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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ELECT 기본 익히기

SQL문의 가장 기본적인 SELECT를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SQL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Northwind를 사용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테이블들을 만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SELECT에 대해 보기전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상에 테이블을 각각 어떤 명칭으로 사용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칭을 알아야 설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겁니다.

<학생 테이블>

	학번
	이름
	학과코드
	주민번호
	주소
	←테이블의 컬럼명칭(헤더)

	9627015
	류일환
	05
	1111111….
	서울시….
	←레코드(로우, 행)

	9627016
	김대웅
	05
	123123132
	서울시..
	←레코드

	…
	…
	…
	…
	…
	←레코드

	…
	…
	…
	…
	…
	←레코드

	…
	…
	…
	…
	…
	←레코드


↑필드(컬럼, 열)

보통 위와 같이 명칭을 지칭한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델링에 관한 것을 공부를 하신다면 좀더 다양한 용어와 정확한 용어를 알 수 있지만, 쿼리문을 공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정도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SELECT란 말그대로 선택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들의 집합이 있는데 그중에 특정 내용들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SELECT의 기본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SELECT select_list
FROM table_source

WHERE search_codition


위의 구문은 SQL Server의 BOL(Books online)을 참조해서 가장 기본적인 골격만 가지고 온겁니다.

대부분의 SQL을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실리 없지만, 자고로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훌륭한 건물이 설수 있는 거니까요..^^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elect_list에는 데이터들의 집합에서 보여주어야 할 컬럼들을 나열하거나 모든 컬럼들을 지정하면 됩니다.

Table_source는 데이터들의 집합 곧 테이블을 지정하면 되고요, search_condition에는 해당 테이블에서 가져올 로우들만 지정을 하면 됩니다.

간단한 문제들을 통해 SELECT의 기초를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1-1

Northwind 데이터베이스내의 employees 테이블에서 FirstName이 ‘Anne’인 모든 데이터들의 모든 컬럼을 보여주어라

쿼리1-1
SELECT *

FROM
Employees

WHERE FirstName = 'Anne'


위의 문제에 대한 설명을 굳이 안해도 여러분들 모두 쉽게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굳이 설명을 하자면, SELECT!! 뭘 선택하라.. *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모든것이라는게 모든 데이터가 아닌, 테이블의 모든 컬럼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가로로 된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FROM!!! 어디어디로부터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선택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WHERE 어디에… 음.. 어디에는 좀 말이 안되지만, 어떤 데이터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로를 구분하는 거죠.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테이블에서

→ SELECT 조건     <테이블 : FROM>

	학번
	성명
	학과코드
	주소
	↓WHERE

	9627015
	류일환
	05
	서울시 영등포구
	

	9627016
	김대웅
	05
	서울시 구로구
	

	…
	…
	…
	…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학번과 성명을 보여달라 한다면 SELECT에서 학번과 성명이 되겠죠. 그리고 이름이 김대웅인 자료만 가져와 그러면 WHERE 이름=김대웅 이 되겠죠. 즉, WHERE 조건은 데이터 중에서 어떤 데이터(레코드, 로우, 행)를 가져올건지 선택을 하는 거구요. SELECT는 가져온 데이터중 어떤 정보(컬럼, 필드, 열)만을 가져올 것인지 결정하는 겁니다. 쿼리문을 작성할 때 WHERE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럴경우는 SELECT 의 *를 쓴것처럼 모든 행들을 반환합니다.
한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WHERE는 세로로 된 데이터들을 걸러내고, SELECT는 가로로 된 데이터들중 보여줄 데이터들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약간 문제를 바꾸어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리는 위의 쿼리와 동일합니다.

	문제1-2

Northwind 회사에서 이름이 앤인 직원의 모든 정보를 보고 싶습니다.


문제 1-1과 1-2의 차이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내었느냐, 아님 실세계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했느냐 하는 겁니다. 중요한건 실무에 있어서 어떤 실무자와 얘기를 하든, 우리는 무엇에 관한 어떠한 정보가 필요해요 같은 실무적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은 개발자들이 실무자에게 어디에 있는 무슨 데이터가 필요하다 같은 직접적인 얘기를 들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쿼리로 바꾸어 내는 능력을 기르는 것 또한 항상 기울여야 할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문제를 실무적인 이야기처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쿼리를 보시면 WHERE FirstName = ‘Anne’이라고 조건을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 대신에 다른 조건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은 알다시피 같은 값을 가진 자료를 찾는 것이고 FirstName < ‘Anne’이라고 준다면 이름이 Anne보다 작은 것을 찾는 거구요 > 이 부호를 사용한다면 큰 것,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셨듯 이 >=, <= 이 두 부호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크거나 같은 것, 작거나 같은것이죠. <>는 같지 않다가 됩니다. 이상 설명한 것은 일반적인 조건이고요 LIKE, BETWEEN, IN, EXISTS 같은 조건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의 쿼리 문장에 여러 개의 조건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AND나 OR로 조건들을 묶어주면 됩니다.
하나씩 문제를 보면서 각 조건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 LIKE 조건 사용하기

	문제1-3

Northwind 회사에서 이름이 ‘A’로 시작하는 모든 직원의 사원ID를 알려주세요

쿼리1-3

SELECT
EmployeeID

FROM
Employees

WHERE FirstName LIKE 'A%'


여기보시면 LIKE가 나타났습니다. LIKE 조건은 주어진 패턴 맞는 데이터를 검색하는 겁니다.
FirstName LIKE ‘A%’란 것은 FirstName에 첫글자가 A이고 그 다음은 어떤 문자가 오던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란 것이 모든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는 A로 시작하는 모든 것이 되겠죠

여기서 %는 문자길이가 0인 이상 모든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A인 데이터도 포합이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FirstName LIKE ‘A_’ 로 조건을 주면 A로 시작하고 뒤에 어떤 문자든 한문자만 오는 데이터를 뜻합니다. 

BOL에 있는 패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LIKE의 패턴

% : 문자가 0개 이상인 문자열(WHERE title LIKE '%computer%'는 책 제목에 'computer' 단어가 있는 모든 책 제목을 찾습니다.)

_ : 단일문자(WHERE au_fname LIKE '_ean'은 ean으로 끝나는 모든 4문자 이름을 찾습니다(Dean, Sean 등).)

[ ] : 지정된 범위[a-f] 또는 지정된 집합[abdef]에만 있는 문자(WHERE au_lname LIKE '[C-P]arsen'은 arsen으로 끝나고 C와 P 사이의 단일 문자로 시작하는 저자의 성을 찾습니다. 예를 들면, Carsen, Larsen, Karsen 등입니다)

[^] : 지정된 범위[a-f] 또는 지정된 집합[abdef]에 없는 문자 (WHERE au_lname LIKE 'de[^l]%'은 de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오는 문자가 l이 아닌 저자의 성을 모두 찾습니다. )

· BETWEEN 조건 사용하기

	문제1-4

Northwind회사의 유닛단가가 19 이상 26 이하인 모든 제품을 보여주세요

쿼리1-4

SELECT
*

FROM
Products

WHERE
UnitPrice BETWEEN 19 AND 26


우선 제품을 보여주세요란 말에서 제품 테이블에서 정보를 가져와야 한다는 걸 알 수 있고, 특정 정보만 보여달라는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로 모든 정보를 보여주는겁니다. 그리고 유닛단가가 19이상 26이하인 조건의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 WHERE절에 BETWEEN 조건을 사용했습니다. BETWEEN 뒤에는 항상 숫자나 문자(열)가 와야 하고 그 다음에는 AND가 꼭 나와야 하면 다시 숫자나 문자(들)이 와야 합니다. 문자일 경우는 ‘’을 사용해서 묶어줍니다. 이 문장은 두가의 조건절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WHERE UnitPrice >= 19 AND UnitPrice <= 26과 같은 문장입니다.
· IN 조건 사용하기

	문제1-5

NorthWind의 제품중에서 제품아이디가 2와 22인 제품을 보여주세요

쿼리1-5
SELECT
*

FROM
Products

WHERE
ProductID IN (2, 22)


여기서 2와 22인 제품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테이블에 있는 정보중에서 제품 아이디가 2 또는 22인 모든 제품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럴때, 특정 목록들만 뽑아올 때 쓸 수 있는 것이 IN 연산자입니다. 괄호 안에는 숫자 리스트뿐 아니라 문자열들의 리스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 한번 테이블을 보겠습니다.

<NorthWind..Products 테이블>

	ProductID
	ProductName
	SupplierID
	CategoryID

	1
	Chai
	1
	1

	2
	Chang
	1
	1


	…
	…
	…
	…

	22
	Gustaf's Knäcke

	9
	5

	…
	…
	…
	…


위와 같은 테이블이 있을 때 문제1-5의 쿼리를 수행하면 데이터베이스는 해당 테이블을 검색하기 시작합니다.(이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것이므로 실제와는 다릅니다. 단지 쿼리를 작성하는데 이해를 주기 위한 겁니다.) 첫번째 행부터 아래로 검색을 합니다. 조건이 ProductID IN (2, 22)이므로 첫번째 레코드(행, 컬럼)의 ProductID가 1인 것을 보고 이것은 조건에 안맞는 데이터이므로 가져오는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두번째 행을 보고 ProductID가 2인 것을 보고 이것은 조건에 맞는 데이터이므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식으로 테이블의 끝까지 검색을 하게 됩니다.
· 여러 개의 조건 사용하기
위에서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여러 조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AND나 OR연산자를 사용해서 조건절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생각할 것은 OR연산자와 AND가 같이 사용될 때는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괄호를 사용해서 확실하게 순서를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쿼리1-6

SELECT
CustomerID, Country, City

FROM
Customers

WHERE
(CustomerID LIKE 'B%' OR Country = 'UK') 

AND
City = 'London'
쿼리1-7

SELECT
CustomerID, Country, City

FROM
Customers

WHERE
CustomerID LIKE 'B%' OR Country = 'UK'

AND
City = 'London'


위의 두 쿼리를 실행시켜 보시면 같은 연산자와 같은 조건을 사용했지만 결과가 다르다는걸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쿼리의 조건절에 AND와 OR가 같이 사용될 경우는 괄호를 사용해서 무엇끼리 OR 조건이 이루어지는 확실히 구분을 지어야 합니다.

아마도 대부분 OR 연산자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AND연산자만을 사용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괄호를 사용하지 않게 되고요. 어쩌다 OR를 사용하게 될 땐 꼭 괄호를 빼먹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정확한 데이터를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OR로 연결된 컬럼은 IN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OR를 IN으로 바꿀 때 한가지 조건은 조건의 컬럼이 동일한 컬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쿼리1-8

SELECT
CustomerID, Country, City

FROM
Customers

WHERE
Country IN ('UK', 'France')
쿼리1-9

SELECT
CustomerID, Country, City

FROM
Customers

WHERE
(Country = 'UK' OR Country = 'France')


위와 같이 IN과 OR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동일한 컬럼일 때는 OR를 사용하는것보다 IN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보기도 좋고 쓰기도 좋습니다.
그리도 다음은 IN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쿼리1-9

SELECT
CustomerID, Country, City

FROM
Customers

WHERE
CustomerID LIKE 'B%' OR Country = 'UK'


위와 같은 경우는 IN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조건에 해당하는 컬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좀 어렵게 조건을 걸어보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1-10

Northwind의 고객중에 고객아이디가 A나 C로 시작하는 고객중에서 유럽의 런던이나 프랑스에 사는 고개들을 보여주세요
쿼리1-10

SELECT
*

FROM
Customers

WHERE
(CustomerID LIKE 'A%' OR CustomerID LIKE 'C%')

AND
Country = 'UK'

AND
City IN ('London', 'France')


문제를 글로 적다 보니 약간 복잡하게 됐네요. 보시면 OR절에 괄호를 사용해서 처리 순서를 먼저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LIKE 연산자를 처리할때는 OR를 IN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IN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 연산자만 가능합니다
2. GROUP BY 사용하기

SQL문의 GROUP BY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ROUP BY란 간단히 말해서 특정 컬럼에 대해 동일한 값끼리 묶어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GROUP BY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집계 함수입니다.

그룹바이의 사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SELECT select_list

FROM table_source

WHERE search_codition

GROUP BY select_list


WHERE절 다음에 GROUP BY가 오고, GROUP BY에는 컬럼들을 ,로 구분해서 써주면 됩니다. 단, 여기서는 SELECT의 select_list처럼 *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한가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GROUP BY에 온 컬럼들과 SELECT에 오는 컬럼들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단!! 집계 함수를 사용하는 컬럼은 제외됩니다.
몇가지 간단한 문제를 보면서 GROUP BY와 집계함수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문제2-1

Northwind의 제품(Products)들중에서 어떤 카테고리(CategoryID)들이 들어가 있는지 보여주세요

쿼리2-1

SELECT
CategoryID

FROM
Products

GROUP
BY CategoryID


설명드렸듯이 GROUP BY를 사용하게 되면 해당 컬럼들끼리 그룹을 지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쿼리를 날리면, 제품 테이블에서 CategoryID가 1인 제품이 몇 개가 있든 항상 1개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위와 같은 결과를 똑같이 얻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SELECT절에 DISTINCT를 추가하는 겁니다.

	쿼리2-2

SELECT
DISTINCT CategoryID

FROM
Products


DISTINCT 다음에 컬럼들을 쭉 적어주면, 해당 컬럼들에 동일한 값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만 결과값으로 돌려줍니다. 이런 DISTINCT 란 절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GROUP BY를 사용할까요? GROUP BY의 가장 큰 장점은 집계함수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집계 함수란 여러 값들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집계해서 한가지 값만을 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어떤 학생의 점수가 80, 99, 30 일경우 이 학생의 점수중 최하 점수를 알고 싶을 때, SQL에서는 MIN이란 집계함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들면 MIN(점수) 하면 되는 겁니다.
MIN 집계 함수를 사용해서 GROUP BY를 계속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2-3

Northwind 제품들중에 가장 가격이 낮은게 얼마인지 보여주세요.

쿼리2-3

SELECT
MIN(UnitPrice)

FROM
Products


위의 문제에서 원하는게 가장 낮은게 얼마!! 즉,, 얼마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가격만 보여줘도 되는것이므로 MIN(UnitPirce)를 사용해서 가장 낮은 가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가장 낮은걸 보여달라는건, 제품도 같이 보여줘야되는게 기본이죠..^^ 이거에 대한 처리는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제2-4

Northwind 제품들의 카테고리별로 가장 낮은 가격을 보여주세요

쿼리2-4

SELECT
CategoryID, MIN(UnitPrice)

FROM
Products

GROUP BY CategoryID


이 쿼리는 단지 세줄이지만, 이 쿼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만 GROUP BY를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립겠습니다.

<Northwind의 Products테이블의 일부>

	ProductID
	ProductName
	SupplierID
	CategoryID
	,,,
	UnitPirce

	1
	Chai…
	1
	1
	
	18.0000

	2
	Chang…
	1
	1
	
	19.0000

	3
	Aniseed Syrup…
	1
	2
	
	10.0000

	4
	Chef Anton's…
	2
	2
	
	22.0000

	5
	Chef Anton's…
	2
	2
	
	21.3500


쿼리2-4를 실행하시고 결과를 확인하셨을리라 믿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의 테이블은 실제 데이터의 내용을 보여준겁니다. 가장 먼저 GROUP BY CategoryID라고 쿼리를 했기 때문에 현재 1이 두개 2가 3개 있지만, 결과에는 1이 한 건, 2가 한 건 무조건 결과가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위쿼 쿼리 2-4에서 MIN(UnitPrice)를 제외하고 실행하면 CategoryID별로 한건씩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각 CategoryID에는 각 CategoryID에 해당하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니까 어렵군요. CategoryID로 GROUP BY를 했다면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ProductID
	ProductName
	SupplierID
	CategoryID
	,,,
	UnitPirce

	1
	Chai…
	1
	1
	
	18.0000

	2
	Chang…
	1
	
	
	19.0000

	3
	Aniseed Syrup…
	1
	2
	
	10.0000

	4
	Chef Anton's…
	2
	
	
	22.0000

	5
	Chef Anton's…
	2
	
	
	21.3500


보시면 하늘색의 데이터는 CategoryID로 GROUP BY를 했을 때, 나타낼 수 없는 데이터들입니다. 왜냐면 GROUP BY CategoryID를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출력될 때 CategoryID는 CategoryID별로 무조건 한건씩 나오는데, ProductID나, ProductName은 해당 CategoryID에 여러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값을 출력할 것인가를 데이터베이스 마음대로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계함수를 사용해서 어떤 데이터를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MIN(UnitPirce)를 했으므로 CategoryID가 1일 때 현재 테이블에서 UnitPrice의 최소값은 18이므로 18이 출력되고 CategoryID가 2일때는 10이므로 10이 출력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최대값을 구하는 MAX를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2-5

Northwind 제품들의 카테고리별로 가장 낮은 가격과 가장 높은 가격을 보여주세요

쿼리2-5

SELECT
CategoryID, MIN(UnitPrice), MAX(UnitPrice)

FROM
Products

GROUP BY CategoryID


위의 쿼리를 수행하면 다음과 같이 데이터들을 그려볼 수 있죠(만약 다음의 데이터들만 가지고 있다면)
	CategoryID
	UnitPirce
	

	1
	18.0000
	CategoryID가 1인 데이터의 최소값

	
	19.0000
	CategoryID가 1인 데이터의 최대값

	2
	10.0000
	CategoryID가 2인 데이터의 최소값

	
	22.0000
	

	
	21.3500
	CategoryID가 2인 데이터의 최대값


그러므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CategoryID                                              

----------- --------------------- --------------------- 

1           4.5000                263.5000

2           10.0000               43.9000


결과가 틀린건.. 실제 테이블에는 더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UnitPrice는 컬럼상으로 하나인데 두개의 컬럼으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바로 세로로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가로로 펼쳐내는 기술입니다. 기술이라고 할 것 까진 없지만 프로그램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이 방법을 응용할 수 있는 쿼리문이 굉장히 많을것이라고 느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GROUP BY에 하나의 컬럼만을 썼을때를 보았습니다. 만약에 여러 컬럼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또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똑 같은 방법으로 해당 컬럼들로 그룹을 짓고 해당 컬럼들내에 최소값이든 최대값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문제2-6

학생들중에서 학과별 남녀별로 최고의 점수와 최고의 점수를 맞은 사람의 이름을 보여주세요

쿼리2-6(잘못된 쿼리입니다. 예를 들기 위한 겁니다)

--예를 들기 위해서 STUDENT 테이블을 임의로 만듭니다.

IF (OBJECT_ID('STUDENT') IS NOT NULL)


DROP TABLE STUDENT

CREATE TABLE STUDENT

(


sno char(3) PRIMARY KEY,


--학번


gwaCode char(2) NOT NULL DEFAULT '',

--학과코드


sname varchar(20) NOT NULL DEFAULT '',

--이름


sexGubun char(1) NOT NULL DEFAULT 'M', 

--성별구분 : M은 남성, F는 여성


score tinyint NOT NULL DEFAULT 0

--점수

)

--테이블에 임의의 데이터를 입력합니다.(INSERT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INSERT
STUDENT VALUES('001','01','류일환','M',70)

INSERT
STUDENT VALUES('002','01','김대웅','M',90)

INSERT
STUDENT VALUES('003','01','조은경','F',99)

INSERT
STUDENT VALUES('004','01','백지영','F',80)

INSERT
STUDENT VALUES('005','02','오상민','M',80)

INSERT
STUDENT VALUES('006','02','남동현','M',100)

INSERT
STUDENT VALUES('007','02','최정주','F',99)

INSERT
STUDENT VALUES('008','02','조희랑','F',90)

--과별, 남녀별로 최고 점수와 최고 점수자의 이름을 뽑아오는 쿼리

SELECT
gwaCode, sexGubun, MAX(sname), MAX(score)

FROM
STUDENT

GROUP BY gwaCode, sexGubun


위와 쿼리문의 결과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예상한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gwaCode
	sexGubun
	열이름 없음
	열이름 없음

	01
	F
	조은경
	99

	02
	F
	최정주
	99

	01
	M
	류일환
	90

	02
	M
	오상민
	100


실제 데이터를 SELECT * FROM STUDENT해서 확인해 보면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gwaCode
	sexGubun
	sname
	Score

	01
	M
	류일환
	70

	
	
	김대웅
	90

	01
	F
	조은경
	99

	
	
	백지영
	80

	02
	M
	오상민
	80

	
	
	남동현
	100

	02
	F
	최정주
	99

	
	
	조희랑
	90


위에서 같은 색으로 된 것은 같은 그룹이라는 겁니다. 문제에서 는 최고점수자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학과1번의 남자중에서 최고점수는 90점입니다. 그리고 최고점수를 받은 사람은 김대웅입니다. 근데, 결과를 보시면 01과의 남자중에서 최고점수는 90점 최고점수를 받는 사람은 류일환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런게 아주 미묘한 실수인데, MAX(컬럼)은 그룹내의 해당컬럼중에서만 최대값을 구합니다. 그러므로 01학과의 남자중에서 최대값은 김대웅이란 이름보다 류일환이란 이름이 문자정렬상 최대값이므로 류일환이라는 잘못된 값이 나온겁니다. 이걸 잘못된 값이라고 할 수는 없죠 쿼리문을 그렇게 했으니까 데이터베이스는 정확한 값을 내보낸거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90점에 김대웅이란 값을 얻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와 같은 방법으로는 구해낼 수 없죠..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기 위해서는 서브쿼리나 ORDER BY같은 여러가지 방법들이 쓰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서브쿼리와 ORDER BY에 대한 절에서 설명하겠습니다.
GROUP BY의 그림자처럼 같이 다니는 집계함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SUM

지정한 열에 해당하는 행들의 합을 구합니다.

	문제2-7

각 과별로 총 점수를 구해주세요

쿼리2-7

SELECT
gwaCode, SUM(score)

FROM
STUDENT

GROUP BY gwaCode


좀더 세밀하게 SUM이 어떻게 작용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2-8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과별로 총 점수를 구해주세요

쿼리2-8

SELECT
gwaCode, SUM(score)

FROM
STUDENT

WHERE
sexGubun = 'F'

GROUP BY gwaCode


위와 같은 쿼리를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죠. 우선 WHERE sexGubun = ‘F’부터 처리를 합니다. 테이블 내에서 여자인데이터들만 골라냅니다. 그리고, GROUP BY gwaCode이므로 gwaCode별로 그룹을 만듭니다.(여기서 그룹을 만든다는건, 과별순으로 정렬을 한다는 말과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SELECT 목록에 있는 과코드를 보여주고, 해당 과코드내의 점수를 합해서 결과를 보여줍니다.
직접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 WHERE = ‘F’ 적용

	sno
	gwaCode
	sname
	sexGubun
	Score

	003
	01
	조은경
	F
	99

	004
	01
	백지영
	F
	80

	007
	02
	최정주
	F
	99

	008
	02
	조희랑
	F
	90


WHERE = ‘F’가 적용되어서 여학생들 데이터만 추려냅니다.

· GROUP BY gwaCode 적용

WHERE = ‘F’가 적용된 상태에서 gwaCode별로 그룹을 만듭니다.(정렬을 시킵니다.)

현재 gwaCode별로 정렬이 되어 있으므로 위와 동일합니다.

· SELECT될 내용들만 추려냅니다.

SELECT될 내용에는 gwaCode와 SUM(score)이므로, gwaCode와 score컬럼만이 필요합니다.

	gwaCode
	Score
	

	01
	99
	

	
	80
	

	02
	99
	

	
	90
	


위와 같이 데이터가 걸러지게 됩니다.(색별로 한줄의 데이터만 나옵니다)

· gwaCode별로 SUM을 수행합니다.

과코드별로 SUM을 수행한 결과값을 보여줍니다.

· MIN과 MAX
MIN과 MAX는 위 예제에서 계속 사용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COUNT(*)

그룹화된 항목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문제2-9

학과별로 인원이 몇 명인지 알려주세요

쿼리2-9

SELECT
gwaCode, COUNT(*)

FROM
STUDENT

GROUP BY gwaCode


· AVG
항목의 평균을 구합니다.

간단하게 집계함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집계함수가 있지만, 자주 사용하는 건 이정도이므로 이정도만 알아도 되실겁니다. 

집계함수를 살펴 봤는데 여기서 두가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ULL에 대한 겁니다. NULL이란건 알 수 없는 값입니다. 0도 아니고 음수값도 아닌 그냥 알 수 없는 값입니다. 만약에 MIN, MAX, SUM, AVG 집계 함수를 사용했을 때, 값이 없는 이 연산을 수행하라고 했을 경우는 NULL값이 리턴됩니다. NULL값은 예기치 않은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리를 정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MAX(score)를 했을 때, 우선 score가 숫자형이라는걸 알고 있다면 ISNULL(MAX(score),0)으로 처리를 해서 널값이 나오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데이터에 어떤 값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정확하다면 궂이 ISNULL을 해서 손가락을 피고하게 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피곤하게 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COUNT란 집계함수는 널을 반환하지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을 경우는 0이란 건수를 돌려줍니다. COUNT는 널이 없이 0이다, MIN, MAX, SUM, AVG는 널을 반환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유심하시길 바랍니다.

두번째로 생각해볼 문제는 GROUP BY없이 집계 함수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입니다. 그렇다면 조건에 맞는 모든 데이터들 중에서 집계된 내용을 돌려준다는 겁니다. WHERE절로 걸러진 모든 데이터를 대상으로 MIN, MAX, SUM, AVG, COUNT등을 구한다는 겁니다.

3. ORDER BY와 TOP 사용하기
이번에는 ORDER BY와 TO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ORDER BY는 데이터의 정렬을 설정하는 겁니다. TOP 이란 것은 데이터를 뽑는데 총 몇건만 뽑으라고 제한을 주는 겁니다. TOP과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이 SET ROWCOUNT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로 SET ROWCOUNT보다는 TOP을 쓰는 것이 편하고 유용합니다.

ORDER BY와 TOP은 GROUP BY보다는 훨씬 간단하므로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문제3-1

Northwind의 제품중에서 아무거나 4건만 보여주세요

쿼리3-1

SET ROWCOUNT  4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는 무조건 4건만 나오도록 설정

SELECT
*          --4건의 결과만 출력됩니다.

FROM
Products
SET ROWCOUNT 0     --ROWCOUNT를 0으로 다시 설정하면 모든 결과가 반환됩니다.

SELECT TOP 4 *     --TOP 4를 search_list앞에 지정했으므로 무조건 4건의 데이터만 반환합니다.

FROM
Products


ORDER BY도 특별히 설명할 건 없습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ORDER BY는 GROUP BY 뒤에 온다는 겁니다.

	문제3-2

Northwind 제품중에서 카테고리아이디가 2인 것들을 제품명의 오름차순으로 보여주세요
쿼리3-2

SELECT
*

FROM
Products

WHERE CategoryID = 2

ORDER BY ProductName


여기서 ORDER BY 뒤에 컬럼명을 써서 정렬할 기준 컬럼을 적으면 됩니다. ORDER BY뒤에도 GROUP BY처럼 역시 많은 컬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렬 순서를 ASC(오름차순)와 DESC(내림차순) 둘중에 하나를 기술에서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경우를 보도록 하죠
	문제3-3

Northwind 제품중에서 카테고리아이디를 오름차순으로 그리고 제품명이 내림차순으로 정렬되도록 보여주세요

쿼리3-3

SELECT *

FROM    Products

ORDER BY CategoryID ASC, ProductName DESC


여기서 ASC, DESC를 표기하지 않았을 때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예전에 2장에서 해보려 했던 학생들중에 최고 점수를 받은 학생과 최고점수를 받은 학생의 이름을 출력하는 쿼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각 과별로 출력은 하지 못합니다. 단지 한 행의 결과로 전체 학생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을 보는 겁니다.

	SELECT
TOP 1 *

FROM
STUDENT

ORDER
BY score DESC


이 쿼리문은 단지 점수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서 한명만을 보여준겁니다. 이 쿼리로는 2장에서 우리가 원했던 과별로 최고점수자를 뽑아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TOP 이란 것과 ORDER BY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들에 있어 많은 도움을 줄겁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학과별 최고점수자를 보는 방법은 나중에 서브쿼리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INSERT/UPDATE/DELETE 사용하기
INSERT문

INSERT란 말 그대로 삽입입니다. 새로운 데이터를 테이블에 입력하는 거죠.
간단하게 사용법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SERT {INTO} table_name VALUES(insert_values_list)


	INSERT {INTO} table_name (insert_column_list) VALUES(insert_values_list)


	INSERT {INTO} table_name {(insert_column_list)}
SELECT insert_values_list

FROM table_name

WHERE search_condition


위와 같은 기본적인 문장들이 있습니다.
첫번째 문장을 보시면 INTO란 키워드가 있는데 입력하셔도 되고 제외하셔도 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INTO를 빼고 사용합니다. INSERT 뒤에 입력할 테이블 명칭을 넣고 VALUES를 쓰고 괄호를 열고 그 안에 입력되는 값들을 하나씩 나열합니다. 단, 첫번째 문장처럼 사용하실때는 절대적으로 table_name에 들어온 테이블의 컬럼들의 순서와 컬럼들의 수에 insert_values_list가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에 STUDENT테이블에 첫 번째 문장처럼 값을 입력할 때, STUDENT에 컬럼이(학번, 학과, 성명, 남녀구분, 점수) 순일때는 insert_values_list에 동일한 순서의 동일한 개수의 값이 와야 하며 컬럼의 자료형에 알맞은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첫 번째 문장과는 다르게 table_name과 VALUES 사이에 (insert_column_list)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장되어야 할 컬럼들을 나열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STUDENT 테이블에 성명과 점수만 입력하고 싶다면 INSERT 학생 (성명, 점수) VALUES(‘아무개’,99) 이런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주의점은 테이블이 생성될 때, DEAFULT 값이 정해지지 않고 거기다가 NOT NULL인 데이터 컬럼인 경우, 이런 컬럼을 제외하고 INSERT를 수행한다면 Null을 입력할 수 없다고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DEFAULT와 NOT NULL, NULL 속성의 컬럼에 대해서는 테이블 만들기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계속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문장의 장점은 insert_column_list에 컬럼명칭의 순서를 마음대로 줄 수 있으므로 굉장히 많은 컬럼을 가진 테이블에 어떤 한 값만 입력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두 번째 문장에서 insert_column_list가 빠진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insert_column_list가 없을 경우는 기본적으로 테이블 내의 모든 컬럼이 만들어진 순서대로 insert_column_list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VALUES를 기술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문장은 아주 강력한 INSERT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 다를 것 없긴 하지만, 대량의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액셀이나 액세스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SQL Server에 데이터를 부으려고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럴 때, 액셀이나 액세스의 데이터를 SQL Server의 DTS를 통해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집어넣어야 할 테이블에 세 번째 문장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에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SQL문 중에서 OLTP로 이루어지는 실시간 처리도 많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한번에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배치작업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세 번째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INSERT를 수행 함으로써 큰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세 번째 문장의 첫 줄은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앞 부분과 동일합니다. 다만 세 번째 문장은 VALUES 부분이 없고 SELECT 절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액셀에서 새로운 학생 데이터를 가지고 왔다면 다음과 같이 수행 할 수 있습니다.

	INSERT STUDENT

SELECT 학번, 학과, 성명, 점수

FROM  새로운액셀테이블

WHERE 학과 = ‘04’


위와 같이 SELECT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이득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다른 INSERT ~ VALUES문은 한번에 한 줄의 데이터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한번에 제한 없이 여러 줄을 입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테이블끼리의 조인을 통해서 유용한 정보만 입력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UPDATE문

UPDATE문은 데이터를 변경하기 위한 문장입니다. 예전에 데이터를 새로운 값으로 변경하기 위한 거죠. 여기서 제일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이 UPDATE문을 실행 하실 때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행을 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을 그리고 또 다시 생각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잘못 UPDATE를 해서 데이터를 몽땅 변경하거나 변경시키지 말아야 할 데이터를 변경한다면… 사표 쓸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이 뒤에 나올 DELETE문도 마찬가지입니다. UPDATE문이 사표라면 DELETE문은 사형입니다. 꼭 실수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좀 과장이 심했낭…^^)
	UPDATE table_name

SET    column_name = column_value, column_name = column_value…
WHERE search_condition


UPDATE문장 다음에 변경하고자 하는 컬럼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의 명칭이 오고, 그다음 SET절 다음에 변경하고자 하는 컬럼과 변경하고자 하는 값들을 콤마로 구분해서 나열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WHERE절에 변경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을 제한하면 됩니다. 여기서 UPDATE문장을 했을 때, 변경되는 테이블은 UPDATE절 다음에 오는 table_name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SQL에는 조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UPDATE를 사용할 때 SET절 다음에 컬럼 리스트와 변경될 값을 적고 WHERE절이 오기전에 FROM절을 입력하셔도 되는데, 이 FROM절에 여러 테이블을 넣고, WHERE절에 조인조건을 걸어서 UPDATE를 하다보면 이게 무슨 테이블을 변경하려는 건지 알아보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UPDATE 문장뒤에 오는 테이블이 항상 변경하려는 테이블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문제4-1

학과가 02인 학생들을 03학과로 변경해 주세요

쿼리4-1

UPDATE
STUDENT

SET
gwaCode = '03'

WHERE
gwaCode = '02'


	문제4-2

학과가 03인 학생들을 02학과로 변경하시고요 점수도 1점씩 내려 주세요

쿼리4-2

UPDATE
STUDENT

SET
gwaCode = '02', score = score - 1

WHERE
gwaCode = '03'


DELETE문
DELETE문 또한 말 그대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겁니다. UPDATE처럼 아주 조심스럽게 명령을 실행해야 하는 넘이지요..
잘못했다가는 데이터 다 날라가고,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다리 복구 시키고 로그 복구 시키고 해야 하는데… 저두 잘 몰라서 한번도 해본적 없습니다. 아마도 로그 복구 시킬 때 지정된 시간까지 로그를 복구 시키는데 뜻데로 잘 안되더군요. 아무튼.. 아주 무서운 명령어인만큼 조심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DELETE table_name

WHERE search_condition


여기서도 UPDATE 처럼 DELETE와 WHERE 사이에 FROM절이 올 수 있습니다. FORM절이 와서 WHERE 조건이 걸릴 때는 DELETE 뒤에 table_name과 같은 FROM절의 table에는 별칭이 꼭 와야 합니다. 물론 조인이 가능하고요

DELETE와 UPDATE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섣부르게 명령어를 실행하지 말고 한 두번 더 생각하신후 실행하시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UPDATE, DELETE를 하기 전에 해당 UPDATE나 DELETE될 조건을 가지고 SELECT를 해서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 후 그 SELECT조건을 이용해서 UPDATE와 DELETE를 수행합니다. 물론 실행하기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당해보신분들도 있을거라 생각되는데 잘못 실행하는 순간 하늘이 노래지고 머릿속이 텅 빕니다.

쫌 지나서 정신 차리면 식은땀 삐질삐질 흘리고, 다른 사람들 눈치 보이기 시작하고 데브피아 들어가서 어떡하느냐라는 질문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충분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겁을 주었나…ㅋㅋ

5. JOIN의 기초
곧이어 올게 왔습니다. 초보자들이.. 바로 가장 궁금해 하고 어려워 하는 조인입니다.

물론 테이블 두, 세개쯤의 조인은 간단하지만, 테이블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복잡해지죠.

그리고 = 조건으로 거는 조인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다른 조건으로 거는 조인들을 만나게 되면 답답해지고 머리가 띵하죠… 아무튼, 테이블이 많아도 두 개 테이블 조인의 확장일 뿐이고 = 조건이 아닌 조인 또한 조인의 일부일 뿐입니다.(사실 = 조인이 아닌 조인은 저도 많이 오락가락 합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제 머리의 메모리가 딸려서 그러지 않나란 생각이 드네요..^^)

이번 장에서는 조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JOIN이란?

우선 JOIN이 무엇인지 알아보죠, 음.. 영한사전을 펴서 JOIN을 찾아보니 제가 원하는 단어가 바로 나오는 군요. 

	을 붙이다, 결합하다<together, up>; [join A to B] <A(물건)를 B(물건)>에 잇다, 갖다 붙이다.


바로 이게 조인입니다. 데이터들을 잇는거죠. 같다 붙인다고 하거나.. 바로 데이터들의 결합입니다.

우선 데이터들이 모여있는 덩어리들(테이블)의 공통점을 찾아 데이터를 결합해서 가상의 새로운 데이터들이 모여있는 덩어리를 만드는 겁니다.

세개의 덩어리(테이블)를 한 개의 덩어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개의 덩어리로 만들 때는 공통점을 찾아서 만들 수도 있고, 이유없이 그냥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모델링이란 걸 약간 말씀 드려야 할거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서 절대필요한 요소가 바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왜 필요할까요? 데이터베이스에는 테이블이란 놈이 있습니다. 이 테이블이란 몰 하는 놈이죠? 각종 필요한 데이터들을 담고 있는 하나의 그릇이죠. 이 그릇의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정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 모델링입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건 바로 이 데이터 모델링입니다. 대부분 초기의 프로그램은 버벅거리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스템이 느려지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러한 이유의 대부분이 잘못된 데이터 모델링이나 심각한 실수가 있는 SQL문입니다. 바로 이런 두가지 부분만 유념해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시스템이 느려지는 일은 거의 없을겁니다. 물론 용량적인 제한으로 느려질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 적절하게 백업과 데이터 분할을 이용해서 처리하면 다시 빠른 상태로 복귀할 수 있을 겁니다.(저 역시 이런거 해본적 없지만 여기 저기서 주워들은걸로 그냥 말하고 있습니다… 저 녀석 몬데… 저런 소릴 하나!! 라고 생각지 마시길…^^ 저두 그냥 C/S환경의 일반 프로그래머 밖에 안됩니다. 고생만 하는 불쌍한 프로그래머의 일원입니다...TT^TT) 아무튼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이란게 아주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는 정규화라 것이 있는데 정규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테이블을 분리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런 테이블의 분리 때문에 조인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우선 다음 그림과 설명을 보시면 정규화란 그런거구나 대충 감이 잡히고 그래서 JOIN이 필요하구나란 생각이 드실겁니다.

<학생테이블>

	학번
	이름
	학과코드
	학과명
	수강과목
	담당교수
	주소
	전화

	9627009
	김대웅
	01
	컴공
	컴퓨터구조
	임신일
	서울시…
	02-811-111

	9627009
	김대웅
	01
	컴공
	C++
	이양선
	서울시…
	02-811-111


	9627015
	류일환
	01
	컴공
	VisualBasic
	유석원
	서울시..
	02-833-111


위와 같은 테이블이 있습니다. 보기에 참 좋지 않습니까? 한눈에 해당 학생의 학과 수강과목 담당교수를 한눈에 알아볼수 있으니까요. 여기서는 원하는 학생의 정보를 찾는 쿼리를 하기도 쉬울 겁니다. 만약 김대웅이란 학생의 대한 모든 정보를 원한다면, SELECT * FROM 학생테이블 WHERE 이름 = ‘김대웅’이란 쿼리만 날리면 되니까요. 하지만, 위의 테이블에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보이는 것은 용량의 낭비란 것입니다. 만약에 류일환이란 학생이 새로운 과목을 수강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과목에 대해서 학번, 이름, 학과코드, 학과면, 주소, 전화란 컬럼들까지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물론 모… 등록을 안해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 데이터의 무결성이란게 깨질 수 있을겁니다.(그냥 무결성이란게 있구나 정도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설명을 드립죠), 다음 찾아 볼 수 있는게 데이터 변경시의 문제점입니다. 만약에 김대웅이란 학생의 주소가 바뀌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테이블 내의 해당 학생의 모든 주소를 바꿔야만 합니다. 위에서는 두건 있으니까 두건의 자료를 변경해야만 하겠군요. 그리고 테이블내에 가장 중요한건 키라는 겁니다. 키라는건 바로 데이터를 구별할 수 있는 제약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가 없는 테이블은 100% 잘못 만들어진 테이블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키란!! 테이블내의 데이터의 유일성을 구분해내는 제약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위 테이블내의 키는 무엇이 될까요? 적어도 학번 + 수강과목 정도가 되겠군요. 필요에 따라서 더 길어질 수도 있구요. 솔직히 이 두 컬럼 정도로 이루어진 키가 긴 것은 아닌데, 키란 것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키란것이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며 데이터 무결성에 있어서 절대적인 사항이므로 잘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한 정규화란 과정을 거치면 테이블이 어떻게 변모될까요. 우선 간단하게 정규화란 것을 거치면 테이블이 여러 개로 쪼개지는 겁니다. 보기에는 좀더 어렵고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한 쿼리는 더욱 복잡해지죠. 그리고 정규화는 1정규화부터 5정규화까지 있어서 복잡하고도 미묘합니다. 여기서는 정규화의 단계 설명없이 그냥 이정도가 정규화가 된거다란 전제하에 다듬어진 테이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생 테이블>                                <학과 테이블>       <과목 테이블>

	학번
	이름
	학과
	주소
	전화
	
	학과
	학과명
	
	과목
	과목명
	교수

	9627009
	김대웅
	01
	서울…
	02-8…
	
	01
	컴공
	
	01
	컴퓨터구조
	임신일

	9627015
	류일환
	01
	서울…
	…
	
	02
	산공
	
	02
	C++
	이양선

	
	
	03
	수학
	
	03
	VisualBasic
	유석원


<수강 테이블>

	학번
	과목

	9627009
	01

	9627009
	02

	9627015
	03


위와 같이 4개의 테이블 정도로 쪼개질 수 있을 겁니다. 정규화에 대해 지금 일일이 설명을 하지는 않겠지만 가장 중요한건 “하나의 테이블에 한가지 주제!!!”란 것입니다.

위와 같이 테이블을 쪼개면서 테이블끼리 관계란걸 만들게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제약사항으로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조인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테이블을 쪼갠다면 어떤 점이 유리할까요, 우선 용량에 있어서 이점이 있습니다. 류일환이란 학생이 컴퓨터 구조란 과목을 듣게 된다면 INSERT 수강테이블 VALUES(‘9627015’,‘01’) 이란 명령어만 실행시키면 되니까, 해당 학생의 주소나 전화번호 같은 것이 입력될 필요가 없으니 물리적인 공간에서 이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학생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학생테이블에 있는 주소만 변경시키면 되니까, 절대적으로 한번의 변경만 있으면 되는거죠. 그리고, 학과번호 01이 컴공인데 01이 컴퓨터과학으로 바뀐다면 모든 학생의 학과를 변경시키는게 아니라 학과테이블의 학과명칭만 바꾸면 되는거죠. 이외에도 여러가지로 정규화로 인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정규화를 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역정규화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우선 정규화란 것이 있고 그런 과정으로 테이블이 쪼개짐으로서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조인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겠네요.

조인이란 여러 개의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결합하는 것이다 정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조인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아하~~ 그렇구나란 생각이 드실겁니다.

JOIN의 사용

JOIN의 사용방법에는 일반적인 INNER JOIN(=) 과 OUTER JOIN(*=), CROSS JOIN이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를 결합한다는 뜻에서 UNION이란 것도 JOIN이라 할 수 있지만, UNION은 데이터의 상하의 결합이고, JOIN은 좌우로 결합이기 때문에 JOIN장에 참가시키지 않고 따로 다루겠습니다.

JOIN을 설명하기 위해 위에서 쪼갠 테이블에 대한 내용을 만드는 스크립트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IF OBJECT_ID('STUDENT') IS NOT NULL


DROP TABLE STUDENT
go

IF OBJECT_ID('MAJOR') IS NOT NULL


DROP TABLE MAJOR
go

IF OBJECT_ID('SUBJECT') IS NOT NULL


DROP TABLE SUBJECT
go

IF OBJECT_ID('STUDENT_SUBJECT') IS NOT NULL


DROP TABLE STUDENT_SUBJECT

go

CREATE TABLE STUDENT

--학생테이블

(
SNO char(8) NOT NULL PRIMARY KEY,


Name varchar(20) NOT NULL DEFAULT '',


MajorCode char(2) NOT NULL DEFAULT '',


Address varchar(60) NOT NULL DEFAULT '',


Tel varchar(15) NOT NULL DEFAULT ''

)

go

CREATE TABLE MAJOR

--학과테이블

(
MajorCode char(2) NOT NULL PRIMARY KEY,


MajorName varchar(20) NOT NULL DEFAULT ''

)

go

CREATE TABLE SUBJECT

--과목테이블

(
SubjectCode char(2) NOT NULL PRIMARY KEY,


SubjectName varchar(20) NOT NULL DEFAULT '',

ProfessorName varchar(20) NOT NULL DEFAULT ''
)

go

CREATE TABLE STUDENT_SUBJECT
--수강테이블

(
SNO char(8) NOT NULL DEFAULT '',


SubjectCode char(2) NOT NULL DEFAULT '',


CONSTRAINT pk_STUDENT_SUBJECT PRIMARY KEY(SNO, SubjectCode)

)
go

INSERT STUDENT VALUES('9627001','김대웅','01','서울시 구로구','02-111-1111')

INSERT STUDENT VALUES('9627002','류일환','01','서울시 영등포구','02-222-2222')

INSERT STUDENT VALUES('9657003','남동현','02','서울시 구로구','02-333-3333')

INSERT STUDENT VALUES('9657004','오상민','02','안산','02-555-5555')

INSERT STUDENT VALUES('9667005','안희봉','03','서울시 구로구','02-777-7777')

INSERT MAJOR VALUES('01','컴퓨터공학')

INSERT MAJOR VALUES('02','기계공학')

INSERT MAJOR VALUES('03','경영')

INSERT SUBJECT VALUES('01','컴퓨터구조','임신일')

INSERT SUBJECT VALUES('02','C++','이양선')

INSERT SUBJECT VALUES('03','Visual Basic','유석원')

INSERT SUBJECT VALUES('04','기계역학','한현수')

INSERT SUBJECT VALUES('05','공학수학','유상규')

INSERT SUBJECT VALUES('06','경영의 이해','최철민')

INSERT STUDENT_SUBJECT VALUES('9627001','01')

INSERT STUDENT_SUBJECT VALUES('9627001','02')

INSERT STUDENT_SUBJECT VALUES('9627002','02')

INSERT STUDENT_SUBJECT VALUES('9627002','03')

INSERT STUDENT_SUBJECT VALUES('9657003','04')

INSERT STUDENT_SUBJECT VALUES('9657004','04')

INSERT STUDENT_SUBJECT VALUES('9657004','05')

INSERT STUDENT_SUBJECT VALUES('9657004','06')

INSERT STUDENT_SUBJECT VALUES('9667005','06')



위에서 CREATE TABLE나오고 DROP 나오는데 우선 신경쓰시지 말고 위의 스크립트를 잘라내기해서 쿼리분석기에서 실행시킨 후 JOIN을 연습해보기로 합시다.^^ 테이블 생성과 삭제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다룰 테니까요.
쉬운 문제부터 해서 JOIN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가면 어려워질지 모르니까,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문제5-1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을 보여주세요

쿼리5-1

SELECT
*

FROM
STUDENT A, MAJOR B

WHERE
A.MajorCode = B.MajorCode

AND
B.MajorName = '컴퓨터공학'


위와 같은 쿼리를 해서 컴퓨터 공학과 학생을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쿼리에서 B.MajorName = ‘컴퓨터공학’으로 조건을 주었는데 가장 정확한 것은 B.MajorCode = ‘01’이라고 주는 겁니다. 물론, 01이 컴퓨터공학이란걸 알고 있는 전제하에 가능하겠지만, 학과코드가 키이기 때문에 해당 키로 검색조건을 주는 것이 제일 확실하고 바른 방법입니다. 이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되면 사용자들에게 보여지는 화면에 콤보박스 같은걸로 해서 과코드.과명칭 이런식으로 보여질 테니까 선택한 과코드를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하면 되는거니까 과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단은 위와 같은 쿼리를 어떻게 데이터베이스가 처리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보여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쿼리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SNO
	Name
	MajorCode
	Address
	Tel
	MajorCode
	MajorName

	9627001 
	김대웅
	01
	서울시 구로구
	02-111-1111
	01
	컴퓨터공학

	9627002 
	류일환
	01
	서울시 영등포구
	02-222-2222
	01
	컴퓨터공학


우선 위의 결과에서 하늘색 부분은 STUDENT의 내용이고, 노란색 부분은 MAJOR의 내용입니다. SELECT *를 했을 때는 FROM절에 적어준 테이블 순서대로 컬럼들의 모든 내용을 가지고 옵니다.

모든 쿼리문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볼것이 바로 WHERE절입니다. WHERE절만 제대로 해석한다면 해당 쿼리의 내용을 이해한거랑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인이 있는 WHERE절일 경우에 JOIN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지 말고, 데이터 레코드를 걸러내는 조건을 먼저 봐야 한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걸러내는 조건이란 WHERE절에 테이블 컬럼끼리 조건이 걸린게 아니라 밖에서 상수(변수)로 받은 내용과 조건이 걸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B.MajorName = ‘컴퓨터공학’이 바로 데이터 레코드를 걸러내는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조건에 데이터베이스 내에서는 나중에 수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쿼리를 보고 해석을 할때는 이런 검색조건을 먼저 보고 해석해내는 것이 유용한 것 같더군요.. 사람만다 틀리겠지만요^^)

B.MajorName = ‘컴퓨터공학’이니까 B 테이블에 사용이 된다는 얘기죠 B테이블은 바로 MAJOR 테이블입니다.(가만 생각해 보니 지금까지 별칭에 대해 설명을 못드렸군요, 테이블이나 컬럼 뒤에 한칸 띄고 문자열을 적어주면 해당 컬럼의 별칭이 됩니다. AS를 적은다음 별칭을 적어도 되구요. 예제가 나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럼 우선 SELECT * FROM MAJOR B WHERE B.MajorName = ‘컴퓨터공학’이란게 수행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반환됩니다.

	MajorCode
	MajorName
	WHERE

B.MajorName = ‘컴퓨터공학’
	MarorCode
	MajorName

	01
	컴퓨터공학
	
	01
	컴퓨터공학

	02
	기계공학
	수행된 결과
	

	03
	경영
	
	


그럼 우리가 MAJOR 테이블에서 신경을 써야 될 데이터는 MajorCode가 01인 데이터 뿐입니다.
그다음 A.MajorCode = B.MajorCode란게 있었죠. 이게 바로 조인 조건입니다. 경우에 따라 틀릴 수 있지만 우선 각각의 테이블의 컬럼들끼리 조건이 걸린 것이 조인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인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데이터들끼리 결합을 수행합니다. 그럼 A.MajorCode와 B.MajorCode만 주의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UDENT 테이블>

	SNO
	Name
	MajorCode
	Address
	Tel

	9627001 
	김대웅
	01
	서울시 구로구
	02

	9627002 
	류일환
	01
	서울시 영등포구
	02

	9657003 
	남동현
	02
	서울시 구로구
	02

	9657004 
	오상민
	02
	안산
	02

	9667005 
	안희봉
	03
	서울시 구로구
	02


위의 STUDENT 테이블에서 MajorCode를 보시면 01, 02, 03이 있습니다. 이 컬럼에 의해 Marjo와 조인이 일어납니다. MAJOR테이블에서 B.MajorName = ‘컴퓨터공학’이란 절 때문에 MAJOR테이블에서 선택된 MajorCode는 01뿐입니다. 그러므로 A.MajorCode = B.MajorCode란 얘기는 A.MajorCode = ‘01’이란 말이 됩니다. 해당 조인 조건으로 데이터 결합이 일어나게 되면 데이터 행이 많은쪽으로 데이터 행이 적은쪽의 데이터가 카피가 되어서(이런 표현은 적합하지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달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MAJOR 테이블의 데이터는 1건, STUDENT테이블의 데이터는 2건이므로 MAJOR 테이블의 1건의 내용이 각각 결과에 맞는 쪽으로 착~~ 달라붙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간단한 INNER JOIN입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할 수 있으니 똑 같은 내용으로 하나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페이지를 꽤 차지하겠군요…^^* 칸채우기..ㅋㅋㅋ)
	문제5-2

학과코드가 02인 학생들의 정보와 학과명칭을 보여주세요

쿼리5-2
SELECT
*

FROM
STUDENT A, MAJOR B

WHERE
A.MajorCode = B.MajorCode

AND
B.MajorCode = '02'


위의 문제를 보면 학과코드가 02인 학생들의 정보와 학과명칭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학과코드가 02인 학생을 보여주세요라고 한다면 조인을 할 필요는 없죠 SELECT * FROM STUDENT A WHERE MajorCode = ‘02’라고 하면 되니까요.

우선 위의 과정과 똑같이 WHERE절의 데이터를 걸러내는 검색조건을 먼저 봅니다. B.MajorCode = ‘02’가 되겠죠. 그럼 MAJOR 테이블에서 MarjoCode가 02인 데이터만 골라내면 됩니다. 그다음 A.MajorCode = B.MajorCode가 수행되는데 B.MajorCode는 곧 02가 되겠죠. 그러므로 A.MajorCode = ‘02’인 데이터만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데이터들끼리 착~~ 달라붙게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생각해볼 문제가 있겠군요 MarorCode란 조건으로 테이블을 검색하고 조인을 하게 되는데 MarorCode는 STUDENT에도 있으니까, B.MajorCode = ‘02’를 A.MajorCode = ‘01’로 바꾸는걸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B.MajorCode = ‘02’ AND A.MajorCode = ‘02’로 검색조건을 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한번 위의 쿼리와 같은 쿼리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SELECT
*

FROM
STUDENT A, MAJOR B

WHERE
A.MajorCode = B.MajorCode

AND
A.MajorCode = '02'
go

SELECT
*

FROM
STUDENT A, MAJOR B

WHERE
A.MajorCode = B.MajorCode

AND
A.MajorCode = '02'

AND
B.MajorCode = '02'


위의 쿼리들 또한 똑 같은 결과를 반환하고 처리과정 또한 동일합니다.(현재는)

위의 쿼리들중 첫번째 쿼리는 당연히 STUDENT에서 MajorCode가 02인 학생들만 뽑아낼테고요 그 내용과 MAJOR테이블 내용을 조인을 하게 될테구요,(물론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 옵티마이져가 순위를 정하니까요, 이해를 돕기위해 이렇게 설명을 하는겁니다.) 두번째 쿼리는 MAJOR에서 MajorCode가 02인 데이터와 STUDENT 테이블의 MajorCode가 02인 데이터를 뽑아서 조인을 수행하게 됩니다.

쿼리의 성능에 대해 생각해보신 분이라면 세문장중에 어떤 것이 좋을까를 생각하시게 될겁니다. 우선 위의 세 문장으로 실행해보면 성능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데이터의 양도 많아지고 인덱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세 문장의 성능에 차이가 있을겁니다. 이런 문제점은 후에 인덱스에 대해 다룰 때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하게 세 개의 테이블을 조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5-3

학번이 9627001인 학생의 이름, 과목코드, 과목명칭을 보여주세요

쿼리5-3

SELECT
A.Name, B.SubJectCode, C.SubJectName

FROM
STUDENT A, STUDENT_SUBJECT B, SUBJECT C

WHERE
B.SNO = A.SNO

AND
B.SubJectCode = C.SubJectCode

AND
A.SNO = '9627001'


우선 해당 학생이 듣는 과목을 모두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조인을 하기전에 WHERE절의 검색조건을 살피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 테이블들의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먼저 머리속에 떠올려야 합니다. 먼저 학생의 이름이 필요하니까 STUDENT 테이블이 필요하고, 과목코드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과목테이블이나 수강테이블이 필요하고, 과목명칭이 필요하니까 과목테이블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학생이 어떤 과목을 수강하는지 알기 위해서 수강테이블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게 데이터 모델링에서 n:n관계를 풀어내는 한가지 방법으로서 한 학생은 여러 과목을 들을 수 있고 하나의 과목은 여러 학생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두 테이블이 n:n관계에 있다고 하는데 해당 사항을 풀어내기 위해서 가운데 수강이라는 테이블을 두어서 학생과 수강이라는 테이블을 1:n으로 수강과 과목이라는 테이블을 n:1로 풀어서 n:n관계를 해소시킵니다. 우선 이런게 있다 아시고 위 쿼리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변수로 받은 내용은 A.SNO = ‘9627001’입니다. 이게 가장 먼저 데이터를 걸러내는 검색조건이 될 듯 하군요. 그리고, 데이터를 조인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면 B.SNO = A.SNO AND B.SubjectCode = C.SubjectCode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보면 수강테이블과 학생테이블은 학번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과목테이블과 수강테이블은 과목코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SELECT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름, 과목코드, 과목명칭입니다. 그럼. 하나씩 짚어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SNO = ‘9627001’인 학생만 학생 테이블에서 골라내야겠죠

<STUDENT 테이블 A>

	SNO
	Name
	MajorCode
	Address
	Tel

	9627001 
	김대웅
	01
	서울시 구로구
	02

	9627002 
	류일환
	01
	서울시 영등포구
	02

	…
	…
	…
	…
	…


그 조건에 해당 하는 학생은 김대웅 학생만 있군요.

그럼. B.SNO = A.SNO라는 조인 조건이 있으니까, A.SNO = ‘9627001’에 의해 선택된 SNO는 당연히 9627001이겠죠. 수강테이블에서 SNO가 9627001인 데이터만 골라냈니다.

<STUDENT_SUBJECT 테이블 B>

	SNO
	SubjectCode

	9627001 
	01

	9627001 
	02

	9627002 
	02

	9627002 
	03



수강테이블 내에 학번이 9627001인 데이터는 SubjectCode가 01, 02인 두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SubjectCode를 사용하는 마지막 조인 조건이 B.SubjectCode = C.SubjectCode 우선 STUDENT_SUBJECT에서 결정된 SubjectCode는 01과 02이므로 SUBJECT테이블에서 SubjectCode가 01과 02인것만 착~ 달라 붙습니다.
<SUBJECT 테이블 C>

	SubjectCode
	SubjectName
	ProfessorName

	01
	컴퓨터구조
	임신일

	02
	C++
	이양선

	03
	Visual Basic
	유석원

	04
	기계역학
	한현수


SUBJECT 테이블에서는 위의 두건만 조인이 될겁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죠

	Name
	SubjectCode
	SubjectName

	김대웅
	01
	컴퓨터구조

	김대웅
	02
	C++


조인을 할 때 가장 중요한건 바로 연결고리입니다.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연결을 하느냐에 따라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연결고리를 참조하기 가장 좋은 것이 바로 ERD가 되구요.

너무 쉬운 예제만 들어서 도움이 되었을는지 모르겠군요.

6. 셀프조인과 =이 아닌 조인

제목이 어떻게 보면 너무 거창하게 보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장에서는 = 을 이용한 조인이 아니라 다른 조건을 이용한 조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셀프조인도 살펴보면서 좀더 조인에 대해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의 리스트를 실행시켜 기존의 테이블을 더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IF (OBJECT_ID('STUDENT_SUBJECT') IS NOT NULL)


DROP TABLE STUDENT_SUBJECT

go

CREATE
TABLE
STUDENT_SUBJECT

(
SNO char(7) NOT NULL DEFAULT '',


SubjectCode char(2) NOT NULL DEFAULT '',


Score tinyint NOT NULL DEFAULT 0,


CONSTRAINT pk_SCORE PRIMARY KEY(SNO, SubjectCode)

)

go

INSERT
STUDENT_SUBJECT
VALUES('9627001','01',90)

INSERT
STUDENT_SUBJECT
VALUES('9627001','02',95)

INSERT
STUDENT_SUBJECT
VALUES('9627002','02',90)

INSERT
STUDENT_SUBJECT
VALUES('9627002','03',80)

INSERT
STUDENT_SUBJECT
VALUES('9657003','04',75)

INSERT
STUDENT_SUBJECT
VALUES('9657004','01',95)

INSERT
STUDENT_SUBJECT
VALUES('9657004','02',65)
INSERT
STUDENT_SUBJECT
VALUES('9657004','03',94)

INSERT
STUDENT_SUBJECT
VALUES('9657004','04',63)
INSERT
STUDENT_SUBJECT
VALUES('9657004','05',92)

INSERT
STUDENT_SUBJECT
VALUES('9657004','06',66)

INSERT
STUDENT_SUBJECT
VALUES('9657004','07',97)

INSERT
STUDENT_SUBJECT
VALUES('9657004','08',68)

INSERT
STUDENT_SUBJECT
VALUES('9657004','06',70)

INSERT
STUDENT_SUBJECT
VALUES('9667005','06',100)


위의 테이블은 각 학생들의 점수를 관리하는 테이블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같다는 조건을 이용한 조인만을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 >= 이런 조건들을 이용해서 조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습차원에서 간단한(?) = 조건으로 푸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6-1

모든 학생의 과목코드별 점수를 보여주세요

쿼리6-1

SELECT
*

FROM
STUDENT A, STUDENT_SUBJECT B
WHERE
A.SNO = B.SNO


위에서도 말했듯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건 조인될 테이블들의 구조입니다. 그 다음 데이터를 걸러내는 검색 조건, 그 다음 조인 조건입니다. 여기서는 일단 검색 조건은 없으니까, 모든 데이터를 대상으로 조인을 수행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데이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STUDENT 테이블 A>

	SNO
	Name
	MajorCode
	Address
	Tel

	9627001 
	김대웅
	01
	서울시 구로구
	02-111-1111

	9627002 
	류일환
	01
	서울시 영등포구
	02-222-2222

	9657003 
	남동현
	02
	서울시 구로구
	02-333-3333

	9657004 
	오상민
	02
	안산
	02-555-5555

	9667005 
	안희봉
	03
	서울시 구로구
	02-777-7777


<STUDENT_SUBJECT 테이블 B>

	SNO
	SubjectCode
	Score

	9627001 
	01
	90

	9627001 
	02
	95

	9627002 
	02
	90

	9627002 
	03
	80

	9657003 
	04
	75


	9657004 
	04
	90

	9657004 
	05
	60

	9657004 
	06
	70

	9667005 
	06
	100


보시면 굵은글자로 표시된 부분이 조인조건이 되는 컬럼이고, 데이터별로 같은 색끼리 데이터가 결합된다는 걸 표시한겁니다. 조인을 하게 되면 작은수쪽의 레코드가 큰수쪽의 레코드수와 같게 복사가 된다고 했으니까(표현상 이렇게 말한겁니다..)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SNO
	Name
	MajorCode
	Address
	Tel
	SNO
	SubjectCode
	Score

	9627001 
	김대웅
	01
	서울시 구로구
	02-111-1111
	9627001 
	01
	90

	9627001 
	김대웅
	01
	서울시 구로구
	02-111-1111
	9627001 
	02
	95

	9627002 
	류일환
	01
	서울시 영등포구
	02-222-2222
	9627002 
	02
	90

	9627002 
	류일환
	01
	서울시 영등포구
	02-222-2222
	9627002 
	03
	80

	9657003 
	남동현
	02
	서울시 구로구
	02-333-3333
	9657003 
	04
	75

	9657004 
	오상민
	02
	안산
	02-555-5555
	9657004 
	04
	90

	9657004 
	오상민
	02
	안산
	02-555-5555
	9657004 
	05
	60

	9657004 
	오상민
	02
	안산
	02-555-5555
	9657004 
	06
	70

	9667005 
	안희봉
	03
	서울시 구로구
	02-777-7777
	9667005 
	06
	100


본격적으로 약간 복잡한(??) 조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6-2

학번이 9657004인 학생의 05과목 점수보다 낮은 과목의 점수들과, 05과목 점수와 낮은 과목의 점수차를 보여주는 쿼리를 작성하세요

쿼리6-2

SELECT
'05과목점수' = A.Score, '과목코드' = B.SubjectCode,


'과목점수' = B.Score, '05과목과의 점수차' = A.Score - B.Score

FROM
STUDENT_SUBJECT A, STUDENT_SUBJECT B

WHERE
B.SNO = A.SNO

AND
B.Score <= A.Score

AND
A.SNO = '9657004'

AND
A.SubjectCode = '05'


우선 위의 쿼리는 셀프조인(자기자신과 조인)을 하고 있고, 조인 조건이 두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B.SNO = A.SNO이고 또 하나는 B.Score <= A.Score 입니다. 보시다시피 <=란 조건으로 조인이 걸린 것이 지금까지 봐왔던 일반적인 = 조인과 틀린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인 역시 특별할건 없습니다. 차근 차근 보도록 하죠.

우선 테이블의 구조를 머릿속에 떠올려야 합니다. 수강테이블에 과목점수와 과목코드와 학번이 있다는걸 알고 있어야 쿼리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 걸러내야 할 조건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학번과 학생의 과목입니다. 그럼 WHERE절에 걸러내야할 조건으로 학번과 과목코드가 들어가겠죠. 그게 바로 A.SNO = ‘9657004’ AND A.SubjectCode = ‘05’ 이 조건입니다. 그럼, 조인을 수행해야 하겠죠. 05과목의 점수보다 낮은 점수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과목이 05이고 학번이 9657004인 값을 수강테이블에서 걸러냈는데, 또 다시 학번이 9657004인 학생의 점수들이 필요하군요. 이 점수는 수강테이블에 있죠. 그러므로 셀프 조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FROM절에 STUDENT_SUBJECT A, STUDENT_SUBJECT B 가 있는 거지요. 그럼 A 테이블에서는 데이터를 걸러냈습니다. 그럼 B 테이블에서는 A테이블에서 걸러낸 내용과 비교를 해서 조인을 해야 겠지요. 조인조건은 일단 같은 학번의 데이터들입니다. 그럼 B 테이블에서 선택되는 것은 학번이 9657004인 모든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조건이 더 걸리는데, B 테이블의 점수가 A 테이블의 점수보다 작은 것들입니다. A테이블에서 걸러내 점수는 92점입니다. 그럼, B테이블에서는 92점보다 작거나 같은 과목들이 나와야 겠죠. 그래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05과목점수
	과목코드
	과목점수
	05과목과의점수차

	92
	02
	65
	27

	92
	04
	63
	29

	92
	05
	92
	0

	92
	06
	66
	26

	92
	08
	68
	24


위와 같은 결과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차근차근 보도록 하죠.

우선 데이터를 걸러내는 조건인 A.SNO = ‘9657004’ AND A.SubjectCode = ‘05’이 수행되면 A 테이블에는 다음의 데이터만 존재하게 됩니다.

	SNO
	SubjectCode
	Score

	9657004
	05
	92


다음, A 테이블과 B 테이블에 걸리는 조인 조건이 B.SNO = A.SNO이니까, B 테이블에서 SNO가 9657004인 모든 데이터가 대상이 되겠죠. B 테이블의 데이터들은 다음과 같게 됩니다. 
	SNO
	SubjectCode
	Score

	9657004
	01
	95

	9657004
	02
	65

	9657004
	03
	94

	9657004
	04
	63

	9657004
	05
	92

	9657004
	06
	66

	9657004
	07
	97

	9657004
	08
	68


위의 데이터들과 A 테이블의 한 줄짜리 데이터가 조인을 하는데 또 다른 조건이 B.Score <= A.Score입니다. 만약에 조건이 B.Score = A.Score라면 어떻게 될까요. B 테이블에서는 92점의 점수가 있는 데이터만 걸러내서 조인이 일어날겁니다. 여기서는 <= 조건이니까, 92점보다 작거나 같은 데이터들만 대상이 되겠죠. 위에서 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해당 데이터들이죠. A 테이블과 B 테이블이 결합이 일어나고 저희는 결합이 일어난 결과내에서 SELECT절 안에서 다시 연산을 수행할 수도 있죠, A.Score – B.Score처럼요.

여기서, A.Score는 항상 92점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A 테이블에서 걸러낸 건 한건이니까요, 그리고 B테이블에서는 A 테이블에 영향을 받아 총 5건을 걸러내게 됐고요.

이렇게 자기 자신 테이블과 조인을 하는 것이 셀프조인이고 조인 내에서 = 조인만이 아닌 < 이나 > 같은 조건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번에는 약간 더 복잡한 걸 생각해보도록 하죠

우선 다음과 같은 학생들의 평균점수를 갖고 있는 테이블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IF (OBJECT_ID('STUDENT_AVG') IS NOT NULL)


DROP TABLE STUDENT_AVG

go

CREATE
TABLE
STUDENT_AVG

(
SNO CHAR(7) NOT NULL PRIMARY KEY,


AVGScore INT NOT NULL DEFAULT 0

)
go

INSERT
STUDENT_AVG

SELECT
SNO, AVG(Score)

FROM
STUDENT_SUBJECT

GROUP BY SNO


각 학번 별로 평균점수(AVG(Score))를 구해서 STUDENT_AVG 테이블에 저장을 합니다. 그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문제6-3

각 학생의 평균점수에 의한 등수를 구해주세요

쿼리6-3

SELECT
A.SNO, A.AVGScore, COUNT(*)

FROM
STUDENT_AVG A, STUDENT_AVG B

WHERE
B.AVGScore >= A.AVGScore

GROUP
BY A.SNO, A.AVGScore

ORDER
BY COUNT(*)


쿼리는 간단하게 보이지만, 한눈에 아… 그렇구나 하고 알아보기에는 힘드실 겁니다. 저도 B.AVGScore >= A.AVGScore를 하면서.. 이게 맞나, <= 이게 맞나 라고 갸우뚱 했으니까요.

항상 하듯이 먼저 테이블의 구조를 머릿속에 떠올려야 합니다. 학생들의 평균점수테이블에는 학번과 평균점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간단하게 평균점수에 의한 등수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문제를 약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등수라는 것은, 점수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사람보다 낮은 사람까지 순서를 매기는 겁니다.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 있을 때 그 사람보다 점수가 높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점수가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은 자신보다 점수가 높은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높은 사람 위에는 점수가 높은 사람이 두 사람 존재하죠. 다음과 같이 SELECT * FROM STUDENT_AVG를 한 결과를 보도록 하죠. 

	SNO
	AVGScore
	자신의 점수보다 높은 사람의 수

	9627001
	92
	1명

	9627002
	85
	2명

	9657003
	75
	4명

	9657004
	80
	3명

	9667005
	100
	0명


여기서 자신의 점수보다 높은 사람의 수를 보시면 이게 곧 등수랑 직결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겁니다.

점수가 100점인 사람보다 높은 사람의 수는 0명이네요. 그렇다고 0등은 있을 수 없으니까 + 1을 하면 1등이 되겠죠.. 다른 사람들도 모두 자신의 점수보다 높은 사람의 수에 1씩을 더하면 자신의 등수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자신의 점수보다 높은 사람들의 수를 세는 방법을 어떻게 구현할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셀프조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테이블 내에 원하는 결과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실 이 방법보다는 서브쿼리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알아보기도 쉽고 더 간단합니다. 나중에 서브쿼리를 할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서는 셀프조인을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기 자신보다 높은 점수의 사람 수를 센다라는 것에서 셀프조인과, 사람수를 세야 하니까 COUNT(*)가 필요하다는 것과 COUNT(*)가 나오니까, 당연히 GROUP BY가 따라 나와야 겠죠.(각 학번별로  COUNT가 되야 하니까요.)

먼저 쿼리6-3에서 WHERE B.AVGScore >= A.AVGScore가 수행되는 걸 보도록 하죠

<A STUDENT_AVG 테이블>

<B STUDENT_AVG테이블>

	SNO
	AVGScore
	
	SNO
	AVGScore
	
	
	
	
	

	9627001
	92
	
	9627001
	92
	참여
	참여
	참여
	참여
	

	9627002
	85
	
	9627002
	85
	
	참여
	참여
	참여
	

	9657003
	75
	
	9657003
	75
	
	
	참여
	
	

	9657004
	80
	
	9657004
	80
	
	
	참여
	참여
	

	9667005
	100
	
	9667005
	100
	참여
	참여
	참여
	참여
	참여


제법 머리를 굴려서 그림을 그려봤는데, 아무도 이해 못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A쪽 테이블에서 색깔로 표시된 데이터와 B쪽 테이블 뒤쪽에 색깔별로 해서 참여라고 된 것이 같은 색의 A쪽 테이블과 합쳐진다는 겁니다… 음.. 어렵네요. 말로 하기가..

우선, SELECT * FROM STUDENT_AVG A, STUDENT_AVG B WHERE B.AVGScore >= A.AVGScore ORDER BY A.SNO 란 문장을 실행 시키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A.SNO
	A.AVGScore
	B.SNO
	B.AVGScore

	9627001
	92
	9627001
	92

	9627001
	92
	9667005
	100

	9627002
	85
	9627001
	92

	9627002
	85
	9627002
	85

	9627002
	85
	9667005
	100

	9657003
	75
	9627001
	92

	9657003
	75
	9627002
	85

	9657003
	75
	9657003
	75

	9657003
	75
	9657004
	80

	9657003
	75
	9667005
	100

	9657004
	80
	9627001
	92

	9657004
	80
	9627002
	85

	9657004
	80
	9657004
	80

	9657004
	80
	9667005
	100

	9667005
	100
	9667005
	100


같은 색이 조인 조건에 의해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데이터입니다.

위에서 등수를 구할 때 자기보다 높은 점수의 사람의 수 + 1이라고 했었는데 아예 조건을 크거나 같은걸로 자기 자신까지 포함해서 조인을 했으므로 +1을 할 필요는 없죠. 위의 데이터를 보면 SNO가 9667005인 것이 1건으로 1등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9657004인 사람이 4건으로 4등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등수를 구하기 위해서 위의 데이터에 GROUP BY와 COUNT(*)를 적용시키면 됩니다.

각 학번, 점수별로(학번으로만 해도 됩니다.) GROUP BY해서 COUNT(*)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등수를 찾을 수가 있는 거지요.

이번에는 좀더 정신없는 문제로 셀프조인을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거랑 별 반 다르지 않지만, HAVING이란 놈이 나옵니다. HAVING은 GROUP BY된 데이터들에 대해 다시 한번 조건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AVING은 GROUP BY에 조건이므로 HAVING에는 GROUP BY에 열거된 컬럼들과, 그 외에는 집계 함수로 처리가 되어서 컬럼들이 와야 합니다. 

우선 다음의 스크립트를 실행시켜서 테이블을 만들고 자료를 집어넣습니다.

	CREATE TABLE #NUM

(
NUM INT PRIMARY KEY)

INSERT #NUM VALUES(1)

INSERT #NUM VALUES(2)

INSERT #NUM VALUES(4)

INSERT #NUM VALUES(5)

INSERT #NUM VALUES(7)

INSERT #NUM VALUES(8)

INSERT #NUM VALUES(10)


위에는 1부터 10까지 숫자를 입력하는데 중간에 3, 6,9 숫자가 빠져서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낼 문제는 해당 테이블에서 빠져 있는 숫자들을 출력하는 겁니다. 당근히 다른 테이블은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테이블만 사용하는 겁니다. 이걸 풀기 위해서는 HAVING 조건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게지만. 그냥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한 거니까 HAVING을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쿼리6-4

SELECT
A.NUM - 1

FROM
#NUM A, #NUM B

WHERE
B.NUM < A.NUM 

GROUP BY A.NUM 

HAVING A.NUM <> MAX(B.NUM) + 1


위와 같이 쿼리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열이름없음

	3

	6

	9


먼저 위의 쿼리에는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비어 있는 숫자가 연속해서 두 개 이상일 때는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아마도.. 두개 이상 연속으로 빌 때는 임시테이블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아님.. 진짜로 고수님들의 실력이 필요하겠군요.^^

우선 #NUM이란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이건 세션에 한정되는 임시테이블로서 세션이 끝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우선은 일반 테이블과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되니까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비는 숫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두개의 #NUM테이블을 조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조건은 B.NUM 이 A.NUM보다 작은 것들로 조인을 수행합니다.

그 다음 A.NUM으로 그룹바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는 테이블의 원래 내용과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가지 GROUP BY 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HAVING을 써서 데이터를 다시 걸러내는 겁니다. 데이터를 걸러내는 조건은 B.NUM의 최대값에 + 1은 한 것이 자기와 같지 않은 데이터들만 걸러내는 겁니다. 만약에 A쪽 테이블에 4와 B쪽 테이블이 조인되었을 때 B쪽에는 1, 2란 값이 있겠죠 해당 B쪽 데이터들중 최대값은 2가 됩니다. 그리고 2에다 1을 더하게 되면 3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현재 A쪽 값인 4와 같지 않으므로 4란 값 밑에 3이란 숫자가 없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SELECT해서 출력할 때 걸러진 값들에 – 1 을 해서 출력을 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목에 비해 내용이 많이 부족했던거 같습니다.

더 많은 조인들을 다루고 싶은데 그 전에 더 알아야 할 것들이 많다고 생가되므로 이번장은 여기까지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7. OUTER JOIN 과 UNION
7장까지 왔습니다. 벌써.. 36Page 째로군요. ^^* 흐뭇흐뭇..^^

이렇게 많이 써내려 올 줄이야.. 물론,  볼 것 없는 내용들이 많긴 하지만.

오늘도 읽어주시는 분들 덕에… 힘차게 써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OUTER JOIN과 UNION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OUTER JOIN은 무엇을 하는지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조건이 안맞는 것도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글로만 써서는 표현이 안되는 군요.. OUTER JOIN을 하면 주체가 되는 쪽의 데이터는 무조건 다 나온다는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UNION은 데이터를 상 하로 결합을 하는 겁니다. 조인을 하게 되면 다른 테이블의 데이터는 옆으로 와서 붙습니다. 하지만 UNION을 하게 되면 다른 테이블의 결과는 밑으로 와서 붙게 됩니다. 물론 밑으로 데이터가 붙기 위한 몇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먼저, OUTER JOIN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서 SUBJECT 테이블을 만들었었고, 6장에서 STUDENT_SUBJECT 테이블에 셀프조인의 예를 들기 위해 추가적인 데이터를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9657004라는 학생에게는 SUBJECT에는 존재하지 않는 과목코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칙상 데이터의 무결성이 깨진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기 위한 거니까, 이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OUTER JOIN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7-1

9657004 학생이 수강한 모든 과목의 점수와 해당 과목들의 모든 정보를 보여주세요

쿼리7-1

SELECT
*

FROM
STUDENT_SUBJECT A, SUBJECT B

WHERE
A.SubjectCode *= B.SubjectCode

AND
A.SNO = '9657004'


쿼리를 보시면 A.SNO = ‘9657004’라는 데이터를 걸러내는 검색조건이 있고 조인 조건이 *= 이런 표시로 = 앞에 *가 붙어 있습니다. 

유심히 보실 부분은 *가 어느쪽으로 붙느냐입니다. 현재 A쪽 컬럼으로 붙어 있죠. 그러므로 A쪽 테이블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 조건으로 조인이 되지만, 더 우선되는 것이 A쪽 테이블의 내용은 모두 나온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봐야 이해가 좀더 쉽겠군요

SELECT * FROM STUDENT_SUBJECT WHERE SNO = ‘9657004’를 실행한 데이터

	SNO
	SubjectCode
	Score
	여기서 색이 들어있는 부분의 데이터가 바로 SUBJECT 

테이블에는 존재하지 않는 SubjectCode입니다.



	9657004
	01
	95
	

	9657004
	02
	65
	

	9657004
	03
	94
	

	9657004
	04
	63
	

	9657004
	05
	92
	

	9657004
	06
	66
	

	9657004
	07
	97
	

	9657004
	08
	68
	


만약에 *가 붙지 않은 일반 조인으로 A.SubjectCode = B.SubjectCode라는 조건을 준다면 결과에서 색이 있는 두개의 데이터는 제외되어서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가 있게 되면 주체쪽의 데이터는 이유불문!!!! 모두다 나오는겁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죠

	SNO
	SubjectCode
	Score
	SubjectCode
	SubjectName
	ProfessorName

	9657004
	01
	95
	01
	컴퓨터구조
	임신일

	9657004
	02
	65
	02
	C++
	이양선

	9657004
	03
	94
	03
	Visual Basic
	유석원

	9657004
	04
	63
	04
	기계역학
	한현수

	9657004
	05
	92
	05
	공학수학
	유상규

	9657004
	06
	66
	06
	경영의 이해
	최철민

	9657004
	07
	97
	NULL
	NULL
	NULL

	9657004
	08
	68
	NULL
	NULL
	NULL


보시면 B쪽 테이블에는 SubjectCode가 07, 08인 것이 없으므로 NULL로 되어서 데이터가 표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좀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ISNULL구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SNULL구문이란, NULL값인 경우 다른 값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NULL이란건 알 수 없는 값이므로 프로그램을 하는데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값입니다. 대체로 아예 발생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꼭 그런건 아니지만요.

그럼 ISNULL을 사용해서 쿼리를 고치면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SELECT
A.SNO, A.SubjectCode, A.Score, 

ISNULL(B.SubjectCode,’’), ISNULL(B.SubjectName,’알수없는과목’), 

ISNULL(B.ProfessorName,’’)
FROM
STUDENT_SUBJECT A, SUBJECT B

WHERE
A.SubjectCode *= B.SubjectCode

AND
A.SNO = '9657004'


예제를 하나 보았는데 이래서는 대체 이걸 어디다 써먹는단 말인가?? 란 생각이 드실겁니다. 하지만 OUTER JOIN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SUBJECT 테이블은 과목을 관리하는 테이블입니다. 해당 테이블에는 총 6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목당 몇 명의 학생들이 수강을 하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럴때, 6개의 과목 모두 학생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과목에 있어서는 한 학생도 수강하지 않을 경우 0명이 듣는다는 걸 표현해야 하는데 = 조인으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OUTER JOIN을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먼저 다음의 내용을 실행시켜서 수강 테이블에서 몇건의 데이터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DELETE
STUDENT_SUBJECT

WHERE
SubjectCode IN ('07','08','02')


07, 08과목은 원래 SUBJECT테이블에 없는 데이터이므로 지워버린 겁니다. 02과목을 듣는 학생들을 지운건 OUTER JOIN의 예를 보여주기 위해 지운겁니다.

	문제7-2

각 과목별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수를 알려주세요

쿼리7-2

SELECT
A.SubjectCode, '교수명' = MAX(A.SubjectName), '수강인원' = COUNT(SNO)

FROM
SUBJECT A, STUDENT_SUBJECT B

WHERE
A.SubjectCode = B.SubjectCode 

GROUP
BY A.SubjectCode


위의 쿼리는 = 조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SUBJECT 테이블과 STUDENT_SUBJECT 테이블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SUBJECT 테이블>(과목)




<STUDENT_SUBJECT 테이블>(수강)

	SubjectCode
	SubjectName
	Profes.Name
	
	SNO
	SubjectCode
	Score

	01
	컴퓨터구조
	임신일
	
	9627001
	01
	90

	02
	C++
	이양선
	
	9627002
	03
	80

	03
	Visual Basic
	유석원
	
	9657003
	04
	75

	04
	기계역학
	한현수
	
	9657004
	01
	95

	05
	공학수학
	유상규
	
	9657004
	03
	94

	06
	경영의 이해
	최철민
	
	9657004
	04
	63

	
	
	
	
	9657004
	05
	92

	
	
	
	
	9657004
	06
	66

	
	
	
	
	9667005
	06
	100


같은 SubjectCode끼리 조인이 일어나니까, SUBJECT테이블쪽의 01코드에 수강에서 두 건이, 03코드에 수강에서 두 건이, 04코드에는 수강에서 두 건이 이런식으로 조인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SUBJECT테이블쪽에 02코드의 데이터와 결합할 데이터는 수강테이블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인시에 02번 데이터는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조인이 된후 A.SubjectCode로 GROUP BY를 했습니다.
언제나 말하듯이, GROUP BY에 열거된 컬럼 이외에는 집계함수를 써야만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수이름을 표현하기 위해 MAX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해당 Subject Code에는 교수가 한명이므로 MAX를 안 써도 되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조인이 발생되면 같은 교수이름으로 여러건이 있는 것이므로 MAX나 MIN을 써야만 합니다. 그리고, COUNT(SNO)를 수행해서 해당 과목 코드에 몇 명의 학생이 있는지 건수를 세는 겁니다. 그럼 해당 과목의 수강인원을 볼 수가 있지요. 여기서 COUNT(*)를 써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02과목코드의 데이터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군요.. 물론 아무도 안 들으니까 그렇긴 않지만, 실무에서도 해당 코드에 관련되는 금액이나 인원 같은 것이 없어도 0으로 표현해야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내과, 외과, 산부인과가 있는데 어떤 특정일에 산부인과에는 환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정일을 내원환자수를 뽑는데, 산부인과가 0명이라고 화면에 안 보여준다면 그게 용납이 될까요?

이런경우도 산부인과 0명으로 처리를 해서 데이터를 보여주어야 실무에서도 무난히 넘어갈 수 있을겁니다.

(개인적으로 병원쪽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병원이 싫습니다… 프로그래밍도 어렵고, 업무도 복잡하고, 곧… 병원계를 떠날까 합니당..ㅋㅋ)

다음과 같이 문제를 냈다고 하죠

	문제7-3

각 과목별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수를 알려주세요, 수강인원이 없는 경우는 0명으로 보여주세요^^

쿼리7-3

SELECT
A.SubjectCode, '교수명' = MAX(A.SubjectName), '수강인원' = COUNT(SNO)

FROM
SUBJECT A, STUDENT_SUBJECT B

WHERE
A.SubjectCode *= B.SubjectCode 

GROUP
BY A.SubjectCode


기존과 틀린 것은 조인조건에 과목쪽으로 *가 붙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SELECT * FROM SUBJECT A, STUDENT_SUBJECT B WHERE A.SubjectCode *= B.SubjectCode만 실행한 결과를 보도록 하죠.(GROUP BY가 수행되기 전의 결과입니다. GROUP BY가 들어가 있는 쿼리를 풀 때 GROUP BY하기 전의 결과를 보고 관찰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데이터를 보고 GROUP BY를 하면 어떻게 어떻게 되겠구나란 생각을 하는거죠.)

	SubjectCode
	SubjectName
	ProfessorName
	SNO
	SubjectCode
	Score

	01
	컴퓨터구조
	임신일
	9627001
	01
	90

	01
	컴퓨터구조
	임신일
	9657004
	01
	95

	02
	C++
	이양선
	NULL
	NULL
	NULL

	03
	Visual Basic
	유석원
	9627002
	03
	80

	03
	Visual Basic
	유석원
	9657004
	03
	94

	04
	기계역학
	한현수
	9657003
	04
	75

	04
	기계역학
	한현수
	9657004
	04
	63

	05
	공학수학
	유상규
	9657004
	05
	92

	06
	경영의 이해
	최철민
	9657004
	06
	66

	06
	경영의 이해
	최철민
	9667005
	06
	100


보시면 02번 데이터에 SNO, SubjectCode, Score 부분이 NULL로 되어 있습니다. 수강하는 인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서 A.SubjectCode로 GROUP BY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COUNT(SNO)를 하게 되면 01코드는 두건이니까 2명이 수강한다는 얘기가 되죠. 하나 02코드에서 COUNT(SNO)를 하게 되면 0이 됩니다. NULL은 숫자도 아니고 문자도 아니고 알 수 없는 값입니다. 그러므로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OUNT를 하게 되면 0건이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건 COUNT(*)를 하게 되면 1건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다른 데이터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과목명, 교수명은 존재함) 1건이 됩니다. 

NULL이란게 나왔으니까 한가지를 적고 가자면 NULL을 집계함수로 처리했을 때 COUNT를 사용한 경우는 0으로 카운트를 합니다. 하지만, SUM, MAX, MIN을 할때는 NULL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NULL만 있는 경우 SUM, MAX, MIN을 한 경우는 NULL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SUM, MAX, MIN을 하게 되면 NULL이 나오게 되고요, NULL과 다른 값들이 섞여 있을때는 NULL값은 무시한채 결과가 진행됩니다. COUNT만이 NULL을 0으로 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UNION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NION은 데이터를 상하로 결합시킵니다. UNION과 같은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이 UNION ALL이 있습니다.

UNION ALL은 중복된 데이터도 무조건 출력시켜주고, UNION은 중복되는 데이터는 제외를 하고 출력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우선 적절한 예제를 만들기 위해 다음의 내용을 실행시킵니다.
	CREATE TABLE PROFESSOR

(
PNO char(7) NOT NULL PRIMARY KEY,


Name varchar(10) NOT NULL DEFAULT '',


MajorCode char(2) NOT NULL DEFAULT '',


Tel varchar(15) NOT NULL DEFAULT ''

)

go

INSERT PROFESSOR VALUES('0000001','임신일','01','101')

INSERT PROFESSOR VALUES('0000002','이양선','01','101')

INSERT PROFESSOR VALUES('0000003','유석원','01','101')

INSERT PROFESSOR VALUES('0000004','한현수','02','101')

INSERT PROFESSOR VALUES('0000005','유상규','02','101')

INSERT PROFESSOR VALUES('0000006','최철민','03','101')

go

SELECT
A.SubjectCode, A.SubjectName, B.PNO


INTO new_SUBJECT

FROM
SUBJECT A, PROFESSOR B

WHERE
A.ProfessorName = B.Name


첫 번째 문장인 CREATE문은 새로운 교수 테이블을 만드는 거구요, INSERT는 데이터를 입력한거구요, 세 번째 문장인 SELECT를 보시면 지금까지 봤던 것과는 다르게 INTO new_SUBJECT란 것이 있습니다. INTO는 어디로 데이터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INTO new_SUBJECT했으니까, SELECT 된 내용을 new_SUBJECT로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new_SUBJECT란 테이블까지 만들어지게 되죠

SELECT * FROM new_SUBJECT하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SubjectCode
	SubjectName
	PNO

	01
	컴퓨터구조
	0000001

	02
	C++
	0000002

	03
	Visual Basic
	0000003

	04
	기계역학
	0000004

	05
	공학수학
	0000005

	06
	경영의 이해
	0000006


보시면 기존의 SUBJECT테이블의 교수명이 PNO란 교수번호로 대체되었습니다. 실무에서도 이렇게 번호로 연결시키는게 맞습니다. 이름이란건 얼마든지 중복이 되기 때문이죠.

New_SUBJECT 테이블을 지금 사용할건 아니구요, UNION 설명을 하기 위해서 STUDENT 테이블과 PROFESSOR 테이블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7-4

현 학교 내에 교수 및 학생 모든 사람의 목록을 보여주세요

쿼리7-4

SELECT
Name

FROM
STUDENT

UNION ALL

SELECT
Name

FROM
PROFESSOR


간단하죠? 두 개의 문장에 UNION ALL을 사이에 넣어서 입력만 하면 됩니다.

UNION ALL의 제약 사항은 위쪽에 열거된 데이터형과 아래쪽에 열거된 데이터형이 동일해야 합니다. 다를 경우는 위쪽에 데이터 형을 따라가게 됩니다. 만약에 위쪽의 데이터형이 숫자이고 매치되는 아래쪽에 데이터형이 문자라면 이건 에러가 나겠죠. 문자를 숫자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또한 데이터 결과의 컬럼명칭은 위쪽 쿼리의 컬럼명칭을 따라가게 됩니다. 

UNION ALL을 사용시 주의점은 위쪽 아래쪽 쿼리의 SELECT에 열거되는 컬럼들이 동일한 순서여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이름을 서로 찾는게 아니라 같은 순서에 있는 것 끼리 합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순서가 동일해야 합니다.

UNION ALL을 사용해서 좀 더 보기 좋게 결과를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SELECT
'구분' = '학생', Name, '학과명' = MajorName

FROM
STUDENT A, MAJOR B

WHERE
B.MajorCode = A.MajorCode

UNION ALL

SELECT
'구분' = '교수', Name, '학과명' = MajorName

FROM
PROFESSOR A, MAJOR B

WHERE
B.MajorCode = A.MajorCode


조인을 한 후 UNION ALL을 이용해 결합을 했죠. 그리고, ‘구분’이라는 가상 컬럼을 각 쿼리마다 만들었죠.

그래서 학생인지 교수인지 구분을 지어서 데이터를 표현을 한거죠. 만약에 직원이라는 테이블이 하나 더 있다면 다음과 같이도 구성이 가능하죠

	SELECT
'구분' = '학생', Name, '학과명' = MajorName

FROM
STUDENT A, MAJOR B

WHERE
B.MajorCode = A.MajorCode

UNION ALL

SELECT
'구분' = '교수', Name, '학과명' = MajorName

FROM
PROFESSOR A, MAJOR B

WHERE
B.MajorCode = A.MajorCode
UNION ALL

SELECT
'구분' = '직원', Name, '학과명' = ‘’
FROM
PERSON


제목은 UNION인데 왜 자꾸 UNION ALL을 쓰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UNION은 같은건 제외하고 결합하는 것이고, UNION ALL은 같은것도 중복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UNION ALL은 같은 데이터가 있는지 검색하는 과정이 없으므로 UNION 보다 성능면에서 유리하죠. 만약에 UNION해서 데이터가 중복될 것이 없는게 확실하거나 중복되어도 상관없다면 당연히 UNION ALL을 써야 겠죠.

이번에는 UNION ALL으로 OR 연산을 대체하는 것을 보여드리죠
만약에 학과가 01이나 03인 교수를 보고자 할 때 다음의 IN이나 OR 를 사용한 쿼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SELECT
*

FROM
PROFESSOR

WHERE
MajorCode IN ('01','03')


위와 같은 문장의 결과와 다음의 UNION ALL결과는 동일합니다.

	SELECT
*

FROM
PROFESSOR 

WHERE
MajorCode = '01'

UNION ALL

SELECT
*

FROM
PROFESSOR 

WHERE
MajorCode = '03'


어… 갸우뚱 하시는 분이 계실겁니다. 저도, 어느 잡지에선가 처음 이 내용을 보고.. 얼~~~ 하면서 감탄했으니까요.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 해당 테이블의 인덱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OR연산자보다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루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뻑~
8. CASE문장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군요. 이 더운 날에도 열쒸미 코딩으로 밤을 새우느라 정신없는 저를 비롯한 불쌍한 프로그래머들 여러분!!!! 그런분들에게 팥빙수 한그릇 맘편하게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울 회사분의 MSN 대화명이 인상적이군요

한의대를 가면 20대에 벤츠 타고, 의과대를 가면 30대에 벤츠 타고, 컴퓨터를 전공하면 40대에 공원 벤치에 앉는다..

정말 두려운 미래입니다.TT^TT 이런 농담이 나오는 현실이 참 슬픕니다. 저 역시 프로그래머이지만 우리 프로그래머 모두가 스스로 노력하고 공부해서 자신들의 가치를 높혀서 이런 농담조차도 나오지 않는 사회를 만들도록 힘써야 겠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CASE문입니다. 오라클을 사용 하시는 분들은 DECODE를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시죠.

그런 것 처럼 SQL Server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CASE문을 아주 유용하기 사용하죠.

CASE!! 말그대로 경우에 따른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일반 프로그램 문법의 IF나 SELECT CASE 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SQL의 CASE는 순차적인 집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밑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러한 데이터를 가로로 펼치고자 합니다. 이럴 때 CASE문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다음의 리스트를 실행시켜서 PRODUCT란 테이블과, SALE이란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SALE은 물품의 판매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테이블이고, PRODUCT는 상품의 정보를 갖고 있는 테이블입니다.

	IF OBJECT_ID('PRODUCT') IS NOT NULL DROP TABLE PRODUCT
IF OBJECT_ID('SALE') IS NOT NULL DROP TABLE SALE
CREATE TABLE PRODUCT

(
PROD_CODE char(4) NOT NULL PRIMARY KEY,


PROD_NAME varchar(60) NOT NULL DEFAULT ''
)
CREATE TABLE SALE

(
SALE_YMD char(8) NOT NULL DEFAULT '',


PROD_CODE char(4) NOT NULL DEFAULT '',


SALE_QTY INT NOT NULL DEFAULT '',


CONSTRAINT pk_SALE PRIMARY KEY (SALE_YMD, PROD_CODE)


)
go
--임시 데이터 입력

INSERT
PRODUCT VALUES('0001','치약')

INSERT
PRODUCT VALUES('0002','칫솔')

INSERT
PRODUCT VALUES('0003','비누')

INSERT
PRODUCT VALUES('0004','휴지')

go

INSERT
SALE VALUES('20030101','0001',10)

INSERT
SALE VALUES('20030102','0002',20)

INSERT
SALE VALUES('20030103','0003',15)

INSERT
SALE VALUES('20030104','0004',21)

Go
--WHILE문을 이용해 데이터 입력

DECLARE @i INT
SET @i = 1
WHILE @i<=12

BEGIN


INSERT
SALE


SELECT
LEFT(SALE_YMD,4) + RIGHT('00' +  CAST(@i as varchar(2)), 2) + RIGHT(SALE_YMD,2), 



PROD_CODE, SALE_QTY + @i


FROM
SALE


WHERE
SALE_YMD LIKE '200301%'


SET @i = @i + 1

END


WHILE문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1년치의 임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위에서 INSERT하는 부분에 SELECT 해서 LEFT, RIGHT, RIGHT 복잡하게 나오는데 별거 아닙니다.

다른 프로그램의 문법과 마찬가지로 왼쪽에서부터 몇 글자 자르고, 오른쪽에서부터 몇 글자 자르고 그런 겁니다. 200301에서 월 부분을 다른 달로 바꾸기 위한 처리죠.

데이터를 SELECT * FROM SALE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SALE_YMD
	PROD_CODE
	SALE_QTY

	20030101
	0001
	10

	20030102
	0002
	20

	20030103
	0003
	15

	…
	…
	…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달 별 모든 물품의 총 집계를 해서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GROUP BY를 사용한 쿼리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쿼리8-1

SELECT
판매년월 = LEFT(SALE_YMD,6), 총판매량 = SUM(SALE_QTY)

FROM
SALE

GROUP BY LEFT(SALE_YMD,6)


이렇게 하면 결과가 판매년월별로 모든 품목의 판매량을 밑으로 떨어진 데이터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볼건, GROUP BY절에, 원래의 컬럼명인, SALE_YMD를 적은 것이 아니라 LEFT한 SALE_YMD를 적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쿼리의 응용된 부분이라 할 수 있죠.

저도 맨 처음 쿼리를 짤 때는… GROUP BY를 … 써야 하나?? 멍~~하고 있고.. 어찌할 줄 모르고 그랬습니다. 겨우 GROUP BY 제대로 쓸때쯤 옆에서 누군가 GROUP BY 나오는 컬럼을 변형을 시키더군요.. 

아니 저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하고 놀랐죠.^^

SQL의 모든 문장에 있어서 LEFT, RIGHT같은 함수라든지, CASE문이란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심도있게(?) 다뤄보도록 하고. 일단은 GROUP BY에서 데이터를 변형시키면 변형 된 데이터로 GROUP BY가 됩니다.

그러므로 년월별로 데이터가 집계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SQL 초심자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년월을 가로로 펼칠 수는 없을까입니다. 테이블들의 컬럼처럼 말이죠..

이런 부분이 CASE문을 사용해서 가능한데 몇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유동적인 가로축은 구축할 수 없습니다. 물론, sp_executeSql같은 걸로 사용한다면 가능은 하지요. 하지만, 그런것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쿼리를 날리는데 있어서는 유동적인 가로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01월, 02월, 03월… 12월 이런식으로 가로축은 정적으로 정해진 쿼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말이 많군요…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8-2
2003년에 판매된 총 수량을 월별로 보여주세요. 월들이 위에 오고 수량이 밑에 오도록.

쿼리8-2

SELECT
'01' = SUM(CASE WHEN SUBSTRING(SALE_YMD,5,2) = '01' THEN SALE_QTY END),


'02' = SUM(CASE WHEN SUBSTRING(SALE_YMD,5,2) = '02' THEN SALE_QTY END),


'03' = SUM(CASE WHEN SUBSTRING(SALE_YMD,5,2) = '03' THEN SALE_QTY END),


'04' = SUM(CASE WHEN SUBSTRING(SALE_YMD,5,2) = '04' THEN SALE_QTY END),


'05' = SUM(CASE WHEN SUBSTRING(SALE_YMD,5,2) = '05' THEN SALE_QTY END),


'06' = SUM(CASE WHEN SUBSTRING(SALE_YMD,5,2) = '06' THEN SALE_QTY END),


'07' = SUM(CASE WHEN SUBSTRING(SALE_YMD,5,2) = '07' THEN SALE_QTY END),


'08' = SUM(CASE WHEN SUBSTRING(SALE_YMD,5,2) = '08' THEN SALE_QTY END),


'09' = SUM(CASE WHEN SUBSTRING(SALE_YMD,5,2) = '09' THEN SALE_QTY END),


'10' = SUM(CASE WHEN SUBSTRING(SALE_YMD,5,2) = '10' THEN SALE_QTY END),


'11' = SUM(CASE WHEN SUBSTRING(SALE_YMD,5,2) = '11' THEN SALE_QTY END),


'12' = SUM(CASE WHEN SUBSTRING(SALE_YMD,5,2) = '12' THEN SALE_QTY END)

FROM
SALE
WHERE   SALE_YMD LIKE ‘2003%’


위의 문장을 날리면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66
	74
	78
	82
	86
	90
	94
	98
	102
	106
	110
	114


우선 문법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죠

	CASE WHEN 조건절 THEN 조건만족할경우 값 ELSE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값 END


이것이 한 가지 CASE 방법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이 문법을 먼저 썼으니까 이 문법을 먼저 설명 드립니다. CASE WHEN 다음에 IF 문장 다음에 조건이 오듯이 조건이 오면 됩니다. 물론 조건 안에서 AND나 OR 같은 연산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THEN 다음에는 조건을 만족할 경우의 값을 돌려줍니다. 위의 쿼리에서 ELSE는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ELSE절에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의 값을 넣어 줍니다. 만약에 ELSE를 생략한다면 조건을 만족치 못할 때는 NULL값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CASE를 시작했으면 항상 END로 끝을 내야 합니다.
	CASE 컬럼  WHEN 값1 THEN 어떤값1

           WHEN 값2 THEN 어떤값2

…
WHEN 값n THEN 어떤값n

ELSE 어떤값Else

END


위와 같은 CASE문법이 또 있습니다. 이 방법이 CASE WHEN 조건식 THEN 보다는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주로 예외처리를 할 때 많이 쓰이는 방법이죠. CASE 다음에 오는 컬럼이 어떤 값이면 어떤값을 보여주는 식으로 VB의 SELECT CASE와 같다고 할 수 있죠.
아마도 처음 SQL의 CASE문을 보시는 분은 마냥 신기하실 겁니다. 주로 SELECT절 다음에 쓰는데, 이건, 결과에 대해서 어떤 값이면 어떻게 한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CASE문은 GROUP BY절에도 올 수 있고, ORDER BY절에도 올 수 있습니다. ORDER BY절에도 쓸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는 매우 신기하고 이 CASE란 넘이 참 기특하게 보였죠. 사실 이 CASE문하고 GROUP BY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웬만한 결과는 걱정 없습니다. 아주 기특한 넘들이죠.. 귀연것들..ㅋㅋㅋ^^

이번에는 품목별로 각 월당 판매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로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GROUP BY 품목이 될테고요, 품목의 정보는 PRODUCT 테이블에 있으니까 조인이 들어가겠죠
다음과 같은 쿼리문장이 됩니다.

	SELECT
B.PROD_CODE, '제품명' = MAX(B.PROD_NAME),


'01' = SUM(CASE WHEN SUBSTRING(SALE_YMD,5,2) = '01' THEN SALE_QTY END),


'02' = SUM(CASE WHEN SUBSTRING(SALE_YMD,5,2) = '02' THEN SALE_QTY END),


'03' = SUM(CASE WHEN SUBSTRING(SALE_YMD,5,2) = '03' THEN SALE_QTY END),


'04' = SUM(CASE WHEN SUBSTRING(SALE_YMD,5,2) = '04' THEN SALE_QTY END),


'05' = SUM(CASE WHEN SUBSTRING(SALE_YMD,5,2) = '05' THEN SALE_QTY END),


'06' = SUM(CASE WHEN SUBSTRING(SALE_YMD,5,2) = '06' THEN SALE_QTY END),


'07' = SUM(CASE WHEN SUBSTRING(SALE_YMD,5,2) = '07' THEN SALE_QTY END),


'08' = SUM(CASE WHEN SUBSTRING(SALE_YMD,5,2) = '08' THEN SALE_QTY END),


'09' = SUM(CASE WHEN SUBSTRING(SALE_YMD,5,2) = '09' THEN SALE_QTY END),


'10' = SUM(CASE WHEN SUBSTRING(SALE_YMD,5,2) = '10' THEN SALE_QTY END),


'11' = SUM(CASE WHEN SUBSTRING(SALE_YMD,5,2) = '11' THEN SALE_QTY END),


'12' = SUM(CASE WHEN SUBSTRING(SALE_YMD,5,2) = '12' THEN SALE_QTY END)

FROM
SALE A, PRODUCT B

WHERE   A.PROD_CODE = B.PROD_CODE

AND
SALE_YMD LIKE '2003%'

GROUP
BY B.PROD_CODE


결과를 보시면 PROD_CODE별로 그룹이 묶여서 SUM을 구하게 됩니다. SUM안에서 CASE문이 구현되어 있으니까 해당 경우만 구해질테고요. 이렇게 CASE를 바로 집계하는 경유는 CASE를 한 단계 진보시킨 거라고 생각할만 하군요. 기본적으로 CASE를 SUM이나 MAX안에 쓸 생각을 하기란 쉽지 않죠. 여러분들 스스로 좀 더 생각하면 이런 문장이 어렵지는 않을겁니다. 일반적으로 CASE문을 다음과 같을 때 쓸 수 있죠. CASE WHEN 성별 = 1 THEN ‘남’ ELSE ‘여’ END 이런식으로 컬럼의 변형을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003년 1월의 각 품목당 판매량을 보고 10 이하일 경우는 판매량이 적음, 11 이상, 20이하일 경우는 보통, 21이상일 경우에는 많음으로 표현하도록 CASE문을 사용해보겠습니다.

	SELECT
PROD_CODE, '판매량' = 
CASE
WHEN SUM(SALE_QTY) <= 10 THEN '적음'






ELSE CASE
WHEN SUM(SALE_QTY) <= 20 THEN '보통'








ELSE '많음' END






END

FROM
SALE

WHERE
SALE_YMD LIKE '200301%'

GROUP
BY PROD_CODE


보시면 CASE 문안에 또 다시 CASE문장이 표현된 것이 특이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ELSE IF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여기서 한번, CASE문장의 이해방법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ELECT PROD_CODE, SUM(SALE_QTY) FROM SAEL WHERE SALE_YMD LIKE ‘200301%’ GROUP BY PROD_CODE를 실행해보면 데이터가 다음과 같습니다.

	PROD_CODE
	열이름 없음

	0001
	10

	0002
	20

	0003
	15

	0004
	21


위와 같은 결과에서 두번째 컬럼에 내용이 SUM(SALE_QTY)의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을 CASE문을 써서 변경을 하는겁니다. SELECT절의 CASE문은 실제로 가장 늦게 실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CASE문이 써 있다 해도 위의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한번 변경이 되는 거죠.

우선 첫번째 행의 SUM(SALE_QTY)의 값이 10이니까, SUM(SALE_QTY)<=10이란 조건에 만족하므로 뒷 문장을 볼 필요 없이 ‘적음’이란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다음 20이란 값이 나올때는 첫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ELSE절의 CASE 문인 SUM(SALE_QTY)<=20을 만족하므로 보통이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번째 행이 왔을 때는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지 못하니까 가장 내부의 ELSE의 ‘많음’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SELECT절에 CASE문이 나오게 될 때는 가장 나중에 결과의 출력 양식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CASE 밖에 SUM이나 MAX가 없는 경우죠.

이번에는 넘 간단하게 설명하게 아닌가 싶네요. 중요한 과정인데도 불고하고 말이죠.
하지만, 앞으로 많은 장에서 CASE문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충실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9. 서브쿼리
막강한 쿼리를 사용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서브 쿼리입니다.

서브쿼리란 하나의 쿼리 문장안에 또 다른 쿼리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서브 쿼리는 SELECT절, FROM절, WHERE절에 올 수 있습니다.

각각 쓰이는 장소에 따라 약간의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말로만 들으면 고개만 갸우뚱 하게 될 겁니다. 쿼리문안에 또 다른 쿼리문을 쓴다는 것이.

우선 다음과 같은 테이블을 만들도록 하죠

	DROP TABLE #PERSON_POINT

CREATE TABLE #PERSON_POINT

(
PERSON_ID CHAR(5) NOT NULL PRIMARY KEY,


Score INT NOT NULL DEFAULT 0

)

go

INSERT #PERSON_POINT VALUES('00001',45)

INSERT #PERSON_POINT VALUES('00002',70)

INSERT #PERSON_POINT VALUES('00003',65)

INSERT #PERSON_POINT VALUES('00004',90)
INSERT #PERSON_POINT VALUES('00005',67)

INSERT #PERSON_POINT VALUES('00006',92)


#PERSON_POINT란 임시 테이블에 아이디와 점수를 넣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최고의 점수자와 모든 사람들의 점수를 비교할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다음과 같은 쿼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쿼리9-1

DECLARE @maxScore INT

SELECT @maxScore = MAX(Score) FROM #PERSON_POINT

SELECT *, @maxScore - score

FROM   #PERSON_POINT


3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보기 쉽고, 알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 개의 문장으로 처리를 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서브쿼리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파생된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군요. BOL의 FROM절 사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잠깐!! BOL이란? Books online으로서 도움말이라 할 수 있다. 쿼리창이나 EM에서 F1을 누르면 BOL이 나오고 찾고 싶은 항목을 찾아서 볼 수 있다. BOL이야 말로 SQL을 공부하시려는 분들에게 필수라 하겠다.
	쿼리9-2

SELECT
A.*, B.Score - A.Score

FROM
#PERSON_POINT A,


(SELECT TOP 1 Score FROM #PERSON_POINT B ORDER By Score DESC) B


보시면 FROM절에 #PERSON_POINT 뒤에 괄호를 열고 또 다른 쿼리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관건은 TOP 1으로 한줄만 리턴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인 조건도 없이 그냥 CROSS JOIN을 해버린거구요.
TOP 1 Score를 했는데, 이것은 ORDER BY Score DESC를 한 것의 TOP 1입니다. 그러므로 Score의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서 가장 위에 데이터 한 건을 가져오는 겁니다. 물론 가장 높은 점수가 되겠죠. 이렇게 한 건 가져온게 파생된 테이블로 존재하게 됩니다. 파생된 테이블로 한건을 가져왔는데, 파생된 테이블에서 한건만 가져와야 한다 그런 제약 사항은 없습니다. 이렇게 갖고 오게 되면 데이터가 한 건 들어있는 테이블을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문장으로 처리했으니 성능이 훨씬 좋겠군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성능에 있어서는 한 문장이다 두 문장이다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 문장보다야 한 문장이 DBMS 콜을 덜 하기 때문에 성능상 이점이 있겠지만, 성능에 있어서 중요한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능에 관한건 나중에 몰아서 말씀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한 문장으로 만든 SQL이 절대로 성능이 좋은 것은 아니란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제를 보는게 도움이 될 듯 하군요

우선 다음의 리스트를 실행시켜서 해당 점수당 등급을 알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DROP TABLE #CLASS

CREATE
TABLE
#CLASS

(
fromScore INT NOT NULL PRIMARY KEY, 


toScore INT NOT NULL DEFAULT 1,


ClassName VARCHAR(2) NOT NULL DEFAULT '',

)
go

INSERT #CLASS VALUES(90,100,'A+')

INSERT #CLASS VALUES(80,89,'A')

INSERT #CLASS VALUES(70,79,'B+')

INSERT #CLASS VALUES(60,69,'B')

INSERT #CLASS VALUES(50,59,'C')

INSERT #CLASS VALUES(40,49,'D')

INSERT #CLASS VALUES(0,39,'F')


위의 테이블은 해당 점수당 이 사람이 무슨 등급인지를 구별해내는 테이블입니다. 어떤 사람이 90에서 100사이 점수면 A+등급 이런식으로 등급이 되는 거죠
	문제9-3

A+부터 F학점까지 해당 학점의 인원수를 알려주세요
학점을 가로로 출력해주세요
쿼리9-3

SELECT
'A+' = SUM(CASE WHEN ClassName = 'A+' THEN 1 ELSE 0 END),


'A' = SUM(CASE WHEN ClassName = 'A' THEN 1 ELSE 0 END),


'B+' = SUM(CASE WHEN ClassName = 'B+' THEN 1 ELSE 0 END),


'B' = SUM(CASE WHEN ClassName = 'B' THEN 1 ELSE 0 END),


'C' = SUM(CASE WHEN ClassName = 'C' THEN 1 ELSE 0 END),


'D' = SUM(CASE WHEN ClassName = 'D' THEN 1 ELSE 0 END),


'F' = SUM(CASE WHEN ClassName = 'F' THEN 1 ELSE 0 END)

FROM
(SELECT
A.PERSON_ID, B.ClassName


FROM
#PERSON_POINT A, #CLASS B


WHERE
A.Score >= B.fromScore AND A.Score <= B.toScore) A


여러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SUM을 사용해서 집계 할 수도 있고, COUNT를 사용해서 집계할 수도 있고 서브쿼리에서 GROUP BY를 해서 집계 할 수도 있고, 서브쿼리를 사용하지 않고도 해결 할 수 있을 수 있고요.
일단 위의 쿼리를 실행하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A+
	A
	B+
	B
	C
	D
	F

	2
	0
	1
	2
	0
	1
	0


차례대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브 쿼리가 파생된 테이블로 있을 때는 파생된 테이블을 만드는 서브쿼리를 제일 먼저 보는게 순서입니다. 가장 먼저 실행된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우선 다음과 같은 서브쿼리의 내용만 실행시키면 

	SELECT
A.PERSON_ID, B.ClassName

FROM
#PERSON_POINT A, #CLASS B

WHERE
A.Score >= B.fromScore AND A.Score <= B.toScore


결과는 다음과 같죠
	PERSON_ID
	ClassName

	00001
	D

	00002
	B+

	00003
	B

	00004
	A+

	00005
	B

	00006
	A+


여기서 한가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테이블 앞에 #이 붙은건 해당 세션에 대해서 임시 테이블이라는 겁니다. 해당 세션에서만 사용이 되고 해당 세션이 종료되면 사라지는 임시 테이블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위와 같은 결과를 FROM 절에 괄호를 써서 묶은 다음에 별칭으로 A란 별칭을 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건 서브쿼리를 사용해서 파생된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 별칭을 꼭 주어야 한 다는 겁니다. 별칭을 줄 때 FROM절에 대해서는 한 가지 제약이 있는데 A = (서브쿼리) 이런식으로 별칭을 앞에 줄 수는 없습니다. (서브쿼리) AS A 또는, (서브쿼리) A 이런식으로 뒤쪽에 별칭을 주어야 합니다. SELECT절에는 A = (서브쿼리) 이런식이 가능하죠. 이건 중요한게 아니고, A란 별칭을 주었으니까 A란 테이블이 위와 같은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물리적으로(실제 저장공간(디스크등…)) 저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상적으로 테이블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죠 위의 총 6건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 말이죠

그럼 이젠, 서브쿼리는 해석했으니까 위의 결과를 가지고 CASE와 SUM문장만 분석을 하면 되겠군요.

위문장은 새로운 학점이 추가되었을 때에 대한 확장성은 없지만, 예를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결과의 제일 처음 데이터부터 차례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PERSON_ID가 00001인 데이터가 가장 상위의 SELECT절에 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00001은 등급이 D로군요 그럼 가장 상위 SELECT절에서 첫번째 CASE A+일경우에 만족하지 못하므로 0값을 돌려줍니다.

이런식으로 모든 CASE 절에 0값을 돌려주다가 CASE D일 경우에는 만족하므로 해당 값에는 1을 돌려줍니다.

이렇게 되면 D컬럼에만 1이란 값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0입니다. 그 다음 2번 데이터는 등급이 B+입니다. 그러므로 1번 사람과 동일하게 모든 CASE문에 걸쳐서 B+에는 1을 나머지에는 0을 줍니다. 지금까지 B+과 D만 1이고 나머지는 0입니다. 이런 식으로 6번 학생까지 CASE문에 따라 집계를 합니다. 해당 사항을 SUM하게 되면 각 등급별로 인원 수를 구할 수 있죠. COUNT같은 함수를 사용해도 가능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요.

지금 보신 쿼리문이 바로 서브쿼리를 파생된 테이블로 사용하는 겁니다. 파생된 테이블을 만들때에는 FROM절 다음에 괄호로 묶어 처리하며, 꼭 별칭을 붙여주어야 하면, 어떤 데이터 형태든 상관이 없습니다. 데이터가 여러건에 여러 컬럼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WHERE절이나, SELECT절에 올때는 약간의 제약이 따릅니다. SELECT절에 올때는 단일 컬럼에 단일 로우의 결과만 반환을 해야 합니다. WHERE절에 올 때는 단일 컬럼에 여러 로우를 반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로우를 반환 할 경우는 해당 서브쿼리 앞에 IN 연산자는 EXISTS 같은 연산으로 풀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SELECT나 WHERE절에는 단일 컬럼으로 와야 된다 했는데, 여기서 col1 + col2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두개의 컬럼이 합쳐져서 하나의 컬럼이 되는 것이므로 단일컬럼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SELECT를 사용한 순위를 구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9-4

PERSON내의 내용을 가장 높은 점수부터 순위를 구해서 보여주세요

쿼리9-4

SELECT
PERSON_ID, Score, 


RANK = (SELECT COUNT(*) FROM #PERSON_POINT WHERE Score >= A.Score)

FROM
#PERSON_POINT A

ORDER
BY Score DESC


예전에도 셀프 조인으로 해서 순위를 구하는 문제를 해결 했었죠. 하지만 셀프 조인은 데이터를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브쿼리를 보면 문장이 셀프 조인보다는 명확하죠.

보기 쉽고요. 그렇지만, 성능상에는 셀프조인이 더 낳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인덱스가 걸려 있어서 어떤 실행계획이 세워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만, 서브쿼리가 보기 좋고 쓰기 쉬우므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계속 SQL을 다루시게 되는 분들이라면 서브쿼리를 많이 사용하시게 될겁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ELECT * FROM #PERSON_POINT A ORDER BY Score DESC를 하게 되면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PERSON_ID
	Score

	00006
	92

	00004
	90

	00002
	70

	00005
	67

	00003
	65

	00001
	45


셀프조인의 해법으로 할 때도 설명드렸듯이 자기 점수보다 높은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세며는 등수가 됩니다.

이걸 서브쿼리로 풀고 있죠

서브쿼리에 보면 WHERE Score >= A.Score 이 부분이 있습니다. A.Score는 외부 쿼리의 점수입니다.

그럼 첫번째 가장 위에 있는 사람 ID가 6번인 사람이 왔을 때 자기 점수보다 높거나 같은 사람들을 뽑아냅니다. 6번의 점수보다 높거나 같은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으므로 한 건이 나오고 한 건의 데이터를 세면 1이므로 이것이 바로 등수가 됩니다. 이것이 전형적으로 순위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몇 명인지 세거나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 몇 명인지 세거나 하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6건의 데이터가 모두 서브쿼리에 자기의 점수를 던져서 한번씩 왔다갔다 하면 등수가 나오죠.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의 함수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외부에서 어떤 값을 주었을 때 해당 값에 알맞은 값이 나오는 거죠, 이번에는 해당 점수의 등급을 서브쿼리로 구해보도록 하죠

	쿼리9-5

SELECT
PERSON_ID, Score,


CLASS  = (SELECT MAX(ClassName) FROM #CLASS




WHERE
FromScore <= A.Score AND toScore >= A.Score)

FROM
#PERSON_POINT A

ORDER
BY Score DESC


위의 문장도 마찬가지로 우선 SELECT * FROM #PERSON_POINT ORDER BY Score DESC 하셔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일 위에 데이터부터 차례대로 서브쿼리에 넣어보신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한가지 유심히 보셔야 할 것은 서브쿼리 안에 MAX(ClassName)을 했다는 겁니다. 설명드렸듯이 SELECT절에 나오는 값은 단일 컬럼에 단일 로우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MAX를 써서 최대값을 빼내는 겁니다. 사실상 해당 영역에 걸친 데이터는 한 건이므로 MAX를 생략해도 실행은 됩니다.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쓰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터가 두건 이상 나오게 되면 에러가 나기 때문이죠, 더불어 MAX에 ISNULL까지 처리해주면 금상첨화죠 ISNULL(MAX(ClassName),’’) 이런식으로요, 이건 NULL값이 나와서 예상치 못한 에러가 발생하는걸 막는 것이죠. 물론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데이터 한건이란 확신이 있으시다면 안 쓰셔도 상관없지요.^^ 그런데 제가 통상 써와서 그런지 쓰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네요.
결과를 한번 서브쿼리 안으로 한 건씩 던져보도록 하죠 첫 번째 사람은 아이디가 6번에 점수가 92죠. 서브쿼리에서 외부에서 받는 변수는 A.Score입니다. 그러므로 92란 점수를 외부에서 가져오겠죠. 그렇게 되면 6번인 사람 데이터에 대한 서브쿼리는 다음과 같다 할 수 있죠 SELECT MAX(ClassName) FROM #CLASS WHERE FromScore <= 92 AND toScore >= 92 인거와 같죠. 그렇다면 #CLASS 테이블에서 시작점수가 92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끝점수가 92점보다 크거나 같은 것은 A+ 등급입니다. 그러므로 A+등급을 리턴하게 되죠

이런식으로 6명의 각각의 점수를 가지고 서브쿼리를 풀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SQL Server는 해당 쿼리를 조인으로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인에는 세가지가 있는데 어떤 조인을 사용하는냐에 따라 쿼리에 비용이 달라지게 되죠. 저도 확신은 못하지만 서브쿼리는 루프 조인을 하므로 성능상에서 머지 조인이나, 해시보다 좋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모~~~ ^^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가지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SELECT절에 서브쿼리를 쓰는데 외부에서 꼭 값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부에 값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PERSON_POINT테이블을 조회하는데 최고 점수자의 점수를 모든 레코드의 옆에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서브 쿼리를 사용할 수도 있죠.
	SELECT
PERSON_ID, Score, TOPScore = (SELECT MAX(Score) FROM #PERSON_POINT)

FROM
#PERSON_POINT A

ORDER
BY Score DESC


이 방법은 이 9장의 맨처음에 앴던 FROM절에 (SELECT TOP 1 Score FROM #PERSON_POINT B ORDER By Score DESC) B 이 파생된 테이블을 사용했던 쿼리와 동일하다 할 수 있죠. FROM절의 TOP 1을 사용 했던 방법보다 훨씬 보기 좋죠. 물론 FROM절에 MAX(Score)를 해서 파생된 테이블을 만들어도 되겠죠
각 방법에 따라 성능이 틀려질 수 있지만, 우선은 서브쿼리의 여러 용도를 알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이런 방법도 있구나 알고 넘어가셨음 합니다.
이렇게 외부 쿼리와 상관없이 단독적으로 값을 구해내는 서브쿼리를 그냥 서브쿼리라 하고 예전처럼 외부쿼리의 값에 영향을 받는 것을 상관 서브 쿼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그냥 서브 쿼리를 쓸 때는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능에 있어서 상관 서브 쿼리보다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옵티마이져가 알아서 유용한 실행 계획을 만드니까요, 하지만, 상관 서브 쿼리를 사용하게 되면 외부의 내용이 결정되어야만 내부의 값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좋지 않은 성능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도 있죠. 물론 절대란 건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모든게 가변적이니까요.

이번에는 WHERE절에 서브쿼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의 리스트를 실행 시켜 #PERSON테이블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TABLE #PERSON

(
PERSON_ID CHAR(5) NOT NULL PRIMARY KEY,


PERSON_NAME CHAR(20) NOT NULL DEFAULT ''

)

go

INSERT #PERSON VALUES('00001','AAA')

INSERT #PERSON VALUES('00002','BBB')

INSERT #PERSON VALUES('00003','CCC')

INSERT #PERSON VALUES('00004','DDD')

INSERT #PERSON VALUES('00005','EEE')

INSERT #PERSON VALUES('00007','ZZZ')


위에 테이블은 #PERSON_POINT테이블과 PERSON_ID로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런데 보면 PERSON_POINT에는 6번 학생이 있는데 #PERSON테이블에는 6번 사람이 없습니다. 반대로 #PERSON테이블에는 7번 사람이 있는데 #PERSON_POINT테이블에는 7번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데이터 무결성이 깨진거죠. 물론, 두 테이블상에 관계를 맺지 않았으니까 무결성이 깨질 수 있죠.

그럼 새로운 테이블과 PERSON_POINT테이블을 가지고 WHERE절의 서브쿼리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ERSON테이블에서 PERSON_POINT에 있는 데이터들만 찾아내려고 합니다.

아마도 7번 데이터가 빠지고 나와야 겠죠

	쿼리9-6

SELECT
*

FROM
#PERSON

WHERE
PERSON_ID IN (SELECT PERSON_ID FROM #PERSON_POINT)


위와 같은 쿼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간단히 조인으로 해결해도 되고요, 우선 위의 쿼리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우선 IN 다음에 나온 SELECT PERSON_ID FROM #PERSON_POINT를 실행 시키면 PERSON_ID만 열거가 되죠. #PERSON에서 해당 ID가 있는 사람들만 가져오게 되는 거죠. 반대로 NOT IN을 해서 한번 해보시면 반대로 #PERSON에만 있는 데이터를 뽑을 수 있겠죠. 위와 같은 방법으로 EXISTS란 방법이 있습니다
	쿼리9-7

SELECT
*

FROM
#PERSON A

WHERE
EXISTS (SELECT PERSON_ID FROM #PERSON_POINT





WHERE PERSON_ID = A.PERSON_ID)


EXISTS란 존재여부를 묻는 겁니다. 해당 데이터가 존재하느냐를 묻는거지요. 일반적으로 EXISTS가 IN보다는 좋은 성능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존재하는지 확인이 되면 해당 내용을 바로 빠져나오니까요. 하지만 역시 절대란건 없습니다. EXISTS가 더 나쁠 경우도 있겠죠.

설명을 드리자면 EXISTS에는 조건을 주는 컬럼이 없습니다. 단지 서브쿼리 안에서 외부쿼리로부터 값을 받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보시면 서브쿼리 안에서 PERSON_ID = A.PERSON_ID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얘긴 곧 #PERSON 의 테이블의 PERSON_ID를 하나씩 서브쿼리로 던져서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을 해서 있으면 결과로 곧바로 보여준다는 얘기가 되는거죠. IN을 사용할때는 서브쿼리의 내용에서 해당 #PERSON_POINT 테이블의 PERSON_ID를 모두 읽은 다음 처리를 하게 되고요.

EXISTS 앞에도 NOT 연산자를 넣으면 반대의 경우를 볼 수 있겠죠

10. 응용하기1
이번 장부터는 지금까지 내용을 가지고 약간의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용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군요. 그냥 연습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계속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이번장에서는 하나의 테이블을 사용할 까 합니다.

COM_SALE이란 컴퓨터점포의 판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입니다.

우선 다음을 실행시켜서 테이블과 데이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CREATE
TABLE
#COM_SALE

(
SALE_YMD char(8),
--판매일자


ITEM varchar(40),
--판매한 내용


Price int,

--판매 단가


QTY int,

--당일 판매 수량


CONSTRAINT pk_COM_SALE PRIMARY KEY(SALE_YMD, ITEM)

)
go

INSERT #COM_SALE VALUES('20030101', 'COMPUTER', 1600000, 4)

INSERT #COM_SALE VALUES('20030301', 'MOUSE', 20000, 6)


INSERT #COM_SALE VALUES('20030501', 'COMPUTER', 1600000, 5)

INSERT #COM_SALE VALUES('20030501', 'MONITOR 17inch', 200000, 3)


INSERT #COM_SALE VALUES('20030504', 'COMPUTER', 1500000, 3)

INSERT #COM_SALE VALUES('20030508', 'MOUSE', 20000, 4)

INSERT #COM_SALE VALUES('20030525', 'COMPUTER', 1400000, 2)

INSERT #COM_SALE VALUES('20030604', 'MONITOR 19inch', 350000, 7)

INSERT #COM_SALE VALUES('20030627', 'NOTEBOOK', 2500000, 1)

INSERT #COM_SALE VALUES('20030710', 'MONITOR 17inch', 190000, 5)

INSERT #COM_SALE VALUES('20030921', 'COMPUTER', 1400000, 4)

INSERT #COM_SALE VALUES('20031201', 'COMPUTER', 1300000, 5)


연습을 위해 만든 테이블이기 때문에 현실과는 동떨어진 구조입니다. 판매가 기록되는 테이블에 품명을 넣을 수는 없죠. 아무튼 위의 테이블로 약간의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10-1

가장 수입이 많았던 날의 날짜와 총수입금(Qty*Price)을 보여주세요

쿼리10-1

SELECT
TOP 1 SALE_YMD, SUM(Qty * Price)

FROM
#COM_SALE

GROUP
BY SALE_YMD

ORDER
BY SUM(Qty * Price) DESC


설명을 안해도 이정도는 이젠 기본으로 아시리라 생가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볼 만한 상황이라면 ORDER BY에 컬럼이 SUM(Qty * Price)란  겁니다. ORDER BY절에는 계산된 컬럼, CASE문 모두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사용한거죠. 일단 판매일자별로 데이터를 그룹지은 다음에 해당 일자의 수량 * 단가를 해서 판매금액을 모두 더합니다. 그 금액이 당일의 총 수입이 되겠죠. 해당 총 수입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서 제일 위에서 한 건만 가져오면 가장 많은 수입이 있던 날의 데이터가 되는 거지요

	문제10-2

판매데이터를 품목, 날짜 순으로 정렬을 하는데 품목은 마우스, 노트북, 컴퓨터, 모니터인치순이 되도록 해주세요

쿼리10-2

SELECT
*

FROM
#COM_SALE

ORDER
BY CASE ITEM 
WHEN 'MOUSE' THEN '0'




WHEN 'NOTEBOOK' THEN '1'




WHEN 'COMPUTER' THEN '2'




WHEN 'MONITOR 17inch' THEN '3'




WHEN 'MONITOR 19inch' THEN '4'




ELSE ITEM END, 



SALE_YMD


위의 문장은 특이한 부분이 ORDER BY에 CASE문장을 쓴 것입니다. 만약에 CASE부분을 뺀다면 ORDER BY ITEM, SALE_YMD가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ITEM에서 가장 순위가 빠른 COMPUTER가 제일 먼저 나오겠죠. 하지만 마우스가 제일 먼저 나오기를 사용자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CASE문을 써서 예외 처리를 해 줄 수 있죠. 물론,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만큼, 모든 데이터에 대해 정렬을 하는데 있어 CASE연산을 수행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방법이 정렬하는데 있어서는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ORDER BY에 CASE문을 사용할 수 있음을 기억하셨음 좋겠네요.

	문제10-3

컴퓨터 가격을 판매 바로 이전의 가격과 비교를 해주세요

쿼리10-3

SELECT
SALE_YMD, A.ITEM, CurrentPrice = Price, 


PrevPrice = (SELECT MAX(SALE_YMD + '/' + CAST(Price as varchar(15))) 
FROM #COM_SALE WHERE ITEM = 'COMPUTER' AND SALE_YMD < A.SALE_YMD)

FROM
#COM_SALE A

WHERE
ITEM = 'COMPUTER'


보시면 서브쿼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COM_SALE을 쭉 읽어 놓고, 현재 SALE_YMD보다 작은 것중에 가장 최근의 판매된 일자와 단가를 가져오는 겁니다. 특이한 점은 MAX안에서 SALE_YMD + ‘/’ + CAST(Price as varchar(15))) 를 했다는 겁니다. 
한번 SELECT SALE_YMD + ‘/’+ CAST(Price as varchar(15)) FROM #COM_SALE ORDER BY 1을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열 이름 없음)

	20030101/1600000

	20030301/20000

	20030501/1600000

	20030501/200000

	20030504/1500000

	20030508/20000

	20030525/1400000

	20030604/350000

	20030627/2500000

	20030710/190000

	20030921/1400000


ORDER BY 1을 주어서 정렬을 했는데 ORDER BY에 숫자를 주게 되면 SELECT 절에 열거된 내용중 몇번째 컬럼에 내용으로 정렬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시면 금액에 영향없이 날짜에 영향을 받아 정렬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해당 정렬순이 문자열일 경우는 가장 앞의 문자부터 비교를 해나가기 때분입니다. 아무리 뒤에 문자가 크다해도 이미 앞에 문자에서 다른 데이터의 문자보다 작다면 뒤로 밀려나는 거지요.

위에 방법은 서브쿼리를 사용해서 풀어낸 방법입니다.

조인을 사용할 수도 있지요.

일반 조인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쿼리10-4

SELECT
A.SALE_YMD, A.ITEM, CurrentPrice = MAX(A.Price),


PrevPrice = MAX(B.SALE_YMD + '/' + CAST(B.Price as varchar(15)))

FROM
#COM_SALE A, #COM_SALE B

WHERE
A.SALE_YMD > B.SALE_YMD

AND
A.ITEM = B.ITEM

AND
A.ITEM = 'COMPUTER'

GROUP
BY A.SALE_YMD, A.ITEM


위의 쿼리를 실행해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SALE_YMD
	ITEM
	CurrentPrice
	PrevPrice

	20030501
	COMPUTER
	1600000
	20030101/1600000

	20030504
	COMPUTER
	1500000
	20030501/1600000

	20030525
	COMPUTER
	1400000
	20030504/1500000

	20030921
	COMPUTER
	1400000
	20030525/1400000


보시면 한가지 데이터가 빠진걸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20030101에도 COMPUTER 품목이 판매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사항이 빠져있죠.

이것은 INNER JOIN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INNER JOIN을 사용할 경우 양쪽 조인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만 나오게 되므로 이렇게 데이터가 빠지게 되는거죠.

일단은 데이터가 빠져있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조인조건에 A.ITEM = B.ITEM이고, 또 하나의 조인 조건이 A.SALE_YMD > B.SALE_YMD입니다. 이 얘기는 곧, A테이블의 판매일보다 작은 판매일들의 데이터만 조인을 하겠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조인된 데이터를 가지고 A테이블의 SALE_YMD로 그룹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B.쪽테이블에서 해당 그룹내에서 가장 높은 판매일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MAX를 만드는 방법은 위쪽의 서브쿼리와 같은 방법이죠.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서브쿼리로 풀리는 것은 조인으로 풀린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결과가 틀리긴 하지만요.

그럼. 모든 데이터가 나오도록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OUTER JOIN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문제점이 있군요 *>란 조건으로 OUTER JOIN을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LEFT OUTER JOIN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일반적인 조인을 WHERE절에 기술 했는데 JOIN이나 OUTER JOIN을 FROM절에 기술하면 더 보기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OUTER JOIN같은 경우는 *=와는 확실히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하므로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밑에.. OUTER JOIN절의 리플을 보아주세요^^) 특별히 LEFT OUTER JOIN을 쓴다고 해서 어려워지고 그런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법이 조인절과 조건절을 나누어 주므로 조건이 명확해집니다. 단지 WHERE절에 조인 조건을 모두 기술하는 것은 쓰기 쉬울 뿐이죠
	쿼리10-5

SELECT
A.SALE_YMD, A.ITEM, CurrentPrice = MAX(A.Price),


PrevPrice = MAX(B.SALE_YMD + '/' + CAST(B.Price as varchar(15)))

FROM
#COM_SALE A LEFT OUTER JOIN #COM_SALE B


ON (A.SALE_YMD > B.SALE_YMD AND A.ITEM = B.ITEM)

WHERE
A.ITEM = 'COMPUTER'

GROUP
BY A.SALE_YMD, A.ITEM


보시면 A테이블과 B테이블을 조인을 지정하는데 LEFT OUTER JOIN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왼쪽이 주체가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조인 조건은 ON안에 두가지 조인 조건을 적어 놓았습니다. 위에 10-4의 INNER JOIN의 조건과 동일한 조인 조건이죠. 단지 OUTER JOIN이기 때문에 A쪽 데이터는 모두 나온다는 겁니다. 나머지 사항은 INNER JOIN과 동일하게 처리를 했죠. JOIN절이 이렇게 FROM절에 왔다고 해서 어려워할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명확하게 조건이 구분되어서 보기 더 좋으니까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FROM  테이블1 JOIN 테이블2 ON (조인조건) JOIN 테이블3 ON (조인조건)….


이런 식으로 계속 조인을 해 나 갈수 있죠. 조인조건에 괄호를 묶어도 되고 안 묶어도 됩니다. 단지 괄호를 해 주는게 보기 좋을 뿐이죠.

이번에는 GROUP BY를 좀더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ROUP BY에도 CASE문이나 함수 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10-6

2003년도의 판매 데이터를 분기별로 보여주세요

쿼리10-6

SELECT
(DATEDIFF(m, '20030101', SALE_YMD) / 3) + 1, 


 '총 판매금액' = SUM(Price * Qty), MIN(SALE_YMD), MAX(SALE_YMD)

FROM
#COM_SALE

WHERE
SALE_YMD LIKE '2003%'

GROUP
BY (DATEDIFF(m, '20030101', SALE_YMD) / 3) + 1


쿼리문을 보시면 GROUP BY 안에 DATEDIFF란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함수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게 순서인데.. 어찌어찌하다 보니 함수에 대한 설명을 하는걸 잊어버렸군요. 함수에 대해서는 다른 문서들을 참조하시길 바라며, 나오는데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ATEDIFF는 시간 차이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DATEDIFF(차를 구할 단위, 시작시간, 종료시간)

이런 식입니다. 차를 구할 단위에는 m, d, h, ss, mi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M이 지정될 경우는 두 시간간에 몇 달이 차이나는지를 구하는 겁니다. D는 일수가 되고요, h는 시간, ss는 초, mi는 분이 됩니다.

해당 함수를 약간 응용하면 어떤 일자가 들어왔을 때 어느 분기에 속하는지를 알 수 있지요

우선 1/4분기는 1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입니다. 2/4분기는 4월 1일부터 6월말까지고, 3/4분기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고, 4/4분기는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위 사항을 보면 각 분기가 3달 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조회할 내용은 2003년의 내용입니다. 2003년의 첫날은 1월 1일이지요. 매년 첫날은 무조건 1월 1일이죠. 이거야 모.. 당연한거고..^^ 해당 년도의 첫날부터 판매가 된 날의 달 차이를 구합니다.
그럼 1월달에 판매한 것은 첫날부터 달차이가 0이고요, 2월달은 1, 3월달은 2, 4월달은 3, 5월달은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해당 달 차이를 3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죠. 왜냐면 1분기당 3달 씩이니까요. 그럼, 첫날부터 1월달의 달 차이인 0을 3으로 나누면 0이고요, 2월달의 1을 3으로 나누면 이것도 0, 3월달도 0이 됩니다. 그리고 4월달과 첫날의 차이는 3이 되는데 이 값을 3으로 나누면 1이 되지요 5월달도 1이 되고요 이런식으로 1월달부터 3월달은 0이란 동일한 값을 만들어 낼 수 있고, 4월달부터 6월달은 동일하게 1이란 값을 만들어 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7부터 9월달은 2, 10월달부터 12월달은 3이 되죠. 여기다 1을 더한건 그냥 보기 좋게. 0/4분기는 없으니까, 1/4분기가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1을 더해준 겁니다.

말로는 복잡하니까, 각 SALE_YMD에 대한 DATEDIFF가 수행된 값을 보면 다음과 같죠

	SELECT
SALE_YMD,(DATEDIFF(m, '20030101', SALE_YMD) / 3) + 1

FROM
#COM_SALE

WHERE
SALE_YMD LIKE '2003%'


위와 같은 쿼리를 날리면 결과가 다음과 같죠

	SALE_YMD
	열 이름 없음

	20030101
	1

	20030301
	1

	20030501
	2

	20030501
	2

	20030504
	2

	20030508
	2

	20030525
	2

	20030604
	2

	20030627
	2

	20030710
	3

	20030921
	3

	20031201
	4


위와 같이 각 일자에 해당하는 분기를 구할 수가 있죠. DATEDIFF된 내역을 가지고 GROUP BY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4에는 20031201 데이터 한건이, 3에는 두건, 2에는 7건. 이런식으로 데이터가 나누어지게 되죠.

각 분기별로 나누어 졌으니 그 안에서 SUM이나, MAX, MIN등을 사용해서 유용한 정보를 찾아 낼 수가 있죠.

이번에는 월별로 데이터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리10-7

SELECT
(DATEDIFF(m, '20030101', SALE_YMD) + 1),


 '총 판매금액' = SUM(Price * Qty), MIN(SALE_YMD), MAX(SALE_YMD)

FROM
#COM_SALE

WHERE
SALE_YMD LIKE '2003%'

GROUP
BY (DATEDIFF(m, '20030101', SALE_YMD) + 1)

ORDER
BY 1


여기서도 특별할 건 없습니다. 오히려 분기별로 구하는 것 보다 간단하죠. DATEDIFF를 사용해서 달 차이를 이용해 각 월별로 구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쉬운 것은 GROUP BY부분에 SUBSTRING(SALE_YMD, 5,2)를 사용하는 겁니다. 월별로 구하는 건 이 방법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SELECT절에 보여지는 부분도 DATEDIFF에서 SUBSTRING으로 수정이 되어야 겠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GROUP BY의 내용을 SELECT에 표현 하고자 할때는 똑 같은 형식으로 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GROUP BY에 열거되지 않은 내용은 집계 함수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GROUP BY절에 함수 안에 SALE_YMD가 있으니까, SALE_YMD끼리 GROUP BY가 된 것이 아니라, 함수가 적용된 값 별로 GROUP BY가 오는 것이므로 SELECT절에 기술할때는 GROUP BY와 동일하게 써 주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쿼리를 날리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열 이름 없음)
	총 판매금액
	(열 이름 없음)
	(열 이름 없음)

	1
	6400000
	20030101
	20030101

	3
	120000
	20030301
	20030301

	5
	15980000
	20030501
	20030525

	6
	4950000
	20030604
	20030627

	7
	950000
	20030710
	20030710

	9
	5600000
	20030921
	20030921

	12
	6500000
	20031201
	20031201


첫 번째 컬럼이 달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1, 3, 5, 6, 7 이런식으로 달이 뛰엄 뛰엄 있군요. 이유는 2월달이나 4월달에 아예 판매된 것이 없기 테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나타낼 수 없는겁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여러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임시테이블을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 쿼리를 실행시켜 1년치의 일자가 들어가 있는 테이블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TABLE #MMDD

(
MMDD char(4) PRIMARY KEY)   --월, 일을 저장하는 컬럼

DECLARE
@i as int

SET @i = 0
WHILE (@i <= 365)

BEGIN


INSERT
#MMDD


SELECT
RIGHT(CONVERT(CHAR(8), DATEADD(d, @i, '19000101'), 112),4)

SET @i = @i + 1

END




DATEADD함수는 특정 날짜에 특정 일수를 더하는 겁니다. DATEADD안에 d란 것은 일 수를 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프를 돌면서 19000101일자에 1부터 차례대로 더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31을 더했을 때는 자동으로 2월 1일이 되겠죠. DATEADD를 하고 나면 8자리 문자열로 구성되어있던 값이 datetime형식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다시 CONVERT를 써서 8자리 문자열 형태의 날짜로 바꾼다음  오른쪽에 4자리만 잘라서 값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월과 일만 골라서 저장을 할 수 있죠. 물론 년도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지만, 월과 일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요. 
위의 테이블 가지고 조인으로 쿼리를 하게 되면 판매가 없던 달도 결과에 포함 시킬 수 있죠.

	쿼리10-8

SELECT
LEFT(B.MMDD, 2),


 '총 판매금액' = SUM(Price * Qty), MIN(B.MMDD), MAX(B.MMDD)

FROM
#COM_SALE A, #MMDD B

WHERE
A.SALE_YMD LIKE '2003%'

AND
B.MMDD *= RIGHT(SALE_YMD,4)

GROUP
BY LEFT(B.MMDD, 2)


위와 같이 OUTER JOIN을 사용해서 B테이블쪽을 주축으로 해서 각 월의 내용을 더해버리는 거죠. GROUP BY를 할 때, LEFT(B.MMDD, 2)를 하게 되면 왼쪽에 두자리만 가지고 GROUP BY를 하게 되면 월만 가지고 GROUP BY를 묶는 거죠. 그리고 조인 조건은 월일이 같은 것끼리 조인을 수행하고요. 결과를 보시면 판매가 없는 달은 판매금액이 NULL로 나오게 될겁니다. 이건 간단하게 ISNULL을 사용해서 0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달마다 구하는 건, 1부터 12까지 있는 임시 테이블 가지고도 가능하죠.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직접 연구하시면 더 좋은 쿼리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임시테이블을 월 일로 만들었는데, 사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한 가지를 더 해보기 위해서입니다.

주마다 집계를 해보는 거죠.

주라는게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니까, 요일일 알아내는게 필요하겠죠.

이게 바로 DATEPART란 함수를 써서 가능합니다.

SELECT DATEPART(dw, ‘20030101’)을 해보면 4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수요일이란 얘기죠 4가 수요일인걸 보니 1이 일요일이고 7이 토요일이란걸 알 수 있겠군요. 그럼 주마다 구하는 것도 DATEPART를 써서 나온값을 어떻게 조절하면 가능하겠죠. 모… 이런것도 가능하겠군요.. 요일별 판매집계…
	문제10-9

주별로 집계를 해주세요

쿼리10-9

SELECT
((DATEDIFF(d, '20030101', '2003' + B.MMDD) + DATEPART(dw,'20030101') - 1) / 7) , 


 '총 판매금액' = SUM(Price * Qty), MIN(B.MMDD), MAX(B.MMDD)

FROM
#COM_SALE A, #MMDD B

WHERE
A.SALE_YMD LIKE '2003%'

AND
B.MMDD *= RIGHT(SALE_YMD,4)

GROUP
BY ((DATEDIFF(d, '20030101', '2003' + B.MMDD) + DATEPART(dw,'20030101') - 1) / 7) 

ORDER
BY 1


기존것보다 GROUP BY절이 복잡한 걸 느끼실겁니다. 하지만 천천히 살펴보면 그렇게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우선 첫번째 B쪽 데이터가 0101입니다. 해당 0101 앞에 2003을 더하면 20030101이 되고 20030101과의 날수 차이를 구하면 0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2003년 1월 1일의 요일값(4입니다)을 구해서 더한후 1을 뺍니다.

대충 다음과 같이 데이터 변형을 하는거죠

	날짜
	변형된 값((2003년1월1일부터의 지난날수 + 해당년의 첫 요일번호(4) - 1 ) / 7 )

	20030101
	(0 + 4 – 1 ) / 7 = 0

	20030102
	(1 + 4 – 1 ) / 7 = 0

	20030103
	(2 + 4 – 1 ) / 7 = 0

	20030104
	(3 + 4 – 1 ) / 7 = 0

	20030105
	(4 + 4 – 1 ) / 7 = 1

	20030106
	(5 + 4 – 1 ) / 7 = 1

	20030107
	(6 + 4 – 1 ) / 7 = 1

	20030108
	(7 + 4 – 1 ) / 7 = 1


이런 식으로 구분 지을 수 있죠. 그 다음 일자들은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세요..^^
그럼 해당 숫자별로 그룹을 지어서 각 그룹내의 내용을 가지고 각종 계산을 펼칠 수 있죠.

11. 응용하기2
이번장에도 전 장에 이어서 문제를 풀어보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개정도 테이블을 가지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주로 조인이 많이 나오게 되겠죠.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학교 리포트로 많이 제출하는 비디오 관리 프로그램의 테이블이라고 할까요?

비디오 대여점 테이블을 임시로 만들고 해당 테이블들로 필요한 쿼리들을 만들면 응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의 리스트를 실행시켜 임시 테이블과 자료를 집어 넣도록 하세요.

	CREATE
TABLE #CUSTOM

--고객 테이블

(
cust_id char(5) NOT NULL PRIMARY KEY,

--고객번호


cust_name varchar(20) NOT NULL DEFAULT '',
--고객이름


memberYN char(1) NOT NULL DEFAULT 'N'

--회원가입여부

)

go

CREATE
TABLE #TITLE_MASTER

--타이틀 마스터 테이블

(
title_id char(5) NOT NULL PRIMARY KEY,

--타이틀 아이디


title_Name varchar(30) NOT NULL DEFAULT '',
--타이틀 이름


inputDate char(8) NOT NULL DEFAULT ''

--입고일

)

go

CREATE
TABLE #TITLE


--대여점에서 실제로 가지고 있는 타이틀 목록

(
title_no int identity(1,1) NOT NULL PRIMARY KEY,
--타이틀번호(자동키)


title_id char(5) NOT NULL DEFAULT ''


--타이틀 아이디

)




--같은 타이틀을 여러개 가지고 있을 수 있다.

go

CREATE
TABLE #LEND


--대여 테이블

(
lend_id numeric(15,0) identity(1,1) NOT NULL PRIMARY KEY,
--대여키(자동키)


lendDate char(8) NOT NULL DEFAULT '',



--대여일


title_no int NOT NULL DEFAULT 0,



--타이틀번호


cust_id char(5) NOT NULL DEFAULT '',



--고객번호


returnDate char(8) NOT NULL DEFAULT ''



--반납일

)

go

--고객 데이터 넣기

INSERT #CUSTOM VALUES('00001','류일환','N') INSERT #CUSTOM VALUES('00002','김대웅','Y')

INSERT #CUSTOM VALUES('00003','오상민','Y') INSERT #CUSTOM VALUES('00004','남동현','N')

INSERT #CUSTOM VALUES('00005','박재규','N') INSERT #CUSTOM VALUES('00006','안희봉','Y')

INSERT #CUSTOM VALUES('00007','라선오','Y') INSERT #CUSTOM VALUES('00008','강덕호','Y')

go

--타이틀 마스터 데이터 넣기

INSERT #TITLE_MASTER VALUES('A0001','폰부스','20030601') 

--1,2,3

INSERT #TITLE_MASTER VALUES('A0002','장화홍련','20030610')

--4,5,6

INSERT #TITLE_MASTER VALUES('A0003','매트릭스2','20030605') 

--7,8,9

INSERT #TITLE_MASTER VALUES('A0004','매트릭스1','20010110')

--10,11,12

INSERT #TITLE_MASTER VALUES('A0005','니모를 찾아서','20030601') 
--13,14,15

INSERT #TITLE_MASTER VALUES('A0006','색즉시공','20030221')

--16,17,18

INSERT #TITLE_MASTER VALUES('A0007','클래식','20030409') 

--19,20,21

INSERT #TITLE_MASTER VALUES('A0008','무간도','20030315')

--22,23,24

go

--타이틀 데이터 넣기

INSERT
#TITLE

SELECT
A.title_id

FROM
#TITLE_MASTER A,


(SELECT no = 1 


UNION ALL


SELECT 2


UNION ALL


SELECT 3) B

ORDER
BY A.title_id

go

--대여 데이터 넣기

INSERT #LEND VALUES('20030611',1,'00005','20030612')

INSERT #LEND VALUES('20030512',12,'00002','20030513')

INSERT #LEND VALUES('20030611',4,'00005','20030612')

INSERT #LEND VALUES('20030410',18,'00002','20030414')

INSERT #LEND VALUES('20030613',5,'00001','20030614')

INSERT #LEND VALUES('20030518',22,'00002','20030519')

INSERT #LEND VALUES('20030614',6,'00002','20030615')

INSERT #LEND VALUES('20030419',18,'00004','20030420')

INSERT #LEND VALUES('20030611',6,'00003','20030612')

INSERT #LEND VALUES('20030512',21,'00004','20030512')

INSERT #LEND VALUES('20030606',7,'00004','20030609')

INSERT #LEND VALUES('20030415',22,'00003','20030419')

INSERT #LEND VALUES('20030613',4,'00007','20030614')

INSERT #LEND VALUES('20030516',23,'00006','20030517')

INSERT #LEND VALUES('20030614',8,'00008','20030616')

INSERT #LEND VALUES('20030517',22,'00008','20030519')


이번에는 리스트 양이 꾀 길군요. 간단히 테이블을 설명드리자면 CUSTOM테이블이야 고객에 대한 사항을 저장하는 테이블이죠. 여기에 보면 회원 여부 컬럼이 있죠. 이 컬럼은 회원인 고객은 할인 금액을 적용시키기 위해서죠. 그리고 특이할 만한 사항 TITLE 테이블과 TITLE_MASTER 테이블이라는 건데, TITLE_MASTER는 title_id를 키로 가지고 있는데, 해당 타이틀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TITLE 테이블은 TITLE_MASTER의 title_id를 외래키로 참조를 하는 형태입니다.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빌리는 TITLE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TITLE_MASTER에 만약 무간도락 TITLE이 있다면 실제적으로 비디오 대여점에는 무간도 테이프가 한 개는 아니죠. 적어도 두, 세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각 비디오 테이프마다 바코드를 부여하고 대여를 할때는 바코드를 찍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실제적으로 비디오 테이프의 바코드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 TITLE 테이블이라 할 수 있죠. TITLE_MASTER는 TITLE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TITLE은 TITLE_MASTER를 참조하며 실제적인 TITLE이라고 생가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대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고객 번호와 title_no가 필요하겠죠. 이러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이 LEND란 테이블입니다.(LENT라고 해야 맞나? 워낙 영어를 못해서리..~~^^) LEND 테이블에서 대여일, 반납일, 대여한 고객, 대여한 타이틀을 관리하는 겁니다.

테이블을 생성한 다음에 데이터들을 임의적으로 집어 넣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보이는 부분이 다음일 겁니다.

	INSERT
#TITLE

SELECT
A.title_id

FROM
#TITLE_MASTER A,


(SELECT no = 1 


UNION ALL


SELECT 2


UNION ALL


SELECT 3) B

ORDER
BY A.title_id


보시면 B라는 파생된 테이블이 FROM절에 오는데, SELECT 1 UNION ALL SELECT 2 이런식입니다.
다음과 같죠

	No

	1

	2

	3


위의 파생된 테이블과 타이틀 마스터를 CROSS JOIN을 합니다.(조인 조건이 없으면 크로스 조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 title_id마다 3개씩의 자료가 만들어지게 되죠. 위에서 하나 설명하지 않은 것이 identity속성이란 건데, 이건 일련번호 속성을 컬럼에 부여하는 겁니다. TITLE테이블을 만들 때 보면 title_no에 identity속성을 부여했습니다. 이런 경우, INSERT할 때, 자동으로 일련적으로 번호가 만들어지므로 INSERT목록에는 제외됩니다.(특별한 방법으로 명시해서 집어넣는것도 가능은 하죠.)

아무튼 위의 쿼리로 각 타이틀마다 3개씩의 실제적인 타이틀을 만드는 거죠. Title_no를 대여점의 바코드 스티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LEND테이블에 데이터를 넣는건 숫자로만 표현이 되어 있어서 헷갈리죠? 어쩔 수 없습니다. 정규화가 어느정도 진행되어진 테이블들은 이렇게 입력시 많은 것들이 코드나, 다른 테이블의 키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이죠.

우선 테이블의 4개 구조를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쿼리를 만들기 수월해 집니다.

먼저 간단한 문제부터 보자면 LEND테이블을 직접 보면 무엇이 무엇인지 하나도 알 수 없습니다. 알아볼만한건 날짜 뿐이라고나 할까요?

	문제11-1

대여기록을 보여주세요

쿼리11-1

SELECT
B.cust_id, B.cust_name, D.title_id, D.title_Name, A.lendDate, A.returnDate

FROM
#LEND A, 


#CUSTOM B,


#TITLE C,


#TITLE_MASTER D

WHERE
A.cust_id = B.cust_id

AND
A.title_no = C.title_no

AND
C.title_id = D.title_id

ORDER
BY lendDate


위처럼 다른 테이블들과 조인을 해야만 LEND테이블내의 내용을 파악을 할 수 가 있는거죠.

4개의 테이블이 조인된다고 해서 복잡해할 건 없습니다. 한 순간에 걸리는 조인은 항상 두개의 테이블입니다. 그걸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가면 되는 거죠. 우선 테이블의 구조를 떠올려 보면 LEND테이블에는 cust_id와 title_no가 있습니다. 이건, CUSTOM테이블과 TITLE테이블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죠(사실 외래키라는 관계제약사항을 걸어주어야 하지만, 설명의 편의상 이렇게 하고 있는겁니다.) 그렇다면 조인시 이것이 연결 고리가 되는 겁니다. 조인조건으로 A.cust_id = B.cust_id를 함으로서, 고객 테이블과 대여 테이블을 연결해서 대여 테이블에서 고객의 정보를 가져 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A.title_no = C.titel_no의 조건을 주어서 대여 테이블에서 실제적인 어떤 타이틀을 빌려갔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TITLE테이블에는 title_id만 있고 타이틀에 대한 정보믄 TITLE_MASTER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C.title_id = D.title_id를 연결해서 타이틀에 대한 정보를 가져 오는 거죠.

그리고 SELECT절에는 필요한 정보들만 기술해 주고요.

	문제11-2

대여횟수가 가장 많은 사람들부터 보여주세요

쿼리11-2

SELECT
A.cust_id, B.cust_name, COUNT(*)

FROM
#LEND A, #CUSTOM B

WHERE
A.cust_id = B.cust_id

GROUP
BY A.cust_id, B.cust_name

ORDER
BY COUNT(*) DESC


두 개의 테이블만 조인이 되니까 보기가 편하군요. 대여 횟수란 말이 나오면 COUNT란 놈이 뒤통수를 빡~~~ 때려야 합니다. ㅋㅋㅋ 
고객과 대여 테이블을 조인해서 custom_id와 cust_name으로 GROUP BY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GROUP BY A.cust_id, B.cust_name이라고 했는데, A.cust_id와 B.cust_id가 같은걸로 연결이 되어 있는거기 때문에 GROUP BY B.cust_id, B.cust_name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대신 SELECT절에는 A.cust_id가 아닌, B.cust_id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GROUP BY절에 B.cust_name은 생략해도 되겠죠. 왜냐면 고객성명이란게 B.cust_id에 종속되는 것이므로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니 참 애매모호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대신 SELECT절에 MAX(B.cust_name)이 되어야 겠죠. 그다음, 각 고객별로 COUNT(*)를 하면 몇건 대여를 했는지 알 수 있죠. 그다음 ORDER BY를 GROUP BY의 COUNT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면 원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문제11-3

바코드별로 가장 많이 대여되었던 순서대로 뽑아주세요

쿼리11-3

SELECT
A.title_no, COUNT(*)

FROM
#LEND A

GROUP
BY A.title_no

ORDER
BY COUNT(*) DESC


위에 문제는 쉬어가는 정도의 문제죠 그냥 title_no별로 COUNT를 세는 거 밖에는 없으니까요.

사실상 어떤 번호의 타이틀이 많이 빌려졌느냐는 중요치 않죠. 중요한건, 어떤 타이틀이 많이 대여 되었느냐죠

	문제11-4

가장 많은 대여를 한 타이틀부터 보여주세요.

쿼리11-4

SELECT
C.title_id, MAX(C.title_name), COUNT(*)

FROM
#LEND A, #TITLE B, #TITLE_MASTER C

WHERE
A.title_no = B.title_no

AND
B.title_id = C.title_id

GROUP
BY C.title_id

ORDER
BY COUNT(*) DESC


보시면 3개의 테이블을 가지고 조인을 하고 있습니다. LEND테이블에는 title_no만 있습니다. 이는 LEND테이블은 오직 TITLE테이블하고만 조인이 될 수 있는거죠. 하지만, TITLE테이블에는 타이틀에 대한 제목 같은 정보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므로 TITLE테이블과 TITLE_MASTER를 다시 조인을 해서 타이틀의 정보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다음 GROUP BY를 타이틀 ID별로 하게 되면 타이틀번호가 틀린것도 같은 타이틀이면 모이게 되죠. 그 상태에서 대여된 횟수를 세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장 많이 대여된 타이틀을 알 수 있죠.

3번 쿼리를 수행하게 되면 가장 많이 대여되었던 타이틀의 번호는 22번입니다. 이 타이틀은 무간도죠. 이 번호의 타이틀이 가장 많이 대여됬다고 해서 무간도가 가장 인기가 있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4번 쿼리를 하게 되면 가장 인기 있는 타이틀을 알 수 있는 거죠.

	문제11-5

반납일을 오버했던 사람들의 횟수를 보여주세요(반납일은 1박2일입니다.)

쿼리11-5

SELECT
cust_id, COUNT(*)

FROM
#LEND

WHERE
DATEDIFF(d, lendDate, returnDate) >= 2

GROUP
BY cust_id

ORDER
BY COUNT(*) DESC


이런 사람들 참 골칫거리죠. 대여점 시선에서는 말이죠. 하지만 솔직히 대여하는 사람들로서는 갖다 주는게 책임이자 의무이지만 참 귀찮은 일입니다.^^

우선 조건이 반납일은 1박 2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여 테이블에 대여일과 반납일의 날 수 차이가 2이상인 사람은 반납일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죠. 해당 사항을 조건에 넣어서 쿼리를 하면 간단히 뽑아 낼 수 있죠

이번에는 약간 복잡한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다기 보다는 CASE를 좀 써보자는 거죠.

우선 대여점의 한 가지 규칙을 세우겠습니다.

타이틀 입고일이 대여한 일자의 30일 이내이면 신프로이다.

회원일 경우 신프로는 800원, 구프로는 300원의 대여료를 받는다.

회원이 아닐 경우 신프로는 1000원, 구프로는 500원의 대여료를 받는다.

회원일 경우 반납일 경과 1일당 신프로는 300원, 구프로는 100원의 추가료를 받는다.

회원이 아닌 경우 반납일 경과 1일당 신프로는 500원, 구프로는 100원 추가료를 받는다.

위와 같은 규칙이 있습니다.

해당 규칙을 적용해서 각 대여에 대해서 벌어들인 금액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리11-6

SELECT
*, price = (CASE WHEN DATEDIFF(d, C.inputDate, A.lendDate) <= 30 




 THEN CASE WHEN D.memberYN = 'Y' THEN 800 ELSE 1000 END 




 ELSE CASE WHEN D.memberYN = 'Y' THEN 300 ELSE 500 END 


 

 END),


addPrice = (DATEDIFF(d, A.lendDate, A.returnDate) - 1) * 



CASE 
WHEN DATEDIFF(d, A.lendDate, A.returnDate) >= 2




THEN CASE WHEN DATEDIFF(d, C.inputDate, A.lendDate) <= 30 





  THEN CASE WHEN D.memberYN = 'Y' THEN 300 ELSE 500 END





  ELSE CASE WHEN D.memberYN = 'Y' THEN 100 ELSE 200 END





  END




ELSE 0




END,


addDay = (CASE WHEN DATEDIFF(d, A.lendDate, A.returnDate) = 0 THEN 1 ELSE DATEDIFF(d, A.lendDate, A.returnDate) END) - 1

FROM
#LEND A, #TITLE B, #TITLE_MASTER C, #CUSTOM D

WHERE
A.title_no = B.title_no

AND
B.title_id = C.title_id

AND
A.cust_id = D.cust_id

ORDER
BY A.lendDate


문장이 꾀 길지만 하나씩 보면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우선 조건절에는 모두 조인 조건만 있습니다. 왜 조인이 필요할까요?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회원 가입 여부, 타이틀을 대여했을 때 신프로로 대여를 했는지 구프로로 대여를 했는지가 필요합니다. 신프로인지 구프로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대여한 일자와 타이틀이 입고된 일자가 필요하니다. 타이틀 입고한 일자와 태여일자의 차이가 30일 이내이면 신프로 금액이 적용되는거죠.
이런 사항들 때문에 4개의 테이블이 조인이 되구요.

조인을 해서 가져온 정보들을 가지고 금액을 구하는 거니다. CASE문을 사용해서 각 경우 따른 대여료와 추가료를 구하는 겁니다. 대여료 같은 경우는 CASE문이 중첩되어 있는 거뿐 복잡하지 않습니다. 추가료도 만찬가지이고요, 단지 추가료에 대한 처리에서 대여일과 반납일의 차이에서 1을 뺀 값과 곱을 한다는 겁니다. 1이란 날수 차이는 곧 1박 2일의 기본 대여기간이므로 추가료가 없죠. 그리고 CASE문에서 1박2일을 넘어설 경우 회원의 상태와 타이틀의 신구를 따져 추가할 금액을 넘겨주는 겁니다. 1박2일을 넘지 않았을 경우는 0을 넘겨주므로 추가금이 0원이 되겠죠.

이번에는 위의 사항을 조금 변경해서 고객별로 수입한 금액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쿼리에서 고객별로 바로 GROUP BY하고 CASE문 앞에 SUM만 추가해주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죠.

하지만, 한번 파생된 테이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쿼리를 FROM절에 넣고 외부에서 GROUP BY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더 보기 간편해지고 이해하기 쉬워질 수 있죠.

	쿼리11-7

SELECT
A.cust_id, A.cust_Name, SUM(price + addPrice)

FROM
(


SELECT
D.cust_id, D.cust_name, price = (CASE WHEN DATEDIFF(d, C.inputDate, A.lendDate) <= 30 





 THEN CASE WHEN D.memberYN = 'Y' THEN 800 ELSE 1000 END 





 ELSE CASE WHEN D.memberYN = 'Y' THEN 300 ELSE 500 END 



 

 END),



addPrice = (DATEDIFF(d, A.lendDate, A.returnDate) - 1) * 




CASE 
WHEN DATEDIFF(d, A.lendDate, A.returnDate) >= 2





THEN CASE WHEN DATEDIFF(d, C.inputDate, A.lendDate) <= 30 






  THEN CASE WHEN D.memberYN = 'Y' THEN 300 ELSE 500 END






  ELSE CASE WHEN D.memberYN = 'Y' THEN 100 ELSE 200 END






  END





ELSE 0





END,



addDay = (CASE WHEN DATEDIFF(d, A.lendDate, A.returnDate) = 0 THEN 1 ELSE DATEDIFF(d, A.lendDate, A.returnDate) END) - 1


FROM
#LEND A, #TITLE B, #TITLE_MASTER C, #CUSTOM D


WHERE
A.title_no = B.title_no


AND
B.title_id = C.title_id


AND
A.cust_id = D.cust_id) AS A

GROUP
BY A.cust_id, A.cust_Name

ORDER
BY SUM(price + addPrice) DESC


FROM 절 안으로 6번 쿼리가 들어 갔다는 거 빼고는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렇게 쿼리문을 FROM절 안으로 넣는 방식으로 복잡성을 줄여갈 수 있죠. 가독성도 높이고요.

이번에는 이번 장의 마지막이자 하이라이트 문제입니다.

사실상 금액관리를 위와 같이 코드로 한다면 문제가 많을 겁니다. 대여점 사장이 대여료를 변경하고자 할때마다 프로그램을 수정해주어야 겠죠. 얼마나 구찮은 일입니까? 이런 사소한 일들이 하나 둘씩 쌓여가다 보면 정말 그만두고 싶어지죠..ㅡ.ㅜ

그래서 금액을 관리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주고 해당 대여점에서 금액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대신, 금액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주의사항이 필요하겠죠. 맘대로 빠궜다가는 금액이 틀어질 수 있다는 협박을…ㅋㅋㅋ

우선 간단하게 다음의 리스트를 이용해서 임시 테이블을 만들어서 금액을 관리하도록 하죠

	CREATE
TABLE #BASICPRICE
--대여료 관리 테이블

(
beginDate char(8) NOT NULL DEFAULT '',

--단가 적용 시작일


memberYN char(1) NOT NULL DEFAULT 'N',

--회원여부


newTitleYN char(1) NOT NULL DEFAULT 'N',
--신프로여부


BasicPrice int NOT NULL DEFAULT 0,

--기본대여료


AddPrice int NOT NULL DEFAULT 0,

--추가대여료


endDate char(8) NOt NULL DEFAULT '99991231',
--단가 적용 종료일


CONSTRAINT pk_BASICPRICE PRIMARY KEY (beginDate, memberYN, newTitleYN)

)

--2002년1월1일부터, 2002년 12월31일까지
--회원이 신프로 빌릴때 대여료 1500, 추가료 500
INSERT #BASICPRICE VALUES('20020101','Y','Y',1500,500,'20021231') 
--회원이 구프로 빌릴때 대여료 1000, 추가료 300
INSERT #BASICPRICE VALUES('20020101','Y','N',1000,300,'20021231')

--회원아닌 사람이 신프로, 대여료 2000, 추가료 800

INSERT #BASICPRICE VALUES('20020101','N','Y',1500,500,'20021231')

--회원아닌 사람이 구프로, 대여료 1500, 추가료 500
INSERT #BASICPRICE VALUES('20020101','N','N',1000,500,'20021231')


--2003년1월1일부터 가격정책 변경
--회원이 신프로 빌릴때 대여료 800, 추가료 500
INSERT #BASICPRICE VALUES('20030101','Y','Y',800,300,'99991231')

--회원이 구프로 빌릴때 대여료 300, 추가료 200
INSERT #BASICPRICE VALUES('20030101','Y','N',300,100,'99991231')

--회원아닌 사람이 신프로, 대여료 1000, 추가료 500
INSERT #BASICPRICE VALUES('20030101','N','Y',1000,500,'99991231')

--회원아닌 사람이 구프로, 대여료 500, 추가료 200
INSERT #BASICPRICE VALUES('20030101','N','N',500,200,'99991231')



위의 BASICPRICE테이블을 사용하면 여러가지로 이점이 있습니다. 대여료 적용 시작일부터 종료일 사이에 있는 대여 일자는 해당 금액을 적용 시킬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가격정책의 변화가 있으면 계속해서 적용시킬 수 있는거죠.
그럼 위의 테이블을 조인을 해서 회원별 수입금이라든가, 총 수입금등을 뽑아 내실 수 있을겁니다.^^

이건…
함… 여러분들께 맡겨볼까 합니다.

12. 인덱스의 개념
좀 더 성능이 좋은 쿼리를 만드는 일. 아마도 모든 개발자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알고 만드는 쿼리와 데이터베이스에 전혀 모르고 쿼리문법만 알면서 쿼리를 만드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차라리.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나중을 위해서 쿼리를 만드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저 역시도 약간밖에 모르니까요.)

단지 실행계획을 볼 줄 알고, 해당 테이블에 어느 인덱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조건을 주어야 겠구나 정도만 알아도 쿼리를 만드는데 있어서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인덱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빨리 찾기 위해 도움을 주는 또 다른 데이터”라고 말 할 수 있을 겁니다.

데이터를 찾기 위한 또 다른 데이터란 무엇일까요. 실생활에서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주위에 아무 책이나 들어서 펴보시죠. 첫 부분에 무엇이 나오나요? 아마도 차례가 나올겁니다.

바로 이런 차례를 데이터베이스의 인덱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책들의 차례는 주제별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원하는 주제가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 찾아 내어서 바로 해당 페이지로 이동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덱스를 여러 종류로 만들어 버린다면 어떨까요? 주제별로 인덱스를 만들고, 제목의 가나다 순으로 인덱스를 만들고, 이런식으로 여러 개의 인덱스를 만들어 놓는다면 원하는 자료를 찾는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할 겁니다.

그럼, 실생활과 데이터베이스의 인덱스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저희에게는 지금 100명의 사원에 대한 인사카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요

그리고, 이 인사카드는 아무런 순서없이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인사카드들 중에 남동현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 모두를 찾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0장의 카드를 모두 차례대로 뒤져야만 합니다.

[image: image1]
두장의 카드를 찾기 위해 백장을 모두 뒤져야만 했습니다. 왜 일까요? 우선 이름 순으로 정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뒤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해당 카드들 안에 남동현이란 사람이 몇 명 있는지 알 수가 없으므로 남동현이란 사람이 나와도 끝까지 뒤져야만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로 설명을 하면

	이름
	밑으로 내려가면서 100건의 데이터를 모두 뒤진다.

	이중민
	

	남동현
	

	오상민
	

	남동현
	

	…
	

	안희봉
	

	김대웅
	


2건의 데이터를 찾기 위해 100건의 데이터를 모두 뒤진다는 건 참 손해보는 일이라 생각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100장의 카드를 이름으로 정렬하기로 했습니다.


분명 전에 100장의 카드를 무턱대고 뒤지는 것보다는 효율적이라 생각이 들지 않나요?

데이터베이스내의 데이터를 이름순으로 정렬을 해놓고 남동현이란 사람을 찾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죠

	이름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으므로 바로 남동현이란 데이터로 이동을 할 수 있다.

	김대웅
	

	남동현
	<- 이 부분부터 데이터를 검색시작

	남동현
	<- 계속 검색

	박남용
	-> 남동현이 아니므로 데이터 검색 중지

	…
	

	안희봉
	

	오상민
	


이런식으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남동현이란 데이터로 찾아 갈 수 있는 것은 인덱스란 놈이 B트리로 만들어져 있어서 남동현이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찾아 낼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름 순으로 정렬된 것을 이름이 아닌 다른 사항으로 찾을 때를 생각해보죠.

어느 특정 부서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찾는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일 처음과 마찬가지로 100장의 인사카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뒤져서 특정부서에 해당하는 사람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전과 같이 부서순으로 인사카드를 정렬해 놓으면 어떨까요? 부서명으로 데이터를 찾는데는 아주 효율적이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다시 이름으로 데이터를 찾는데 있어서는 불합리적이겠죠.

그렇다면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건 어떨까요? 부서별로 사원이름을 가진 별도의 요약된 문서를 가지고 있는거죠.

	부서
	이름

	경리부
	김대웅, 남동현, 안희봉

	관리부
	남동현, 오상민

	인사과
	강덕호, 박남용


위와 같이 부서별로 사원명칭을 갖게 되면, 경리부의 모든 직원들을 찾을때, 해당 문서를 참조해서 경리부에 이름들을 보고 이름순으로 정렬된 카드에서 해당 인원들만 찾아내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있군요. 바로 남동현이란 사람이 2명이라는 거죠. 이런 문제는 이름이라는 것이 유일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이런걸 해결 하기 위해 위의 문서에 남동현 1, 남동현 2 이런식으로 유일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부서별로 직원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에 비해 사소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실제 테이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부서
	이름
	
	이름
	기타데이터…

	경리부
	김대웅
	
	강덕호
	…

	경리부
	남동현1
	
	김대웅
	…

	경리부
	안희봉
	
	남동현1
	…

	관리부
	남동현2
	
	남동현2
	…

	관리부
	오상민
	
	박남용
	…

	인사과
	강덕호
	
	안희봉
	…

	인사과
	박남용
	
	오상민
	…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부서별로 따로 인덱스를 만들게 되면 해당 부서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서 해당 사람을 찾아가게 되죠. 좌측은 인덱스이고 우측은 실제데이터가 됩니다.

여기서 뭔가 비효율적이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바로, 좌측의 인덱스를 검색을 해서 해당의 이름을 가지고 다시 실제 테이블을 검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의 이름으로 정렬된 데이터를 이름을 가지고 검색할때는 바로 실제 테이블을 뒤지기만 했죠. 지금의 상황보다 한번의 작업이 없다고 할 수 있죠(실제적으로는 이 양이 엄청난 비용을 소모하기도 합니다.)

그럼, 좌측의 인덱스에 실제 테이블의 기타 데이터를 모두 붙혀버리면 어떨까요? 물론, 부서별로 찾을 때, 아주 유리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주소별로 데이터를 찾으려 한다면 어떻까요? 또 다시 주소별로 데이터를 만드는게 좋을까요?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특정한 규칙으로 정렬된 데이터를 만들어 간다면 저장공간의 낭비가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에 변경이 일어나면, 나머지 모든 데이터에 변경을 가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덱스에는 실제 테이블의 키값과, 해당 인덱스의 컬럼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용어로 따진다면, 클러스터드 인덱스라고 하는 것이 테이블 내의 실제로 정렬되는 순서를 정하는 인덱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해당 테이블에 하나만이 존재할 수 있죠. 그리고, 위에서 부서와 이름을 가지고 있고, 클러스터드 인덱스(실제 테이블)를 참조하는 데이터를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라고 합니다.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여러 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겠죠.

물론, 성능상으로 클러스터드 인덱스가 월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것 역시 제대로 설계된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제대로 설정된 인덱스여야 월등한 성능을 발 휘 할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인덱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틀린거 있으면 리플 달아주세요^^

다음에는 실행계획을 보면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인덱스가 효율적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 실행계획과 더 좋은 성능의 쿼리문

제목이 너무 거창하지 않나 싶군요^^

쿼리문을 맨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쿼리문을 작성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단지, 원하는 결과만을 얻을 수 있는 쿼리문을 만들게 되죠. 하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주변의 데이터베이스를 잘 아는 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또는 책들을 통해, 원하는 결과만을 얻는 것 외에도 다른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쿼리문의 중요한 요소는 다음의 세가지 정도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는 쿼리문을 만든다.

성능이 좋은 쿼리문을 만든다.

유지보수가 좋은 쿼리문을 만든다.

이 세가지 정도가 좋은 쿼리의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쿼리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원하는 결과를 얻는 쿼리문은 쿼리문의 문법을 모두 익히면 가능해 집니다. 이 쿼리문의 문법이란 것에는 커서문 또한 포함시킬 필요가 있죠. 커서문을 통해서 얻기 힘든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어찌됐든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그럼 성능이 좋은 쿼리란 무엇일까요? 성능이 좋은 쿼리란, 응답시간이 적절한 쿼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응답시간이 적절하다는 것은 1건의 데이터를 가져온다면 아주 빠른 응답시간을 1000건의 데이터를 가져온다면 1000건의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가장 빠른 응답시간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양에 비례한 응답시간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필요한 것이 만건의 데이터인데 이 내용을 0.1초만에 가져온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데이터 양에 적절한 응답시간이라 말한겁니다. 응답시간뿐만 아니라, 원하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 충분한 컴퓨터의 자원(CPU, 메모리, 디스크용량 등)만 사용하도록 쿼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지보수가 좋은 쿼리문이 있습니다. 원하는 데이터를 빠른 시간으로 얻기 위해 한 문장으로 쿼리를 만들어서 해결 하려 합니다. 한 문장으로 쿼리를 만들면 쿼리를 여러 번 날리는 것보다는 성능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해결하다 보니 당연히 문장은 복잡하게 됩니다.

문장이 복잡하다는 것은 가독성이 떨어지게 되는겁니다. 가독성이 떨어지는 만큼 유지보수도 힘들어 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러 번 처리를 해야 하는 쿼리를 한문장으로 만들어놓고 매우 우쭐해하고 뿌듯해했습니다. 하지만, 1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문장을 수정하려 하니 알아볼 수가 없더군요. 성능이 좋으면서도 유지보수하기에 적당한 정도의 쿼리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죠.

이런 좋은 쿼리의 세가지 요소는 저의 주관적인 것일뿐입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취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듯, 이런 요소들은 사람마다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능이 좋으면서도 가독성이 좋은 쿼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에 적절한 균형을 맞혀야 하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물론, 저도 좋은 쿼리를 만드는 방법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자는 생각에 얘기해보겠습니다.

실행계획을 살펴보는 방법

성능이 좋은 쿼리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행계획을 볼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인덱스도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데이터의 분포같은것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다음의 리스트를 실행 시켜서 3개의 테이블을 만들고 데이터들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테이블은 전자제품을 소매점에 판매하는 도매점의 판매를 관리하는 테이블들입니다.

	IF OBJECT_ID('tmpPROD') IS NOT NULL DROP TABLE tmpPROD

--제품 테이블

CREATE TABLE tmpPROD

(
prodNo int not null primary key,


--제품번호


prodName varchar(30) not null default ''

--제품명칭

)

INSERT tmpPROD(prodNo, prodName) VALUES(1, '비디오플레이어')

INSERT tmpPROD(prodNo, prodName) VALUES(4, 'DVD플레이어')

INSERT tmpPROD(prodNo, prodName) VALUES(2, '노트북')

INSERT tmpPROD(prodNo, prodName) VALUES(3, '디지털TV')

INSERT tmpPROD(prodNo, prodName) VALUES(5, '전자렌지')

INSERT tmpPROD(prodNo, prodName) VALUES(6, '식기건조기')

INSERT tmpPROD(prodNo, prodName) VALUES(7, '세탁기')

INSERT tmpPROD(prodNo, prodName) VALUES(8, '전기밥솥')

INSERT tmpPROD(prodNo, prodName) VALUES(9, '에어컨')

INSERT tmpPROD(prodNo, prodName) VALUES(10, '오디오')

INSERT tmpPROD(prodNo, prodName) VALUES(11, '워크맨')

INSERT tmpPROD(prodNo, prodName) VALUES(12, 'MP3')

IF OBJECT_ID('tmpSHOP') IS NOT NULL DROP TABLE tmpSHOP 

--소매점 테이블

CREATE TABLE tmpSHOP

(
shopNo int not null primary key,


--상점번호


shopName varchar(30) not null default '',

--상점명칭

)

INSERT tmpSHOP(shopNo, shopName) VALUES(1, '오군매장')

INSERT tmpSHOP(shopNo, shopName) VALUES(2, '박군매장')

INSERT tmpSHOP(shopNo, shopName) VALUES(3, '김군매장')

INSERT tmpSHOP(shopNo, shopName) VALUES(4, '안군매장')

INSERT tmpSHOP(shopNo, shopName) VALUES(5, '남군매장')

IF OBJECT_ID('tmpSALE') IS NOT NULL DROP TABLE tmpSALE

--판매테이블

CREATE TABLE tmpSALE





(
saleID int identity(1,1) not null,


--판매번호


prodNo int not null,



--제품번호


shopNo int not null,



--상점번호


saleYmd char(8) not null default '',

--판매일자


Qty int not null default 0,


--판매량


CONSTRAINT pk_SALE PRIMARY KEY NONCLUSTERED(saleID),


CONSTRAINT fk_SALE_PROD FOREIGN KEY(prodNo)




REFERENCES tmpPROD(prodNo),


CONSTRAINT fk_SALE_SHOP FOREIGN KEY(shopNo)




REFERENCES tmpSHOP(shopNo)

)

--1번매장

INSERT
tmpSALE(prodNo, shopNo, saleYmd, Qty) VALUES(1, 1, '20020101', 10)

INSERT
tmpSALE(prodNo, shopNo, saleYmd, Qty) VALUES(2, 1, '20020301', 5)

INSERT
tmpSALE(prodNo, shopNo, saleYmd, Qty) VALUES(1, 1, '20020303', 6)

INSERT
tmpSALE(prodNo, shopNo, saleYmd, Qty) VALUES(4, 1, '20020304', 7)

INSERT
tmpSALE(prodNo, shopNo, saleYmd, Qty) VALUES(3, 1, '20020510', 8)

INSERT
tmpSALE(prodNo, shopNo, saleYmd, Qty) VALUES(6, 1, '20020623', 10)

INSERT
tmpSALE(prodNo, shopNo, saleYmd, Qty) VALUES(4, 1, '20020701', 11)

INSERT
tmpSALE(prodNo, shopNo, saleYmd, Qty) VALUES(8, 1, '20020901', 12)

INSERT
tmpSALE(prodNo, shopNo, saleYmd, Qty) VALUES(5, 1, '20021130', 9)

--2번매장

INSERT
tmpSALE(prodNo, shopNo, saleYmd, Qty) VALUES(2, 2, '20020109', 1)

INSERT
tmpSALE(prodNo, shopNo, saleYmd, Qty) VALUES(3, 2, '20020210', 2)

INSERT
tmpSALE(prodNo, shopNo, saleYmd, Qty) VALUES(3, 2, '20020305', 2)

INSERT
tmpSALE(prodNo, shopNo, saleYmd, Qty) VALUES(7, 2, '20020306', 3)

INSERT
tmpSALE(prodNo, shopNo, saleYmd, Qty) VALUES(6, 2, '20020512', 4)

INSERT
tmpSALE(prodNo, shopNo, saleYmd, Qty) VALUES(8, 2, '20020601', 5)

INSERT
tmpSALE(prodNo, shopNo, saleYmd, Qty) VALUES(4, 2, '20020708', 10)

INSERT
tmpSALE(prodNo, shopNo, saleYmd, Qty) VALUES(8, 2, '20020909', 11)

INSERT
tmpSALE(prodNo, shopNo, saleYmd, Qty) VALUES(9, 2, '20021201', 8)

--3번매장

INSERT
tmpSALE(prodNo, shopNo, saleYmd, Qty) VALUES(4, 3, '20020609', 3)

--4번매장

INSERT
tmpSALE(prodNo, shopNo, saleYmd, Qty) VALUES(6, 4, '20020101', 9)

INSERT
tmpSALE(prodNo, shopNo, saleYmd, Qty) VALUES(5, 4, '20020211', 1)

INSERT
tmpSALE(prodNo, shopNo, saleYmd, Qty) VALUES(4, 4, '20020313', 1)

INSERT
tmpSALE(prodNo, shopNo, saleYmd, Qty) VALUES(7, 4, '20020320', 2)

INSERT
tmpSALE(prodNo, shopNo, saleYmd, Qty) VALUES(8, 4, '20020609', 3)

INSERT
tmpSALE(prodNo, shopNo, saleYmd, Qty) VALUES(6, 4, '20020724', 4)

--5번매장

INSERT
tmpSALE(prodNo, shopNo, saleYmd, Qty) VALUES(1, 5, '20020105', 5)

INSERT
tmpSALE(prodNo, shopNo, saleYmd, Qty) VALUES(2, 5, '20020304', 1)

INSERT
tmpSALE(prodNo, shopNo, saleYmd, Qty) VALUES(3, 5, '20020307', 2)

INSERT
tmpSALE(prodNo, shopNo, saleYmd, Qty) VALUES(4, 5, '20020314', 2)

INSERT
tmpSALE(prodNo, shopNo, saleYmd, Qty) VALUES(5, 5, '20020411', 2)

INSERT
tmpSALE(prodNo, shopNo, saleYmd, Qty) VALUES(6, 5, '20020512', 3)

INSERT
tmpSALE(prodNo, shopNo, saleYmd, Qty) VALUES(7, 5, '20020602', 4)

INSERT
tmpSALE(prodNo, shopNo, saleYmd, Qty) VALUES(8, 5, '20020901', 9)

INSERT
tmpSALE(prodNo, shopNo, saleYmd, Qty) VALUES(9, 5, '20021224', 10)


위와 같이 테이블을 만들고 데이터를 입력했다면, 해당 테이블의 인덱스를 파악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장프로시져를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exec sp_helpindex tmpPROD

exec sp_helpindex tmpSHOP

exec sp_helpindex tmpSALE


위의 세개의 문장을 실행하면 각 테이블에 대한 인덱스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tmpPROD 테이블의 인덱스

	Index_name
	Index_description
	Index_keys

	PK__tmpPROD__3B40CD36
	clustered, unique, primary key located on PRIMARY
	prodNo


tmpSHOP 테이블의 인덱스

	Index_name
	Index_description
	Index_keys

	PK__tmpSHOP__3864608B
	clustered, unique, primary key located on PRIMARY
	shopNo


tmpSALE 테이블의 인덱스

	Index_name
	Index_description
	Index_keys

	pk_SALE
	nonclustered, unique, primary key located on PRIMARY
	saleID


위와 같이 각 테이블에 대해 한 개씩의 인덱스가 만들어져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덱스를 만든적이 없는데 언제 인덱스가 만들어졌을까요? 각테이블에 PK를 설정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PK에 대해 클러스터드 인덱스가 만들어 집니다. 인덱스 이름도 임의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tmpPROD와 tmpSHOP의 인덱스 명칭은 SQL Server가 이름을 설정합니다. 하지만, tmpSALE테이블의 인덱스는 pk_SALE이란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테이블 생성시, CONSTRAINT로 PK를 만들면서 PK의 명칭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tmpSALE테이블의 index_description을 보시면, 다른 테이블의 인덱스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nonclustered란 것입니다. 이것 역시, tmpSALE 테이블을 생성하면서 PK의 인덱스를 NONCLUSTERED로 지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음 문장이죠

CONSTRAINT pk_SALE PRIMARY KEY NONCLUSTERED(saleID)
이렇게 해서 각 테이블에 대해 인덱스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계획을 보면서 좀더 좋은 쿼리를 만들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실행계획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리분석기를 열어서 상단메뉴의 쿼리 -> 실행 계획 표시를 클릭하셔서 실행 계획이 활성화되도록 합니다.

활성화 시킨 후 다음 문장을 실행 하시기 바랍니다.(저 같은 경우는 Ctrl+K를 눌러서 바로 활성화시킵니다.) 
	SELECT
*

FROM
tmpSALE


실행계획 표시가 활성화되었다면 실행 후 실행결과 아래쪽을 보시면 표형태 / 실행계획 / 메시지 탭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행계획 탭을 클릭하시면, 위의 쿼리의 실행계획이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표시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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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면 쿼리비용 100%라고 되어 있고 실행한 쿼리문이 쿼리텍스트에 나타나 있고, 우측의 아이콘을 보시면 Table Scan이고 비용이 100%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비용이란 것은 다른 작업들과의 상대적인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금 저희가 실행한 쿼리문에는 테이블 스캔외에는 다른 작업이 없기 때문에 테이블 스캔만이 모든 비용인 100%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래픽이 아닌 다른 두가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ET SHOWPLAN_TEXT ON

SELECT
*

FROM
tmpSALE


위와 같이 실행하면 그래픽의 실행계획은 표시되지 않고 문장열로 실행 계획이 표시가 됩니다. SET SHOWPLAN_TEXT ON을 하게 되면 실제 쿼리를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실행 계획을 만들어 해당 쿼리의 실행 계획만 되돌려줍니다.

|--Table Scan(OBJECT:([sqlHwan].[dbo].[tmpSALE]))
위와 같은 실행 계획이 나옵니다. 그림으로 봤을때와 동일하게 tmpSALE이란 객체를 테이블 스캔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확인하셨으면 다음을 수행해서 설정된 내용을 오프시킵니다.
	SET SHOWPLAN_TEXT OFF


이번에는 실제 수행된 결과와 실행 계획을 보기 위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정을 하기전에 SET SHOWPLAN_TEXT OFF를 꼭 하셔야 하고요, 활성화된 그래픽으로 보는 실행계획을 끄셔야만 합니다.(Ctrl+K 또는 쿼리분석기 메뉴의 쿼리->실행계획표시)
	SET STATISTICS PROFILE ON

SELECT
*

FROM
tmpSALE


위의 문장을 실행하시면 쿼리의 실행결과가 나오고 아래쪽에 쿼리에 대한 실행 계획이 표시됩니다.
SELECT * FROM [tmpSALE]

  |--Table Scan(OBJECT:([sqlHwan].[dbo].[tmpSALE]))
위와 같은 실행 계획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거처럼 역시 테이블 스캔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실행계획을 보는 세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좋은 성능의 쿼리를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을 실행계획을 확인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를 사용하는 쿼리와 사용하지 않는 쿼리의 차이

그래픽으로 나오는 실행계획이 알아보기 쉽기 때문에 그래픽으로 실행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SET STATISTICS PROFILE OFF를 실행해서 문자열로 실행계획이 나오는 것을 끄신 후 다시 Ctrl+K를 눌러서 그래픽으로 실행계획을 표시하는 것을 활성화시키기 바랍니다.

활성화 되었다면 다음의 두개의 문장을 동시에 실행시켜서 실행계획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덱스를 사용하는 쿼리와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는 쿼리

SELECT
*

FROM
tmpSALE

SELECT
*

FROM
tmpSALE

WHERE
saleID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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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문장에 대해 각각 실행계획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위쪽의 쿼리에 대한 비용은 74.86%이고 아래쪽의 쿼리의 비용은 25.14%입니다. 두 문장의 비용을 합치면 100%가 되겠죠. 비용이 적을수록 효율적인 문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래쪽 문장이 위 문장보다는 비용이 좋은 쿼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첫번째 문장은 테이블 스캔에 대해 100%의 비용이 들고 있고, 아래쪽 문장은 Bookmark Lookup에 대해 49%, tmpSALE.pk_SALE에 대해 51%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쪽 문장이야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하나의 과정만이 있으니까, 비교 대상이 없지만, 아래쪽의 쿼리문은 두가지 과정이 있으므로 두가지 과정이 전체비용 100%에대해 상대적으로 몇 %를 차지하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성능의 차이가 나는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첫번째 문장은 34건의 데이터를 두번째 문장은 1건의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일까요? 여기서는 가져오는 데이터 양 때문에 비용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져오고 적은 양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이라면 비용이 차이가 나겠지만, 이처럼 34건과 1건이라면 데이터의 건수에 의해 비용이 차이가 날 확률은 적습니다.
여기서 두 문장의 비용이 차이가 난 것은 실행계획을 보면 알수 있듯이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 문장은 테이블 스캔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스캔이란 테이블을 처음부터 끝까지 뒤진다는 말입니다. 34건의 테이블을 모두 뒤진다는 겁니다.(물론 34건의 데이터를 모두 가져와야 하니까 뒤지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두가지 과정이 있는데 우측의 과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의 tmpSALE.pk_SALE 그림에 마우스를 살짝 갖다 놓으면 다음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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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그림에 대해 Index Seek란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 시크란 해당 인덱스를 탐색을 한다는 겁니다. 스캔이란 의미와는 다르죠. 스캔을 하게 되면 해당 데이터를 (인덱스 스캔이나 테이블 스캔은 인덱스 또는 테이블 전체를 읽는다는 것이다.) 쭉 읽어간다는 겁니다. 씨크란 것은 해당 내용을 인덱스를 가지고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대부분이 인덱스 스캔보다는 씨크가 빠릅니다. 인덱스 씨크란 정보 아래에 보면 클러스터되지 않은 인덱스에서 특정범위의 행을 스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스캔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인덱스 씨크를 해서 찾아낸 부분부터 사용자가 정의한 조건에 속한 데이터까지 읽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곧, 일정부분 스캔인것이죠(전체 스캔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인수부분에 OBJECT …[tmpSALE].[pk_SALE]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곧 pk_SALE이란 인덱스를 사용해 데이터를 탐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측의 Bookmark Lookup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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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위와 같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책갈피(RID 또는 클러스터링 키)를 사용하여 테이블 또는 클러스터된 인덱스의 해당 행을 조회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란 인덱스로 설정된 컬럼들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에는 인덱스로 설정된 컬럼들 외에도 실제 데이터가 존재하는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치가 바로 RID 또는 클러스터링 키입이다. RID는 해당 테이블에 클러스터된 인덱스가 없을 경우(힙이라고 합니다.) 실제 데이터가 존재하는 로우 아이디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링 키란 해당 테이블에 클러스터된 인덱스가 존재할 경우 클러스터드 인덱스를 탐색할 수 있는 키를 말합니다. 이런 검색키들을 사용해서 실제 데이터를 찾아가는 과정을 북마크룩업이라고 합니다. 쿼리문에서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것이 북마크룩업이기도 합니다. 이 북마크룩업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클러스터드 인덱스를 사용하거나 커버된 쿼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컬럼을 클러스터드 인덱스를 만들거나 모든 쿼리를 커버하는 인덱스를 만들수는 없으므로 적절한 컬럼들을 선택해서 인덱스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가 한건이니까, 34건 나오는 것보다야 당연히 빠르지라는 생각을 깰 수 있는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두 문장을 실행시켜서 실행계획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SELECT
*

FROM
tmpSALE

SELECT
*

FROM
tmpSALE

WHERE
prodNo = 1 AND shopNo = 5


위의 문장들의 실행계획은 동일하게 50%씩의 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결과 데이터 건수는 첫번째 문장이 34건, 두번째 문장이 1건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문장의 비용은 동일합니다. 실행계획 또한 동일합니다. 이 얘기는 곧 가져오는 데이터 양보다는 인덱스를 사용하느냐의 여부가 비용을 많이 차지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인덱스를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를 검색해나가는양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물론 해당 테이블에 많은 데이터들이 있을 경우에는 몇 건의 데이터를 가져오느냐에 따라 같은 실행계획이라도 비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양의 데이터에는 비용의 차이가 없는거지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데이터의 건수보다는 해당 쿼리가 인덱스를 씨크하는냐 아니냐에 따라서 성능의 차이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인덱스 씨크를 해야만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성능의 저하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인덱스 사용시 성능이 저하되기도 할까요?

위에서는 인덱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검색하는데 있어서 좋은 성능을 낸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조건 인덱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인덱스를 사용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범위내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오히려 테이블을 스캔하는 것이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것은 위에서 보았던 북마크룩업이란 과정때문이라 할 수 있을겁니다. 인덱스를 스캔하게 되면 인덱스가 갖고 있는 RID또는 클러스터링키를 가지고 다시 한번 실제 테이블을 액세스해야 합니다. 이런 요소 때문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찾는데 인덱스를 사용한다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클러스터드 인덱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덱스를 만들어 놓고도 걱정을 해야 될까요? SQL Server는 비용기반 옵티마이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용기반 옵티마이져는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행계획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옵티마이져는 우리가 쿼리를 줬을 때 인덱스를 사용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선택을 하니까 말이죠.
하지만 인덱스를 꼭 타야 하는데 비용기반 옵티마이져가 알아서 안 태워버린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럴때를 대비해 힌트란 것이 있죠. 우리가 원하는데로 실행계획을 만들도록 하는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힌트를 억지로 주는 것보다는 그냥 나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을 실행해서 인덱스를 사용했을 경우 나쁜 경우를 보도록 하죠

	SELECT
*

FROM
tmpSALE

WHERE
prodNo = 1 AND shopNo = 5

SELECT
*

FROM
tmpSALE (index = pk_sale)

WHERE
prodNo = 1 AND shopNo = 5


두번째 문장은 (index=pk_sale)이라고 명시해서 해당 인덱스를 사용하도록 힌트를 준겁니다.

위 두문장의 실행계획을 보면 두번째 문장이 비용이 더 많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를 사용했는데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든거죠. 물론 적절하지 않은 인덱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것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인덱스를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유리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적절한 인덱스를 만들었다면 궂이 힌트를 주어서 인덱스를 사용하도록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용기반 옵티마이져에서 저희들이 할 대부분의 일들은 적절한 인덱스를 만드는 겁니다. 물론, 많은 양의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옵티마이져를 믿는 것보다는 직접 힌트를 주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죠

인덱스를 사용하게 하려면?
어느 특정 테이블에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덱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가장 쉽게 얘기하자면 WHERE 절에 인덱스에 속하는 컬럼이 나왔을 경우 우선 인덱스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겁니다. 반대로 인덱스에 없는 컬럼들만 WHERE절에 나열하고서는 왜 인덱스를 타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면 안되겠죠.

SELECT
* FROM tmpSALE WHERE prodNo = 1 AND shopNo = 5란 문장은 인덱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테이블에는 pk_SALE(saleID) 인덱스만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SELECT * FROM tmpSALE WHERE saleID = 2란 문장은 인덱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SELECT * FROM tmpSALE WHERE prodNo = 1 AND shopNo = 5란 문장을 테이블 스캔이 아닌 인덱스 씨크를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당 컬럼들에 인덱스가 있어야 겠죠. 그럼 과연 인덱스가 있으면 효과가 더 좋을지 prodNo란 컬럼에 인덱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 INTO tmpSALE_IND

FROM
tmpSALE

CREATE INDEX nidx_prodNo ON tmpSALE_IND(prodNo)


위의 문장들을 실행하면 INTO를 사용해서 tmpSALE_IND란 테이블을 만들게 되고 해당 테이블에 prodNo컬럼을 갖는 인덱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의 두 문장을 실행해서 실행계획을 살펴보도록 하죠.

	SELECT
*

FROM
tmpSALE

WHERE
prodNo = 1 AND shopNo = 5

SELECT
*

FROM
tmpSALE_IND

WHERE
prodNo = 1 AND shopNo = 5


실행 계획을 살펴보면 두번째 문장이 첫번째 문장보다 성능이 좋습니다. 이것은 첫번째 문장의 tmpSALE은 오직 saleID에만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WHERE prodNo = 1 AND shopNo = 5를 주었을 때 어떤 조건도 인덱스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인덱스에는 saleID의 정보만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tmpSALE이란 테이블이 인덱스를 사용해서 검색하는 경우는 saleID의 조건이 들어왔을 경우만 가능한거죠.
두번째 문장의 실행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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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지 과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과 같이 제일 우측의 그림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tmpSALE_IND 테이블의 nidx_prodNO란 인덱스를 씨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위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prodNo가 1인 데이터들의 실제 주소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럼, 그 주소를 가지고 북마크룩업을 거쳐서 실제 데이터를 찾고 나서 마지막으로 필터란 과정을 거쳐서 prodNO가 1인 데이터들중에 shopNo가 5인 데이터만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 조건이 있을 때 어떤 컬럼에 인덱스를 만드는 것이 좋을까?

WHERE 조건절에는 여러 개의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때 어떤 컬럼에 인덱스를 만드는 것이 좋을까요? 모든 컬럼에 인덱스를 만든다는 건 디스크의 용량도 많이 차지하게 되며 데이터의 수정, 삽입시에는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모든 컬럼에 인덱스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가장 손쉽게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선택성이 좋은 컬럼을 인덱스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위에서 tmpSALE_IND테이블에 prodNo에 인덱스를 만들어서 쿼리를 수행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의 테이블을 더 만들어서 shopNo에 인덱스를 만들고 prodNo인덱스를 사용했을 경우와 비교해보도록 해보죠

	SELECT
* INTO tmpSALE_IND2

FROM
tmpSALE

CREATE INDEX nidx_shopNo ON tmpSALE_IND2(shopNo)


위와 같이 해서 tmpSALE_IND2란 테이블을 만들고 해당 테이블은 shopNo에 대해 인덱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tmpSALE_IND 테이블은 prodNo에 인덱스를 가지고 있었고요. 다음 두 문장을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SELECT
*

FROM
tmpSALE_IND

WHERE
prodNo = 1 AND shopNo = 5

SELECT
*

FROM
tmpSALE_IND2

WHERE
prodNo = 1 AND shopNo = 5


첫 번째 문장은 prodNo 인덱스를 사용하게 되고 두 번째 문장은shopNo 인덱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실행계획을 살펴보시면 두 번째 문장보다 첫 번째 문장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비용이 적게 소모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다음의 문장을 수행해 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SELECT
COUNT(*) FROM tmpSALE WHERE prodNo = 1

SELECT
COUNT(*) FROM tmpSALE WHERE shopNo = 5


결과를 보면 prodNo가 1인 것은 3건이고 shopNo가 5인 것은 9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tmpSALE_IND, tmpSALE_IND2 두개의 테이블보다 각각 한 개의 컬럼을 갖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tmpSALE_IND의 경우는 prodNo가 인덱스 이므로 prodNO의 컬럼에 대한 WHERE 조건 만이 인덱스 씨크의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shopNo가 5인 것은 prodNo가 1인것에 대해 체크 조건이 됩니다. prodNo가 1인 것을 골라내면 데이터가 3건이므로 3건중에서 shopNo가 5인것만 체크하면 prodNo = 1 AND shopNo = 5인 데이터들을 골라내게 됩니다.
tmpSALE_IND2의 경우는 shopNo가 인덱스 이므로 shopNo의 컬럼에 대한 WHERE 조건 만이 인덱스 씨크의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prodNo가 1인 것이 체크 조건이 되겠죠. shopNo가 5인 것을 골라내면 데이터가 9건이므로 해당 9건 데이터중에서 prodNo가 1인 것만 체크하게 됩니다. 9건 중에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지 체크를 하게 되는거죠. 그러므로, prodNo인덱스가 있는 경우보다 효율이 좋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tmpSALE테이블에 shopNo에는 인덱스를 만들지 않고 prodNo에 대해 인덱스를 만드는 것이 옳은것일까요? 정답은 경우에 따라서 입니다.
다음을 실행시켜서 prodNo별, shopNo별 데이터의 건수를 살펴보도록 하죠

	SELECT prodNo, COUNT(*) FROM tmpSALE group by prodNo 

SELECT
 shopNo, COUNT(*) FROM tmpSALE group by shopNo


위의 문장을 실행하면 각 prodNo별 데이터의 건수, shopNo별 데이터의 건수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shopNo가 3인 것은 데이터가 딱 1건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ELECT
 * FROM tmpSALE WHERE shopNo = 3 문장을 수행해보면 다음과 같이 한건의 데이터가 옵니다.

	saleID
	prodNo
	shopNo
	saleYMD
	Qty

	19
	4
	3
	20020609
	3


prodNo가 4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prodNo = 4인 데이터를 쿼리해보면 총 6건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다음의 문장을 수행하면, shopNo인덱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ELECT
*

FROM
tmpSALE_IND

WHERE
prodNo = 4 AND shopNo = 3

SELECT
*

FROM
tmpSALE_IND2 

WHERE
prodNo = 4 AND shopNo = 3


실행계획을 보시면 두번째 쿼리문이 더 비용이 적게 소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전처럼 어떤 인덱스가 데이터의 범위를 얼만큼 줄였느냐에 의한겁니다. 첫번째 문장은 prodNo인덱스를 사용해서 prodNo가 4인 데이터들로 데이터를 뽑아냅니다. 총 6건이 되죠. 반면 두번째 문장은 shopNo 인덱스를 사용해서 shopNo가 3인 데이터를 뽑아내는데 해당 데이터는 1건입니다. 그러므로 두번째 문장이 비용이 더 적게 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얻은 결론은 어떤 컬럼에 인덱스를 만들든 경우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컬러에 인덱스를 만들까에 대한 간단한 해답은 두개의 인덱스를 모두 만들거나 차후 설명할 복합 인덱스로 인덱스를 구성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그야말로 간단히 생각을 한 것이고 만약에 한 개의 단일 인덱스만 만들수 있다면 두개의 인덱스중 선택을 해야 겠지요. 위의 한 문장의 쿼리문을 보고 인덱스를 선택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위에 SELECT prodNo, COUNT(*) FROM tmpSALE GROUP BY prodNo가 SELECT shopNo, COUNT(*) FROM tmpSALE GROUP BY shopNo를 한 것보다 다양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prodNo가 shopNo보다는 선택성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어떤 조건을 주었을 때 데이터를 좁혀질 가능성이 shopNo보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쿼리만 있다면 prodNo에 인덱스를 만드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튜닝이란 것이 쿼리 한문장만 튜닝할 수는 없는겁니다. 아마도 tmpSALE에 대해 수없이 많은 쿼리문이 던져질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쿼리문을 따져본 후에 인덱스를 설정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문장만 있다면 prodNo가 선택성이 좋으니 prodNo에 인덱스를 만들면 되지만, 대부분의 모든 문장들이 prodNo가 아닌 shopNo에 조건이 많이 들어간다면 shopNo에 인덱스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처럼 인덱스의 선택 문제는 복잡하고도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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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장의 카드를 모두 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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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웅





두장의 카드를 찾아낸다.





남동현이 아닌 다른사람이


나왔으므로 더 이상 찾아볼 


필요가 없다.


(사람이름순으로 정렬되어 있기 때문)





남씨가 있는 부분부터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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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류일환(sqlHwa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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